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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에 대해 이해하고자 탈북청소년 대

안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의 성장 경험에 대해 현상학적으로 접근하였

다. 이를 위해 탈북청소년들의 입학 초기의 전반적인 모습과 변화와 성

장의 양상을 나누어 기술하고 이러한 성장의 경험이 그들에게 어떠한 의

미가 있는지를 이해하고자 했다. 이를 바탕으로 탈북청소년들의 성장을 

가능하게 한 학교생활의 요인을 도출하였다. 

 탈북청소년은 사회 통합 문제나 통일 시대 주역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우리 사회의 문화적 소수자로서 중요한 교육적 의미를 갖는다. 이들은 

한국 사회 및 학교 적응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교육 분야에 있어 탈북청소년 관련 성과

나 대안에 대한 연구 결과물이 적고 주로 적응의 문제와 한계를 제시하

는 것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생활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며 성장하고 있는 탈북청소년을 조명함으로써 그들의 변화 가능성

과 학교교육의 긍정적인 기능의 측면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탈북청소년에게 교육적 성장의 양상과 의미는 무엇인가? 

         1-1. 탈북청소년은 탈북 대안학교에서 무엇을 경험하며, 어

떻게 변화하고 성장하는가?

         1-2. 탈북청소년에게 교육적 성장의 의미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

인가?

         2-1. 다문화교육적 접근은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며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2-2.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요인에는 무엇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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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현상학적 질적 연구를 실시하

였고 경기도 소재의 학력인가 탈북 대안학교를 연구현장으로 삼아, 심

층면담, 참여관찰, 현지자료 조사를 수행하였다. 심층면담에는 교사 6

명, 재학생 4명, 졸업생 2명이 참여하여 1회에 걸친 공식 면담과 다수

의 비공식 면담을 진행하였다. 참여관찰은 교실 수업에 대한 2회의 공

식 관찰과 기타 학교 전반에 관한 추가적 관찰을 하였다. 현지자료 조

사로는 학교장의 허락 및 교사들의 협조 하에 교육계획서, 학교 소식

지, 내부 주간 보고서, 교사 개인 메모 등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질적 

자료의 분석과 해석은 각 연구문제마다 적절히 답할 수 있는 방법을 

달리 선택하였다. 첫째, 탈북청소년 교육적 성장의 양상을 밝히기 위해 

현상학적 기술 방법을 사용하였다. 둘째, 탈북청소년에게 교육적 성장

의 의미는 무엇인지 경험의 본질을 해석하기 위해 귀납적 범주화를 통

한 주제어 찾기를 하였다. 이때, 한국교육개발원의 탈북청소년 교육 종

단연구(2016)에서 제시한 바 있는 교육적 성장에 관한 네 요소를 분

석의 틀로 먼저 사용하고, 이어서 연구자가 발견한 새로운 요소를 도

출하였다. 셋째, 교육적 성장의 요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자료에 대한 

범주분석을 실시했다. 우선 다문화교육적 접근이 성장의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이것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며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다문

화교육적 접근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네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의 틀

로 사용하였다. 넷째, 이어서 다문화교육적 접근 외에 탈북청소년의 교

육적 성장에 미치는 추가적인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적 성장의 양상에 대한 결과는 학습, 태도, 관계, 심리정서라

는 네 영역으로 구조화되었다. 학습에서, 탈북청소년은 때로는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의 학습부진을 보이지만, 학교생활을 통해 절대적인 학업

성취도의 기준을 넘어 개인적인 성취감을 경험하며 성장해간다. 태도에

서, 기본생활습관이 잡히지 않은 태도의 무질서를 보이지만, 그들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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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에 맞춘 교사들의 지도를 통해 태도가 질서화를 이루어간다. 관계에

서, 사람에 대한 불신이 전제가 되어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보이지만, 그

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교사들과의 신뢰 쌓기 연습을 통해 인간관계 형

성의 확장을 이루어간다. 심리정서의 측면에서, 우울증, 무기력, 분노로

의 표출 등 정서적 불안정을 보이지만, 학교생활을 통한 수용의 경험이 

반복되며 마음의 안정화를 찾아간다.  

 둘째, 학교생활을 통한 탈북청소년의 성장 경험의 본질은 자신의 가치

에 대한 긍정적 판단과 평가로 이어지는 자존감 형성의 과정이라는 것이

다. 입학 초기 탈북청소년들은 자존감이 낮은 편이나 전인적 성장의 경

험을 통해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고 확신하며 그 안에서의 경험과 본인의 

현재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자신감, 개방적 태도, 몰입, 책

임감에 더불어 자존감은 교육적 성장의 의미를 담아내는 핵심적인 요소

라 할 수 있다.

 셋째, 다문화교육적 접근은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네 가지로 정리하면, 한국 교육체제 내에 녹여낸 탈북청소

년 맞춤형 교육과정과 평가 방식, 탈북청소년의 문화와 경험에 대한 교

사들의 배움의 자세 및 학생 이해가 반영된 교수-학습법, 탈북청소년을 

현장에서 실제 가르치는 경험을 통해 실천적 지식을 체득한 교사들의 효

능감, 구성원의 특성을 인지하고 존중하는 분위기와 정책 및 집행과정을 

지닌 학교 환경이라 할 수 있다. 

 넷째, 학교의 공동체성은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 요인이며 구체적으

로는 가정의 기능 수행 측면과 핵심가치의 공유를 들 수 있다. 부모의 

돌봄이 부재한 탈북청소년에게 학교가 가정의 역할까지 확장하여 기능함

으로써 학생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고 마음의 안정화를 이뤄가게 한

다. 또한 교사들은 핵심가치의 공유를 통해 학생들에 대한 사랑과 헌신

을 실천하고 교사 간의 협력과 공감을 도모하게 된다. 교사는 탈북청소

년의 교육적 성장을 위한 핵심 매개라는 점에서 교사공동체의 핵심가치 

공유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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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구성된 학교교육이 그들의 변화

와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탈북청소

년의 교육적 성장의 의미를 자존감의 형성 과정으로 볼 수 있음을 이해

하게 된다. 따라서 탈북청소년을 위한 교육의 목표와 방향 설정에 있어 

학습적인 측면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태도, 관계, 심리정서적인 전인적

인 요소를 고려하여 자존감이 형성되는 과정으로 삼아야 함을 알 수 있

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교육적 접근과 학교의 가정 기능 보완, 구성원 간

의 핵심가치 공유는 탈북청소년의 성장을 위한 요인이 되므로 이를 학교 

현장 및 정책에서 발전적인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다문화교육, 현상학적 연구

        교육적 성장, 학교의 공동체성, 자존감

학  번: 2016-26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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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탈북청소년은 대한민국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40%(통일부, 2018)를 차

지하고 있다. 이들은 향후 사회 통합 문제나 통일 시대의 주역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다문화 된 우리 사회에서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아야 

할 문화적 소수자로서 교육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탈북청소년은 

새로운 사회에 진입한 이주민으로서의 특성, 북한이라는 폐쇄되고 특수

한 사회(유혜란, 2014)에서의 생애 및 탈북 과정의 경험을 통해 나타나

는 특성, 한국에서의 결손가정 및 경제적 취약계층이라는 사회적 위치, 

그리고 발달심리학적으로 청소년기에 갖는 특성 등이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어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이해가 필요하다. 특별히 이주민 배경의 측면

에서는 다문화학생과 달리 무연고이거나 한부모 가정인 비율이 높아 학

교생활의 범위를 넘어 삶 전반에 대한 돌봄이 요구된다는 특징도 있다. 

 탈북청소년이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은 수많

은 연구들을 통해 알려진 바이다. 이들은 북한에서의 삶 및 탈북 과정에

서의 심리적 상처와 어려움, 교육의 공백, 학업 적응 문제, 건강, 재정, 

그리고 가족, 또래관계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이기영, 2002; 유기호 외, 

2004; 정병호 외 2006, 김미숙, 2006; 이수연, 2008; 한만길 외, 2009; 

안권순, 2010; 양영은‧배임호, 2010; 이부미, 2012; 나지영, 2014). 이

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적응 및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대책 마련은 우리 사회 및 교육계에 안겨진 숙제라 할 수 있다.  

 탈북청소년의 사회 및 학교 적응을 위한 지원과 정책, 연구들이 지속적

으로 이뤄지고는 있지만, 교육 분야에 있어서의 실제적인 성과나 대안에 

대한 연구 결과물은 미흡하다. 탈북청소년 교육의 역사가 20년이 채 되

지 않은데다1) 이들이 전체 학령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

1)  1999년에 정부가 세운 ‘하나원’이라는 탈북민 적응교육기관이 생겼고 2003년 탈북청소년들

만을 위한 최초의 학교인 ‘하늘꿈학교’(2020.3.1.을 변경시행일로, ‘하늘꿈중고등학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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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안할 때 이상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탈북청소년 대상 연구는 그 

접근의 한계성으로 인해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김지혜 외, 

2019) 이는 탈북민이라는 것을 밝히기 어려운 대상자의 사회적 부담감

이나 각종 조사 및 연구에 도구화된 경험 때문(양영자, 2018)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탈북 대안학교 현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

다. 탈북 대안학교의 교육적 기능이나 의의에 대한 이해의 부족, 혹은 

수가 제한적이고 분주한 현장 요인으로 인해 연구자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일 것 등으로 예상된다. 

 탈북청소년 학교생활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일반학교에서의 적응

의 어려움과 문제점 진단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탈북청소년이 

처한 어려움의 제시를 넘어 긍정적인 학교 적응 과정에 관한 연구가 필

요함을 김성경(2018)이 지적하였듯이 ‘성장하고 있는’ 탈북청소년에 대

한 탐구가 새롭게 필요하다. 당면한 한계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교생활

을 통해 탈북청소년이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학교교육

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리고 탈북청소년의 성장을 탐색할 수 있는 가

장 좋은 방법은 그것이 이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학교 현장을 찾아가서 

연구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탈북청소년들만을 위한 분리된 공간을 중심으로, 교육

적 성장의 양상과 의미,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때 교육적 성장이란 개념은 적응이라는 용어를 보완하는 의미로 사용

하였다. ‘현재 상황에 대해 성찰하며 경험의 방향을 스스로 설정해가는 

과정’ 즉,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며 그 방향을 결정하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을 특성으로 한다. 일반학교에서는 탈북청소년에 집중한 교육이 아

닌 한국식 교육체제 하의 일반적인 통합교육이 이뤄지고 있어 탈북청소

년의 성장이 적극적으로 도모되거나 드러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연구 

목적에 부합한 사례를 선택하는 것은 연구의 질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부분(김한미, 2012)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 교육에 있어 우수한 

교명이 변경되었음)의 개교를 시작으로 민간 주도의 중고등학교급 대안학교들이 생겨나기 시

작했다. 이후 국가 수준의 정책이 마련되기 시작하며 정부는 민간교육시설을 지원하였고 2006

년에 탈북청소년의 전환기 학교로서 한겨레중고등학교가 설립되었다(교육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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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도출하고 있는 한 학력인가 탈북청소년 대안학교2)를 연구현장으

로 선정하였다. 탈북 대안학교에서의 생활을 통해 학생들이 무엇을 경험

하며, 그 경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것은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에 대해 현상학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본 연구 목적에 부합할 것으

로 판단하였다. 또한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생활 내 성장 요인을 

모색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현

상학적으로 생생하게 기술하는 것은 학교생활을 통한 탈북청소년의 변화

와 성장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들에게 있어 성장한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탈북청소년의 교육에서 무엇에 초점을 두어야 할지 교육

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단서가 된다. 그리고 성장의 요인을 도출함

으로써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학교 현장 중심의 접근은 

탈북청소년에 대한 현황 진단과 문제 제기 위주의 기존 연구에서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 대안의 제시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을 위한 성과와 과제의 제시는 우

선적으로는 탈북 교육기관들에 기여하고 종국적으로는 일반학교에서의 

보다 발전적인 탈북청소년 교육을 위한 자료로 확장하여 활용될 수 있으

리라 기대한다. 또한 탈북청소년의 적응과 성장에 관한 지원방안 및 관

련 연구를 체계화하고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

이다. 

2) 이때 탈북 대안학교라는 개념은 공교육을 벗어난 대안학교라는 통상적 의미로서 사용하기 보다

는, 남북 학생들이 함께 있는 통합교육으로서의 일반학교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탈북청소

년들만 모여 있는 학교’인 탈북청소년 대안교육의 현장으로 규정하여 바라볼 것이다. 

   탈북청소년 대안교육기관은 학교 설립의 유형에 따라 특성화학교, 학력인정 대안학교, 미인가 

대안학교로 나뉘어 있는데 이러한 유형에 따른 구분은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에 특이하다

고 할 만한 차별점이 있기보다는 정부 지원이나 관리의 차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아 고려하

지 않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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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의 

양상과 의미,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였다.

 

연구문제 1. 탈북청소년에게 교육적 성장의 양상과 의미는 무엇인가? 

         1-1. 탈북청소년은 탈북 대안학교에서 무엇을 경험하며, 어

떻게 변화하고 성장하는가?

         1-2. 탈북청소년에게 교육적 성장의 의미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

인가?

         2-1. 다문화교육적 접근은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며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2-2.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요인에는 무엇이 있는가? 

  연구문제 1-1은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의 양상을 보여주기 위해 

입학 초기의 모습과 변화와 성장의 모습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연구

문제 1-2는 양상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성장의 의미를 도출하기 위

해 김정원 외(2016)의 연구에서 제시한 네 가지 요인을 판단기준으로 

삼았다. 또한, 연구문제 2-1에서는 다문화교육적 접근이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탈북청소년의 성장을 도모

하는 구체적인 요인들을 발견하고자 했다. 박상철(2012)과 문희정(201

2), 모경환‧임정수(2011)의 연구를 참고하여 ‘다문화교육적 접근’을 분

석의 틀로 삼아 영역을 구분하였다. 탈북청소년의 성장 요인 탐색에 

다문화교육의 틀을 접목시킨 것은 다양한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와 연



- 5 -

구자의 교육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연구문제 2-2는 현상학적 

질적 연구의 특성을 살려 기존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요인들에 대해서

도 접근하고자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이렇듯 다양한 이론과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연구문제

의 핵심 개념과 분석의 틀을 도출하였다. 분석의 틀을 사용한 것은 연

구문제 1-2와 2-1이며, 각 영역과 요소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연구 대상을 고려하여 새롭게 구성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표 Ⅰ-1>, 

<표 Ⅰ-2>와 같다. 연구문제에 대한 해답에 더욱 깊이 접근하기 위하

여 연구문제 1-1과 2-2에 관하여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개방형 질문

을 통한 내용들을 충실히 담아내고자 했다.  

<표 Ⅰ-1> 연구문제 1-2의 영역과 요소 및 주요 내용

 영역 요소 주요 내용

교육적 

성장의

의미

자신감

• 학업(직업활동)에서의 성

취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

• 학업(직업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결정에 대한 믿음

• 삶, 생활에 대한 긍정적 

관점 정도(실제 경험)

• 학업(직업활동)에서 겪는 

어려움

• 어려움의 극복 과정

• 미래에 대한 기대

• 학업(직업활동)에서의 성

취 경험

개방적 

태도

• 여러 가능성에 대한 고려

• 차이에 대한 수용

• 상황과 자신에 대한 비판

적 성찰

• 새로운 도전, 시도 정도

•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

• 의견, 성향, 기호가 다른 

타인에 대한 태도

• 자기 성찰의 경험 및 방

법

몰입

• 학업과 직업의 내재적 가

치 인식

• 학업과 직업에 대한 열정

• 진로 선택, 확신 정도

• 적극적 활동, 태도

• 학업(직업활동)에서의 성

실함

(출석, 시간 엄수, 수업 태

도 등)

• 학업(직업활동)에 있어서 

이전보다 개선된 점

책임감 • 진로에서 예견되는 결과 • 진로 선택의 과정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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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2> 연구문제 2-1의 영역과 요소 및 주요 내용

수용

• 자율적 선택과 결정

• 자발적 결정 및 행동 수

준

부

• 선택한 바에 대한 실행 

및 완주 의지의 경험

영역 요소 주요 내용

다문화

교육적 

접근

교육

과정 및 

평가

• 다양한 관점의 교육과정

• Banks의 다문화교육과정

의 구성 원리 4단계

• 교육 평가

• 교육편제, 교과서 및 학

습자료 등에서의 다문화적 

구성원리 요소

• 학생에 대한 평가의 절

차와 내용, 기법 및 의미

교수-

학습 

• 문화적으로 적합한 교수

법(CRP)의 활용

• CRP 실행 및 적용 방식

• CRP에 대한 교사와 학

생의 반응

교사

교육

• 교사의 다문화적 인식 증

진

• 교직원 개발 프로그램

• 수업 및 생활 지도에서

의 의사결정과 실행의 경

험

• 교사의 다문화적 인식 

및 효능감(multicultural 

efficacy)

• 교직원 개발 프로그램 

시행 및 참여

• 국가차원의 연수 시행 

및 참여

학교 

환경

• 학교 정책과 집행 절차

• 학교 행정, 조직, 평등

• 학교 환경 전반에 걸친 

민족‧문화적 다양성

• 학교 정책과 집행 절차

가 구성원의 다문화적 상

호작용과 이해를 긍정적으

로 조장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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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

  1) 탈북청소년의 교육 상황

 

 탈북청소년이란 부모 중 최소한 한 명이 북한 출신으로 북한 혹은 제

3국에서 출생한 후 한국으로 입국한 만 6세에서 24세 이하인 자를 의

미한다.3) 즉, 탈북청소년은 북한 출생과 제3국 출생 청소년으로 구성

된다. 초‧중‧고 학령기에 해당하는 탈북청소년이 2012년 이후 2배가량 

급증한 것(교육부, 2017)과 2016년을 기점으로 제3국 출생 청소년의 

비율이(52%) 북한 출생 청소년의 비율을 넘어선 것(하현선, 2016)이 

최근에 드러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은 북한

출신의 부모가 탈북 이후에 중국 등의 제3국에서 체류하는 과정에서 

출생한 자녀로서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이들을 뜻한다. 이들은 북한 출

생 탈북청소년과 달리 제3국, 주로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중국

어를 모국어로 채택하며 중국의 사회문화적 환경체계 안에서 살다 국

내에 입국하게 되었다(양혜린 외, 2017). 

 전체 탈북청소년 중에서 일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탈

북학생’으로 교육부 산하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서 명명하고 있으

며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규정을 기반으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탈북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일반학교 

외에도 탈북 대안학교 등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

인 의미로서 대상자를 바라보고자 한다. 

3) 탈북자, 탈북민,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청소년들은 ‘북한이

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2항에서 언급된 것에 따라 탈북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9). 청소년의 개념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만 9세 이상

에서 만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를 청소년으로 규정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탈북청소년의 

경우 남북 간의 교육제도 및 내용의 차이 및 기초학력의 부족으로 인해 남한의 학령기 나이보

다 2-3년 낮은 학년으로 입학한다(김보미‧이정민,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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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청소년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곳은 크게 일반학교와 그 외의 

탈북청소년 대안교육기관으로 나눌 수 있으며, 대안교육기관은 설립 

유형에 따라 특성화학교, 학력인정 대안학교, 미인가 대안학교로 분류

된다. 교육부 산하의 탈북청소년지원센터에서 일반학교 내 탈북학생을 

지원하며 통일부와 산하의 남북하나재단에서 탈북청소년 대안교육기관

을 지원 및 감독하고 있다. 연구자는 탈북 대안학교를 일반적인 학교 

유형에 따름이 아닌 탈북청소년만 모여 있는 학교로 규정하였으며, 교

육부와 통일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관점이 드러나도록 재구

성한 탈북청소년의 학교 유형별 구분 및 재학 현황은 <표 Ⅱ-1>과 같

다.4) 2019년 12월 기준 탈북청소년만 모여 있는 학교는 총 11개교이

고 그곳에 재학 중인 학생은 646명으로 추산되며 전체의 22.45%를 

차지하고 있다. 

4)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 유형별 재학 현황과(통일부, 2019.6 기준 자료) 통일부 내부 자료 요

청을 통한 탈북청소년 대안교육시설 현황 자료(통일부, 2019.12 기준)를 정리하여 재구성하였

다. 두 부서에서 제공한 가장 최신 자료로, 두 자료 사이에 몇 개월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적인 

재학생 비율을 파악하는데 큰 변동은 없으리라 여겨진다. 교육부가 제공한 탈북청소년의 학교

유형별 재학 현황(2019년 4월)에 따르면 정규학교에 2,531명, 대안교육시설에 230명이 재학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 및 각종학교로 분류

되는 학력인정 대안학교는 대안교육시설에 포함되지 않고 정규학교로 계수되어있다. 본 연구가 

규정한 탈북청소년들만 모여 있는 학교의 특성을 보고자 통일부의 자료도 포함하여 더욱 엄밀

히 환산하여 정리해 보면 실제 남북학생의 통합교육을 받는 정규학교 내 탈북청소년은 2,231

명, 탈북청소년들만 모여 있는 대안교육시설에는 646명가량의 학생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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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탈북청소년 교육기관 및 재학 현황

구분 일반학교 탈북청소년 대안교육기관

소관 부처

교육부 

탈북청소년교육지원

센터

통일부

정착지원과, 남북하나재단

학교 유형
일반 

초‧중‧고등학교

대안교육

특성화학교5)

각종학교

(학력인정

대안학교6))

미인가 대안학교

통합‧분리

여부
남북 통합 탈북청소년만 모여 있는 학교 (분리)

학교명 -
한겨레

중고등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여명학교

드림학교

다음학교
반석학교

우리들학교
한꿈학교

해솔직업사관학교
장대현학교

남북사랑학교

탈북
청소년

재학 현황

2,231 154 203 289

2,231 646

약 77.55% 약 22.45%

  

  

 현재 대한민국의 탈북청소년 교육은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대

안학교 학생에 비해 많아 이를 기반으로 한 지원과 연구가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중‧고등학교 급에서의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의 역할과 관

련 연구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첫째, 학교에 소속된 전체 탈북청소년

의 약 22.45%는 분리된 공간인 대안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일반학교 환경과는 다른 조건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그들의 경험은 그 

5) 특성화고등학교는 직업교육 특성화고등학교와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로 나뉜다. 대안교육 특

성화고등학교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은 35% 범위에서 자율운영이 가능하고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경우 전체적으로 자율운

영이 가능하다(교육부, “펼쳐라 대한민국 고등학교 여기 다 보인다.” p51). 특성화고등학교인 

한겨레중고등학교는 학교 유형으로는 교육부, 학생 구성이 탈북청소년이라는 의미로는 통일부

에 소속되어 두 부처를 통하여 예산 지원을 받을 뿐 아니라, 재학생 현황에 있어서도 교육부 

자료에서는 정규학교 내, 통일부 자료에서는 탈북청소년 대안교육시설 내로 소속되어 나오므로 

이를 감안하여 두 자료를 놓고 분석해야 보다 정확한 재학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6) 학력인정 대안학교는 대안교육 각종학교로 분류되며 특성화고등학교에 비해 학교 설립 요건이 

비교적 완화되어 있다. 교육과정에서 국어와 사회 과목의 50% 이수요건만 충족하면 되므로 자

율성이 더욱 보장된다(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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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둘째, 통계상 나오는 일반학교 재학생 

중 초등학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

다. 이는 상대적으로 중‧고등학교 과정에서의 일반학교 재학 비율이 낮

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병호 외(2003)는 한국 사회에 입국한 지 6개월

에서 2년 6개월 된 탈북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초등학생 

연령층은 조사 대상자의 100%가 일반학교에, 중고생 및 대학생 연령

층의 경우는 38%만이 다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일반학교

의 경우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탈북청소년의 중도탈락률이 높다.7) 일

반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운 탈북청소년들이 있다는 것은 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기관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최성훈(2016)은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가진 탈북청소년들이 단기적인 기본 적응교육만 마친 후 공교

육의 현장에 소속되도록 하는 것은 이들이 한국의 사회와 교육체제에 

뿌리내리고 건전한 시민으로서 성장하도록 하는 데 미흡하다고 지적했

다. 셋째, 현장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만 18세가 넘어서 일반학교에 

입학이 어려운 20대 탈북청소년8)에 대한 중등교육이 요구된다는 사실

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없어 일용직조차 구하기 

힘들거나 북한에서의 학력이 인정되어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을 받

을지라도 대학 수학이 가능할 정도의 학업 수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고등과정을 공부하기 위해 대안학교를 찾고 있으며 현

재 탈북 대안학교들은 이들을 수용하여 교육하고 있다. 

 이처럼 탈북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의 역할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통합교육의 형태가 아님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될 수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의 통합교육 담론은 우리나라에도 이식되었으며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담론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정용석, 2013). 특수교

육 분야에서의 논쟁을 바탕으로 정용석(2013)은 통합은 좋은 것이고 

분리는 나쁜 것이라는 이분법적 관점의 배타성과 위험성을 지적한다. 

7) 기타학교(각종학교 등) 학생을 제외하고 정규학교를 위주로 조사한 탈북청소년의 학업중단율은 

1.4%, 중학교는 3.2%, 고등학교는 4.7%이다(교육부, 2019년 4월 기준).

8) 북한이탈주민 연령대별 유형표에 의하면 20대 탈북민은 9,474명으로 30대인 9,585명 다음으

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통일부, 2019년 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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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통학학급의 경우, 분리교육에 비해 효율적인 수업을 제공하

는지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연구 자료는 획득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일

반학급에서 특수아동에 대한 개별화프로그램 등의 효율적인 교육을 제

공하지 못하는 실정이다(권선미‧정용석, 2009). 또한 분리 자체가 차별

의 의미를 갖는 게 아닌 분리의 과정이나 맥락에서 차별이 존재한다는 

Giegel(1996)의 연구에 기초하여 볼 때, 특수아동으로 분리하는 과정

에서 차별이 없고 분리된 공간에서 아동에게 요구되는 교육적 지원이 

제공되면 차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정용석(2013)은 통합교육을 반

대하기보다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검토를 거쳐 통합교육과 분리교육의 

공존 모형을 제안하는데, 위와 같은 논의는 탈북청소년을 위한 교육에

서도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일반학교가 제공하지 못하는 

탈북청소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그들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는 관점

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통합교육의 무용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학교든 대안학교든 각 교육기관의 주어진 기능과 역할에 

따라 탈북청소년의 성장을 위한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방안들이 나오기

를 기대하는 바이다.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의 역할만큼이나 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중

요하다. 사회 통합의 측면이나 남북 통합 교육 준비를 위한 장으로서 

일반학교의 교육과 이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지만, 탈북청소년의 

성장 양상 자체에 초점을 두고 탐색하고자 할 때 그들만으로 구성된 

대안학교가 효과적인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탈북청소년이 재학하는 

일반학교는 전체의 91.1%가 5명 미만의 탈북청소년으로 이뤄져있다

(교육부, 2015). 탈북청소년 다수가 자신의 출신을 밝히지 않은 채 소

수자로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일반학교에서 이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

이 구상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언어적, 문화적 차이를 갖는 소수집

단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아직 미흡한 실정에서 탈북청소년에게 적합

한 교육을 실시하는 장으로의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면

에서 탈북청소년만으로 구성된 대안학교는 다문화교육이 지향하는 평

등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공간이다. 학교의 교육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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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교사교육, 학교 환경 등의 측면에서 한국 사회의 문화적 

소수자인 탈북청소년에 모든 기준을 두고 운영하며 남한 출신의 교사

는 이들의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여 학습 및 생활지도를 할 수 있기 때

문이다. 교사와 학생 간의 접촉 정도에 있어서도 일반학교에 비해 학

급 당 학생 수가 적고 대안학교의 특성상 학습 면 외에도 학생 전반의 

생활 부분에 교사가 깊게 관여하기 때문에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

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관찰 및 교사와의 면담 등을 통해 보다 풍성

하고 밀접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권효숙(2006)은 탈북청소년의 

다수가 제도교육권 밖에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들을 위한 교육적 접근

이 주로 대안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안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교육활동이 제도교육권 안에서 이뤄

지는 것과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학생들의 요구와 맞물려 

형성된 것이라면, 대안학교 교육활동을 이해함으로써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적 접근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2) 교육적 성장의 개념

 교육적 성장이란 김정원 외(2016)의 연구에서 듀이의 성장이론을 바

탕으로 차용한 개념으로 ‘성장으로서의 교육’(Essiet, 1985: 195; Call

an, 1982, 박준영 외, 2003에서 재인용)을 의미한다. 듀이는 삶과 교

육을 동일시하며 교육의 과정을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삶의 과정 그 

자체를 의미”(1916: 6)하는 것으로 여겼다. 그의 정의에 의하면 성장

은 “경험의 계속적인 재조직 또는 재구성”(1916: 76)이다. 또한 듀이

는 성장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았다. 성장은 “그 자체가 목적이지 목적

을 갖는 것이 아니다. 성장은 더 성장하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을 가

지지 않는다. 동일한 논리에서 교육받는 것은 더 교육받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다.” 성장으로서의 교육은 “정해진 목적이 없으며 그 

자체가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1916: 50-51)는 것이다. 듀이 성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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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는 간단히 정리하기에는 무척 깊고 방대한 개념이며 성장 개념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상당수의 연구들이 이루어졌다(박철홍, 1993; 

최석민, 2000; 박준영‧천정미, 2003; 허경섭, 2009; 이준수, 2009; 김

무길, 2011; 송도선, 2014; 권정선‧김회용, 2015, 이정인, 2019). 이를 

일일이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은 아니기에 교육적 성장이란 개

념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지면을 할애하여 국내 학자들의 분석을 

살펴보고자 한다.  

 듀이의 성장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그의 자연관을 먼저 들여다 볼 수 

있다. 박철홍(2016)은 자연을 보는 관점에 따라 교육 개념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최초로 체계화된 교육 개념인 제1

기 교육 개념은 ‘외부로부터의 형성’이라는 플라톤적 교육관으로서 인

간 형성의 원천을 외적 자연에서 찾는 것이다. 제2기 교육 개념은 ‘내

부로부터의 계발’이라는 루소적 교육관으로 인간 형성의 원천을 내적 

자연, 즉 본성에 두는 교육관이다. 제3기 교육 개념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것은 듀이의 성장으로서의 교육 개념으로 그의 자연관은 외적 

자연과 내적 자연의 통합적 적용인 ‘상황적 교변작용’9)이라는 자연 개

념이다. 상황적 교변작용이 인간 존재의 자연적 상태라는 듀이의 관점

에서 볼 때 인간 형성의 원천은 상황적 교변작용이라는 경험이 된다. 

이를 통해 듀이는 교육을 보는 새로운 지평을 확립하였다. 다시 말해, 

플라톤적 자연관이 주장하는 것은 인간 밖의 자연이며, 루소적 자연관

은 인간 내면의 자연을 주장하는데 이들은 내용과 성격이 이미 정해져 

있는 명사형 자연관과 같다. 반면 듀이의 자연관은 전통적인 자연관과 

비교하여 동사형 자연관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하나의 

상호작용하는 사건으로 존재한다”(1929: 71)는 관점에 의하면, 인간이 

자연 속에 존재하지만 세계와 독립된 것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세계 

속에 있는 다른 사물과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것으로 규정되며 인간이 

9) 박철홍(2016)은 듀이가 경험의 의미를 보다 명료화하며 상호작용(inter-action)이라는 말 대신

에 교변작용(trans-ac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소개한다. 상호작용은 두 요소의 상호작

용 전후에 본질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은 상태인 반면, 교변작용은 경험에 관계하는 두 요소

가 서로 작용을 주고받고 난 후 쌍방 모두에게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를 가리킨다는 

것이다(박철홍,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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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는 사건이 바로 경험인 것이다(박철홍, 2016). 

 듀이가 교육의 목적으로 삼은 성장 개념은 루소적 교육관인 발현설과 

대비함으로써 보다 선명히 이해할 수 있다. 듀이 이전에는 아동의 내

적 가능성의 발현을 강조했던 루소, 프뢰벨, 헤겔 등의 사상가가 있었

고 이제까지 교육에서 성인의 간섭과 지식의 주입에 반대하고 아동의 

타고난 가능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믿음이 널리 공유되어 왔다(Callan, 

1982: 21, 김무길, 2016에서 재인용). 듀이는 루소와 프뢰벨에 대해 

언급하며 발현설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취한다. 또한 “교육을 내부로

부터의 개발이라고 보는 견해는 성장의 교육관과 유사성이 있다”(191

6: 73)고 한다. 하지만 듀이는 발현 자체를 교육의 목적으로 삼을 수

는 없다며 “교육의 목적은 개인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교육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으며, 학습의 목적과 보람은 성장의 능력이 

계속 증대하는 데에 있다”(1916: 107)고 언급한다. 교육의 목적이 단

지 개인의 잠재력을 발현시키는 데 머무는 게 아닌, 보다 넓은 외부 

환경과의 접촉을 통해 경험을 성장 및 확대시키는 데 있다고 본 것이

다. 듀이는 발현이라는 내적 목적을 넘어서서 외부 환경과의 광범위한 

교호작용(transaction)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의 능력을 증대시키는 

데 초점을 두었다(김무길, 2016).   

  성장을 경험의 계속적인 재조직 또는 재구성이라고 정의한 듀이에 

의하면 ‘경험’은 성장의 개념을 설명하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탈북청소년 교육적 성장의 양상을 보고자 탈북 대안학교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 성장

을 도모할 수 있다는 듀이의 관점을 바탕으로 한다. 듀이가 말하는 경

험은 개개인의 구체적인 삶의 맥락에서 자아와 세계가 독특하게 만나

는 특정한 시공간적 사건이며, 따라서 그 안에서 경험되는 질적인 차

이와 다양성이 교육적 경험의 중요한 의미를 구성한다(양은주, 2000).

듀이는 “공기를 마시고 땅에 발을 딛고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맛보는 

등 모든 행위가 일어나는 상황은 그 자체로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런 상호작용의 상황이 ‘경험’이며 그렇기 때문에 경험은 고정될 



- 15 -

수 없고 변화하는 관계의 속성에서 이해해야”(1925: 16)한다고 보았

다. 송도선(2014)은 듀이의 경험을 두 가지 원리로 정리하였는데, 경

험의 횡단적 측면으로서 상호작용의 원리, 그리고 종단적 측면으로 연

속의 원리가 있다. 먼저 상호작용의 원리란 인간과 환경의 작용으로 

경험을 설명하는 것으로, “경험은 충동과 욕구를 가진 인간이 환경에 

가하는 작용과 그 결과 환경의 반응으로 인한 영향이 결합됨으로써, 

즉 능동적 요소와 수동적 요소가 결합됨으로써 성립된다”(1916: 163)

고 말한다. 듀이는 인간의 내부적 조건과 환경이라는 외부적 조건이 

상호작용하는 그 사태나 장면을 ‘상황’(situation)이라 하여 단순한 환

경과는 구별하였다(송도선, 2014). "모든 정상적인 경험은 이 두 가지 

조건의 상호작용이다. 이 둘이 합쳐지거나 상호작용함으로써 그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상황’을 형성한다”(1938: 42)고 한다. 둘째로 연

속의 원리(principle of continuity)란, 경험이 성립되고 성장하려면 시

간적 차원에서 의식 내부의 경험들 상호간의 연계성, 즉 인간 내면에

서 경험과 경험이 연결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생각을 일컫는다(송도선, 

2014). 듀이는 “경험에 있어서 연속의 원리란 모든 경험이 앞에서 이

루어진 경험에서 무엇인가를 받아 가지는 동시에, 뒤따르는 경험의 질

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변형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1938: 35)고 정

의하였다. 

 이와 같은 상호작용의 원리와 연속의 원리를 통해 경험은 가만히 정

지해 있지 않고 양적 ‧ 질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는데 이는 곧 경험이 계속적으로 재구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송도선, 

2014). 듀이는 “이 두 가지 원리는 경험의 종이며 황이다. 그들은 서

로 교차되어 결합한다”고 말한다(1938: 44). ‘경험의 계속적 재구성’이

라 할 수 있는 교육은 경험의 의미를 더해주고 다음 경험의 방향을 결

정할 능력을 증대시킨다(김무길, 2016). 경험의 의미가 더해진다는 것

은 우리가 하는 활동들의 관련과 연속성을 더 잘 지각한다는 뜻이며, 

또한 다음 경험의 방향을 결정할 능력을 증대시킨다는 것은 이후에 오

는 활동을 이끌거나 통제할 능력이 증대한다는 것을 뜻한다(1916: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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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김무길, 2016에서 재인용). 듀이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생존해가

는 인간 존재의 생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은 성장 발달이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것을 교육과 관련시킴으로써 성장이라

는 용어를 그의 이론적 중심 개념으로 채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송

도선, 2014). 

 듀이는 교육의 목적으로 성장을 내세우며 ‘미성숙’이 성장의 조건이 

된다고 보았다. 미성숙이 발달이 덜 되었거나 부족하다는 의미로서 결

핍을 뜻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많이 알려지고 연구되었다. 

미성숙은 더욱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되며 의존성과 가소성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의존성(dependence)은 미성숙한 경험주체가 경험 대상으로서의 누군

가에게 일방적으로 의지 혹은 종속하는 의미가 아닌, 동등한 입장에서 

경험 대상과 마주하여 서로 의존한다는 것이다. 듀이는 경험은 곧 상

호작용하는 상황이라고 하였는데 이때 경험 주체와 대상의 어느 한쪽

도 종속되어서는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없다. 아동에게 의존성이 있다

는 것은 소극적 의존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 환경에 대한 민

감한 주의력과 주위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1916: 47-49). 가소성(plasticity)은 “자신의 기

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상황에 맞게 자신을 바꾸어 적응하도록 하

는 탄력성”과 같다(1916: 49). 가소성은 이전의 경험을 기반으로 그 

결과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를 수정해 현재에 적응시키고, 현재의 경험

을 토대로 또 다른 경험에서 자신의 행위를 수정하여 적응하게 한다

(권정선 외, 2015). 이는 경직되지 않은 유연한 적응 능력을 통해 미

성숙한 경험주체가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도록 해준다(권정선 

외, 2015). 즉, 아동에게 가소성이 있다는 것은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

로 하여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현재의 문제에 맞게 기존의 경험을 

적절히 변형하는 유연한 대처 능력이 아동에게 내재해 있음을 의미한

다(1916: 47-49).

 듀이의 성장 개념은 모호성으로 인한 비판을 받기도 했고, 교육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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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 동일하게 생각했던 그의 교육철학은 제자와 비판가들에게 똑같이 

하나의 수수께끼가 되어 왔다(Fen, 1961: 85, 박준영 외, 2003에서 

재인용). J. L. Green(1976)은 성장에 대한 정의가 뚜렷하지 못하다는 

점, 성장을 위한 일반적인 방향의 모호성, 그리고 인간의 경험 안에서 

근거를 두고 있는 성장 개념의 철학적 토대의 모호함 등을 지적하였다

(박준영 외, 2003). Peters는 듀이가 말하는 성장에 있어 그 기준, 즉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판가름 할 수 있는 잣대가 불분명하여 성장 

개념이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교육의 개념을 구체화하기보다는 낭만적

으로 이상화해서 흐릿하고 모호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Peters, 

1977: 104-173, 권정선 외, 2015에서 재인용). Horne은 성장 개념이 

교육자나 학습자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다고 비

판하였다(권정선 외, 2015). 그는 “이것의 약점은 성장이 목표(goal)를 

필요로 하는 점이다 … 아이들은 모범상과 이상에 대하여 꾸준히 동경

심을 가짐으로써 존경할만한 것에 도달하도록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

다”(Horne, 1935; 김재만, 1980에서 재인용)고 지적한다. 이와 비슷

한 맥락으로, 성장의 두 가지 준거인 상호작용과 연속성이 교육의 규

범적 성격을 보증할 수 있는가(Dearden, 1972: 79-80; Callan, 198

3: 21, 최석민, 2000에서 재인용)는 성장의 개념에 대해 가장 빈번하

게 비판받는 사안이다. 성장의 두 가지 준거를 만족시키고도 비가치적 

영역 내에 해당되는 사례가 제기될 경우, 듀이의 성장 개념은 교육의 

규범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최석민, 2000). 

 위와 같은 비판들이 있는 반면, 듀이의 성장 개념을 명료히 함으로써 

지적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가기 위한 학자들의 다양한 시도들 역시 활

발하다. 권정선 외(2015)는 이러한 비판들이 그 교육적 가치에 대해 

넓고 깊은 해석이나 적절한 평가를 하지 못하고, 성장 개념과 함께 드

러나는 개인의 흥미나 필요와 같은 특징들의 의미를 지나치게 제한적

으로 해석하였으며, 그로 인해 오히려 성장의 방향이 모호한 것에서 

더 나아가 방향감이 없는 것으로도 오해받게 되었다는 주장도 있음을 

제시한다(박철홍, 1994; 이병승, 2010). 최석민(2000)은 교육의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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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비난에 대해 듀이의 성장 개념에서 이미 그 문제에 대한 답

을 찾을 수 있다고 반박한다. “강도로서의 성장이 일반적 의미에서 더 

많은 성장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지체를 의미하는지는 자명한 일”(193

8: 36)이라는 말에서 듀이는 자신이 말하는 성장의 의미가 사회의 일

반적 의미, 즉 사회적 합의의 영역 내에서 이해해야 함을 드러내고 있

다(최석민, 2000).   

 지금까지 본 연구의 핵심 개념인 교육적 성장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듀이의 성장 개념을 살펴보았다. 경험, 그리고 경험의 두 가지 원리인 

상호작용과 연속성, 성장의 조건으로서의 미성숙, 그리고 미성숙의 특

성이라 할 수 있는 의존성과 가소성 등 다양한 개념을 통해 듀이의 성

장을 이해할 수 있다. 성장의 개념에 대해 간단히 정리한다는 것은 여

전히 어렵지만, 다음의 몇 가지를 덧붙여 설명을 보충할 수 있다. 결국 

성장이란 우리가 삶의 과정에서 부딪히는 그 어떤 문제 상황에 적용해

도 훌륭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종합적, 총체적 잠재 능력의 발달을 

의미한다는 것이다(송도선, 2014). 또한, 진정한 성장은 숨겨진 보물찾

기를 하듯 이미 결정돼 있는 학생의 능력을 찾는 일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과의 광범위한 교호작용 속에서 무한한 자아의 가능성을 창조적으

로 형성해가는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듀이의 성장은 그 방

향성을 고정화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교육활동이 자의적이거나 비도덕

적인 활동이 되어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듀이에 있어 성

장을 위한 교육은 상당한 정도로 교사의 개입과 통제를 요구한다(김무

길, 2016). 마지막으로, 듀이는 『민주주의와 교육』(1916)에서 “성장

의 표현으로서의 습관”(4장 2의 제목)이라고 말함으로써 습관을 성장

과 연관시키며 성장 개념을 온전히 파악하는데 ‘습관’이 중요한 개념임

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정지은 외, 2016). 듀이 교육이

론의 목적이 성장이고 그것을 표현하고 가능하게 하는 것이 습관이라

는 언급 정도만 하고 본 절을 넘어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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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탈북청소년과 교육적 성장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5개년 단위로 주기를 나누어 양적, 질적 혼합

연구 방식으로의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를 수행해왔다. 1주기 연구

는 2010년에 진행된 기초 연구(한만길 외, 2010)를 기반으로 2011년

부터 2015년까지(이향규 외, 2011; 이강주 외, 2012; 한만길 외, 

2013; 강구섭 외, 2014; 강구섭 외, 2015) 이루어졌으며 2015년 연

구에서는 5개년 자료의 종단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1주기 자료

에 대한 분석 및 점검을 바탕으로 2주기 조사가 설계되어 2016년도부

터 2021년까지로 현재 진행 중에 있다.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

연구에서는 1주기 분석을 바탕으로, ‘적응(adaptation)’ 대신 ‘교육적 

성장(educational growth)’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탈북청

소년들의 한국 사회와 학교에의 적응을 그들 교육의 목표로 삼고 독립

변인과 종속변인을 나누어 양적 연구를 실시한 후 질적 사례조사를 하

였는데, 사례 분석 결과 적응에 대한 판단 시점, 판단 주체, 적용 기준

에 따라 적응과 부적응의 판단이 달라짐을 발견한 것이다. 개별 청소

년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갖게 되는 각각의 경험들이 지니는 의미를 드

러내고 그것이 현재, 그리고 향후 어떠한 가치를 갖게 될지 해석해 낼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며, 이때 비로소 어떤 사례나 경우를 탈북청소

년 교육에서의 성공 사례라 말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연구진은 적응

을 환경의 요구에 대한 개인의 변화로 규정하고 적응 정도를 ‘개인이 

새로운 환경에 만족하며 편안하게 여기는 주관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보았던(이향규 외, 2011) 1주기 연구에서 더 나아가 

교육적 성장이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탈북청소년 교육의 성과를 확인해

보는 방향으로 2주기 연구를 설계하였다(김정원 외, 2016). 

 이처럼 적응이라는 개념은 탈북청소년 관련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되어왔지만 적응 관점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제기되기도 하였

다. 먼저 적응에 대해 논하자면,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학

교생활 적응이란 학교생활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여러 교육적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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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욕구에 맞게 변화시키거나 자신이 학교생활의 모든 생활과 환

경에 바람직하게 수용되는 것으로 학생과 학교 환경 간의 역동적 과정

을 의미한다(이병환‧강대구, 2014; 김정남, 2007). 반대의 개념인 부적

응은 사람이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과 조화적인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상태를 이르는 것으로, 일부 학자는 학교부적응을 학교라는 생활 영역

에서 개인의 욕구가 학교 내 환경과의 관계에서 수용 또는 충족되지 

못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갈등과 부적절한 행동으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이경은, 1998).  

 탈북청소년과 그들의 삶을 해석하는 방식의 측면에서 볼 때 기존 연

구들은 적응과 동화를 논의의 중심으로 삼았다. 탈북청소년들은 고유

의 특성과 집단적 정체성을 전제로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정체성을 

교섭해나가는 존재이기보다는 남한 사회의 가치와 문화체계, 의사소통 

방식, 삶의 방식에 일방적으로 적응하고 동화되어야 하는 존재로 그려

진다(조정아, 2014). 이러한 접근은 탈북청소년의 삶을 적응과 부적응

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관점으로 나눔으로써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삶의 주체로서의 이들의 선택과 적응 경험을 간과하는 문제가 

있다(허은영‧강혜영, 2007; 김경준 외, 2008; 박철옥‧안현의, 2009). 탈

북청소년의 적응에 있어 기존의 시각에 대해 반성적 질문을 던지는 연

구들이 등장하고 있으며(김윤나‧서보람, 2007; 박서연, 2008; 이부미, 

2012) 이들은 탈북청소년의 부적응, 문제 등에 초점을 두는 선행연구

들이 탈북청소년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김명선, 2015). 정진웅(2004)은 탈북청소년의 적응을 주요 목표로 하

는 교육적 실천의 한계를 점검하며 새로운 교육적 시도를 모색할 것을 

주장한다. 적응 중심의 접근은 이들을 주변화 시키는 남한의 문화를 

상대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남한의 사회문화체계에의 일방적 

적응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를 넘어서서 탈북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정

체성과 문화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적 실천이 필요하

다.

 이와 같은 문제제기는 남한의 사회문화체계와 같은 맥락으로 정규학



- 21 -

교라는 기존의 교육체계를 ‘일종의 상수’(정진웅, 2004)로 두고 남북 

통합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탈북청소년들의 일방적 적응을 요구해온 교

육의 현실에 성찰의 여지를 제공한다. 김정원 외(2016)는 적응을 탈북

청소년이 남한 환경에 맞추어 변화하는 것으로 규정하든(김미숙, 200

4) 이들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로 보든(길은배‧문
성호, 2003; 이향규 외, 2011) 기존 연구들에서는 탈북청소년이 남한

의 사회적 환경과 학교 환경에 어떻게 맞추어 가는지를 다루어 왔다고 

지적한다. 이들이 적응하게 되었다는 것이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

착함을 의미한다고 보는 관점이 기존 연구들의 기조라는 것이다. 하지

만 적응은 목표로 설정되기보다는 탈북청소년이 한국 사회와 학교에서 

다양한 주체들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나타내는 조화와 부조화 양상을 

표현하는 개념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적응이라는 개념이 갖는 한계에 대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본 연

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적 성장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로 한다. 이는 동화주의적 관점을 벗어나 탈북청소년 본연의 특성에 

주목하고 그에 따른 성장과 변화를 탐색하는 데 적절한 개념이 될 것

이다. 앞서 언급했듯, 한국교육개발원 2주기 연구에서 규정한 ‘교육적 

성장’이란 성장으로서의 교육을 강조한 듀이(1912)의 관점에서 차용한 

것이다. 듀이는 교육을 “경험의 재조직, 또는 재구성”으로 보는 가운데 

경험의 재구성으로서의 교육은 “경험에 의미를 덧붙여주고 어떠한 경

험을 계속할 것인지 그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 

설명한다(Dewey, 1912: 89, 김정원 외, 2016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

서는 듀이의 관점을 바탕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규정한 교육적 성장

의 의미를 동일하게 사용할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교육적 성장은 절대

적인 의미를 지니는 어떤 고정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을 의미

하는 것도 아니고 선천적으로 타고난 고유한 본성이 자연적으로 발달

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결과를 예상하면서 

현재 상황에 대해 성찰하는 가운데 경험의 방향을 스스로 설정해 나가

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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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을 탐색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자신감(directness)’, '개방적 태도(open-mindedness)', '몰입(single-

mindedness)', '책임감(responsibility)'으로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이

는 당면한 과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개개인에게 필요한 태도

로서 듀이가 지적한 핵심 태도들(Dewey, 1912: 203-210)이며, 자료 

수집과 해석을 위한 기본 틀이자 판단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김정

원 외(2016)는 이 네 가지 태도를 기준으로 탈북청소년의 사례를 분

석할 때, 이들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보이는 교육적 성장의 국면을 드

러낼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그것을 제약하는 요인들도 파악할 수 있

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학생이 한국 사회에 심리적, 사회적으

로 얼만큼 잘 적응하거나 귀속되는가에 집중하기보다, 능동적으로 자

신의 삶을 조율해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라 할 수 있다(김지혜 

외, 2019).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틀을 연구문제 1-2인, 교육적 

성장의 의미를 탐색하는 데 적용하였다. 영역별 자세한 내용은 <표 Ⅱ

-2>와 같다.  

<표 Ⅱ-2>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 조사 영역과 요소(김정원 외, 2016)

 영역 의미 요소

자신감

자신이 해야 할 목하 당면한 과제에만 곧장 

나아가는 태도. 타인의 시선 등 당면한 과제 

이외의 지엽적인 문제들을 의식하지 않은 채 

과제 해결의 가능성을 무의식적으로 믿고 나

아가는 것.

• 학업(직업활동)에

서의 성취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

• 학업(직업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결

정에 대한 믿음

•  삶, 생활에 대한 

긍정적 관점 정도  

 (실제 경험)

개방적 

태도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그리고 어떤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모든 고려사항들에 열

린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

• 여러 가능성에 대

한 고려

• 차이에 대한 수용

• 상황과 자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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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

이 존재할 것이라는 사고를 버리고 새로운 

자극에 개방된 마음을 가지는 것.

한 비판적 성찰

• 새로운 도전, 시

도 정도

몰입

현재 당면한 과제 해결의 목적 이면에 다른 

목적을 가지지 않는 것. 과제 해결의 목적이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어서도, 혹은 그것

이 자신에게 기대되는 것이어서도 아니며 오

직 자신의 의지에 의해 다른 유혹에 이끌리

지 않고 당면 과제에 집중하는 태도.

즉, 오로지 자신의 의지에 복종하여 여타의 

유혹을 걸러내면서 능동적으로 과제를 해결

해 나가는 것. 

• 학업과 직업의 내

재적 가치 인식

• 학업과 직업에 대

한 열정

•  진로 선택, 확신

의 정도

• 적극적 활동과 태

도

책임감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가져 올 결과를 

고려하되 그 예상되는 결과를 온전히 인정하

는 것.

지적인 활동에서는 무엇을 안다든가, 믿는다

는 것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 

• 진로에서 예견되

는 결과 수용

• 자율적 선택과 결

정

• 자발적 결정 및 

행동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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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탈북청소년과 다문화교육

  1) 탈북청소년의 배경 이해

 본 연구가 탈북청소년 교육적 성장의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다문화교육

적 접근을 자료 수집과 분석의 틀로 삼은 것은 대상의 특수성에 대한 이

해를 바탕으로 한다. 선행연구들이 탈북청소년과 그들의 삶을 해석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북한 출생 혹은 제3국 출생의 여부, 연고와 무연고의 

여부, 다문화학생 범주로 넣을 것인가의 여부, 탈북과정에 대한 혹은 한

국 사회에서의 적응 여부에 대한 초점 등 다양한 측면을 놓고 혼재된 용

어를 사용하거나 혹은 구분에 따른 개별적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접근은 탈북청소년을 개별화하여 각 기준에 따른 면밀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탈북청소년이 지닌 중층적인 정

체성과 다양한 삶과 경험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단면적인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모종의 제한이 있다. 한편 탈북청소년의 정체성을 다

층적으로 바라본 이부미(2012)는 이들의 정체성이 과거 경험이 단절된 

가운데 새롭게 형성되는 것이 아닌, 북한 및 탈북 과정에서의 경험과의 

연속선상에서 과거 경험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통해 재구성됨을 지적하

였다. 조정아(2014)는 탈북청소년의 정체성이 혼종(混種)적이며 북한에

서의 생활, 탈북과정, 한국 사회 정착 과정에서의 경계 경험을 통해 재

구성된다고 보았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의 연상선상에서 본 연구는 이부미, 조정아의 관점

과 흡사한 맥락으로 탈북청소년을 생애 경험의 연속성과 다양한 사회적 

위치를 고려해야 할 총체적인 대상으로 바라본다. 특정 기준에 따른 세

분화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관점으로 접

근할 때 탈북청소년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이해와 이들의 교육적 성장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탈북청소년

을 다음의 네 가지 범주에 속하는 특성을 종합적으로 지닌 집단으로 이

해하고 있다. 한국이라는 새로운 사회에 진입한 이주민이며, 폐쇄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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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서의 삶과 탈북과정의 특수한 경험을 가진 북한 지역 출신이며, 사

회적 위치에 있어 대부분이 결손가정의 경제적 취약계층이고, 청소년기

라는 생애주기를 거치고 있는 사람이다. 모든 탈북청소년이 네 가지 요

소를 교집합으로 갖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또한 어느 집단의 특징을 

논하든 그 안에는 복잡성이 있으며 개별화된 이해가 보충되어야 함을 유

념해야 한다. 그와 같은 전제를 염두에 둔다면 선행연구 분석과 연구자

의 교육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한 이 모형은 탈북청소년의 배경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탈북청소년의 교육

적 성장을 고찰함에 있어 네 가지 요소의 측면을 대상자에 대한 이해의 

기본으로 상정하였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Ⅱ-1]과 같다. 

                 

                 [그림Ⅱ-1] 탈북청소년의 복합적 배경 요소

 탈북청소년의 복합적 배경 중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 진입한 이주민이라는 측면이다. 이러한 배경은 탈북청소년을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자녀와 함께 다문화 학생으로 

구분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들은 다문화 학생들이 겪는 정체성 

갈등, 언어적 어려움, 학습적인 부진, 또래관계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동일하게 갖고 있다. 또한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과 이에 

따른 스트레스가 큰 편이며 이주민으로서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살아

가는 외로움이 있다. 특히 탈북청소년은 고향에 직계가족이 남아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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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고 무엇보다도 다시 방문할 수도, 가족을 만날 수도 없다는 

점에서 그리움과 감정적인 고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한편, 탈북청소년의 이주민으로서의 배경은 이들을 이해하는 핵심 사

안이지만 탈북청소년을 다문화 학생들과 완전히 동일시하여 분석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우선 일반적인 

다문화 학생들과 탈북청소년은 국가적 배경이 현저하게 다르다. 자유

로운 이동과 활동이 불가능한 폐쇄국가로부터, 안전한 이전이 아닌 목

숨 걸고 탈북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북한 사회에서 살아온 특수한 삶

의 흔적들과 탈북과정에서의 극한 경험들은 탈북청소년의 사고와 행동 

양식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또한 부모가 이주의 주체가 되어 한국 사

회에 정착한 다문화 학생들과는 달리 탈북청소년은 무연고이거나 결손

가정의 자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했거나 한 명

만 탈북하여 구성된  한부모 가정, 탈북 과정 중에서의 제3국 체류 혹

은 한국 정착 과정에서의 숱한 이혼 및 재혼으로 인한 재결합가정 등

이 탈북청소년이 속한 일반적인 가정적 배경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사항이 유발하는 차이점을 간과한 채 탈북청소년을 다문화 학생과 동

일하다고 두고 접근한다면 부적절한 해석과 대응의 우를 범할 수 있

다. 교육의 현장을 중심으로 볼 때도 탈북청소년들은 실제로 일반학교 

외에는 다문화학교가 아닌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에 진학을 희망하며 대

부분이 그렇게 재학하고 있다. 이 학교들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다문화

교육 관련 부서가 아닌 통일부 산하에서 지원 및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탈북청소년을 다문화 학생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다(박형빈, 2013; 윤인진‧송영호, 2013; 

오원환, 2011; 최원오, 2012; 김형수, 2014)는 것도 눈여겨 봐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학생의 범주 및 특성과 중복되는 이주민으

로서의 특성 외에도 북한 출신, 결손가정 및 경제적 취약계층, 청소년

기라는 복합적인 배경은 탈북청소년을 하나의 새로운 문화 집단으로 

볼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의 또 다른 형태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자의 관점이다. 즉, 탈북청소년을 다문화 배경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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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들은 다문화 학생들처럼 사회적 배려가 필

요한 집단이지만 탈북청소년을 위한 교육의 틀이나 방안은 아직 제대

로 구상된 것이 없다. 역사성을 지닌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연구, 교육

과정의 성과물들을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을 위해 적용하고 다문화

교육이 이룩한 성과와 발전, 그 학문적 균형, 정직성, 정확성(Banks, 2

016)을 참고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본 연구는 

다문화교육적 접근이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의 주요 요인이라는 가

정 하에, 다문화교육 내의 구체적인 어떤 요소들이 그것을 가능케 했

는지를 밝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2) 다문화교육의 개념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는 뱅크스(Banks, 1996; 2002; 2005)

를 대표로 하는 미국 다문화주의 연구에 의해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하

였다. 20세기가 되어 이민국가인 미국에서 흑인과 이민자 등 소수자의 

입장에서 다문화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사회 전반에 걸친 현상으로 

나타났다(윤희원, 2013). 다문화주의란 다양한 언어, 문화, 민족, 종교 

등을 통해서 서로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

는 것을 추구하는 사회적 질서(윤인진, 2008)를 말한다. 다문화주의는 

동화주의 이데올로기에 도전하며 개인의 정체성이란 “복잡적이고 다층

적이며 중첩적”(Kymlicka, 2004, p.xiv)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가정의 

문화 및 지역사회의 문화에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개인들이 국

민 국가의 시민이자 세계 공동체의 세계 시민으로서 역할을 보다 더 

유능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Appiah, 2006, Banks, 2016에

서 재인용). 다문화교육은 이에 토대를 둔 교육으로, 1970년에 들어서

며 미국사회과협회(NCSS), 미국국어과교사협회(NCTE), 미국교사교육

대학연합회(AACTE) 등에서 다문화교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197

3년에 미국사회과협회에서 다문화교육에 관한 담론의 기틀을 마련하는 

「민족학 교수: 개념과 전략」(Teaching Ethnic Studies: Concept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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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 Strategies)을 출간하였고, 1976년에는 다문화교육의 이념을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실현한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지침」의 초판

이, 1991년에는 개정판이 발표되었다. 또한 2001년에는 워싱턴대학교

의 다문화센터에서 「단일성 내의 다양성」(Banks, et. als. 2001)을 

발간하여 다문화사회에서의 교수와 학습을 위한 필수 원리에 대해 제

시하였다(박상철, 2012, pp.116-118). 다문화교육에 대한 논의는 국

내외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그 개념을 교육의 목표, 과제에 따

른 대상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교육의 목표는 그 개념이 학술적인 문헌에서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만큼 한 마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Sleeter와 Grant(199

7)는 다문화교육에 관한 문헌을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다문화교육은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정의에 나타나는 유일한 

공통점은 유색 인종 학생들을 위해 학교 교육을 변화시키는 개혁이라

는 것을 발견했다(Banks, 2016). 학자들의 개념이 의미하는 바에 대

해 여전히 높은 수준의 합의가 도출될 필요가 있으나 평등 교육이라는 

목표는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라 할 수 있다. 

 Banks는 다문화교육을 “남학생과 여학생, 영재 아동과 장애 아동, 그

리고 다양한 인종, 민족, 언어, 문화집단의 일원으로 성장한 학생들이 

학교의 학업 성취 면에서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

로 교육제도의 구조를 바꾸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 이념이자 교육

개혁 운동, 그리고 진행 중인 과업”이라고 명시하였다(Banks & Bank

s, 2007, 윤희원, 2013에서 재인용).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는 교육 평등의 증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차경수‧모경환, 201

6), 구체적으로 Banks가 제시한 다문화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

째, 다문화교육은 개인들에게 다른 문화의 관점을 통해 자신의 문화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한다. 둘째, 학생들에게 문

화적, 종족적, 언어적 대안을 가르친다. 셋째, 모든 학생이 자문화, 주

류 문화, 그리고 타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를 습득하도록 한다. 넷째, 소수 종족 집단이 그들의 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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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신체적, 문화적 특성 때문에 겪는 고통과 차별을 감소시킨다. 다섯

째, 학생들이 전 지구적이고 일정 수준의 테크놀로지 세계에서 살아가

는 데 필요한 읽기, 쓰기, 그리고 수리적인 능력을 습득하도록 한다. 

여섯째, 다양한 인종, 문화, 언어, 종교 집단에 속한 학생들이 자신의 

문화 공동체, 국가 시민 공동체, 지역 문화, 그리고 전 지구 공동체에

서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습득하도록 한다(Banks, 

2008). Bennet(2007)는 다문화교육의 목표를 다문화사회에서 편견과 

인종차별을 줄이고 인종 간 관계를 개선하는 것으로 보았다. 평등교육

을 다문화교육의 핵심이자 중요한 목표로 두고, 이를 위한 교육과정의 

개혁과 다문화적 역량의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모경환‧임정수(2011)

는 다문화교육이 평등과 인간존중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을 본질로 한다

고 보았다. 다문화교육의 목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 받고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 자신의 집단과 

주류 문화, 세계사회의 문화 속에서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민주

시민을 육성하는데 있다(모경환‧임정수, 2011). 

 한국의 다문화교육은 사회가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상황에 따라 국내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연구와 세계시

민교육에 대한 교육과정 연구를 진행하며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

으로 시작되었다.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다문화교육의 교육적 과

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과제는 우리 사회

의 새로운 교육 소외 계층으로 떠오르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적

응 문제이다. 이들은 학교 부적응, 중도 탈락, 집단 따돌림, 정체성 혼

란, 정서 장애 등의 문제를 겪는 비율이 일반 학생들보다 훨씬 높다

(조영달 외, 2006). 두 번째 과제는 기존의 다수 집단 학생들을 위한 

교육으로, 다른 문화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와 관용적인 태도를 갖출 

수 있는 교육이 요구된다. 이처럼 다문화교육의 대상은 소수 집단 학

생과 기존 다수 집단 학생을 모두 포함한다(차경수‧모경환, 2016). 다

문화교육에 대한 오개념 중에서 Banks가 우려했던 부분은 소수자만을 

위한 교육이라는 시각이었다. 다문화교육이 특정 인종, 민족 집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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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받는 자만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야말로 다문화교육이 물리쳐야 

할 최악의 편견(Chavez, 2010; Glazer, 1997, Banks, 2016에서 재인

용)이라는 것이다. 소수 집단만을 위한 교육으로 교육자들에게 비춰질 

경우 다문화교육이 교육 개혁의 주류에 편입하지 못하고 주변부에만 

머무르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교육 과제의 두 가지 

측면 중 소수 집단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연

구자는 다문화교육이 다수와 소수 학생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 발전해

야 한다는 의견과 전적으로 같은 입장이지만, 연구의 초점인 탈북청소

년의 성장 요인을 보기 위해  소수 집단 학생에 대한 다문화교육 측면

에 집중하였다.

  Banks(2006)가 개념화시킨 다문화교육의 다섯 가지 차원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내용 통합은 교사들이 자신의 교과나 학

문 영역에 등장하는 주요 개념, 원칙, 일반화,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 및 집단에서 온 사례, 자료, 정보를 가져와 활용하는 정도

를 뜻한다. Banks는 유색 인종 물리학자 같은 다양한 민족 출신 과학

자들의 전기를 수업에서 활용하는 것을 예로 제시한다. 둘째로 지식 

구성 과정이 있다. 이는 사회과학자, 행동과학자, 자연과학자들이 지식

을 창조하는 절차로서 특정 학문 영역의 암묵적인 문화적 가정, 준거

틀, 관점, 편견 등이 해당 학문 영역에서 지식이 형성되는 과정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학생들이 이해하고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교사가 돕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로 편견 감소라는 차원은 아동들의 

인종적 태도의 특징, 그리고 학생들이 보다 긍정적인 인종적‧민족적 태

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다룬다(aboud, 

2009; Stephan & Mealy, 2012; Stephan & Vogt, 2004, Banks, 20

16에서 재인용). 넷째로 공평한 교수법은 교사가 다양한 인종, 민족, 

사회계층 집단에서 온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

용하는 교수법을 통칭한다. 다섯째로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학교 

문화와 사회 구조가 있다. 이는 다양한 인종, 민족, 언어, 사회계층 집

단에서 온 학생들이 교육적 평등과 역량 강화를 경험하도록 학교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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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조직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의미한다(Banks, 2016). 이와 같은 

다문화교육의 제 차원을 이행하기 위한 학교의 여덟 가지 특징은 <표

Ⅱ-3>과 같다. 이와 같은 특징은 본 연구 현장으로 선정한 H 중고등

학교의 특징과 많은 부분이 일치한다. 다문화교육적 접근이 탈북청소

년의 교육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관점을 갖게 해준 근거 자료 중 

하나이기도 하다.  

 <표 Ⅱ-3> 다문화 학교의 여덟 가지 특징(Banks, 2016)

 

3) 탈북청소년과 다문화교육적 접근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교육의 원리를 보다 구체화한 개념으로서 선행연

1. 교직원의 태도, 

  인식, 행동

교사와 교직원은 모든 학생에게 높은 기대 수준을 

지니며 그들에게 긍정적 태도를 지님. 학생들을 긍

정적이고 배려하는 방식으로 대함

2. 교육과정
다양한 문화, 민족, 남녀 집단의 경험과 문화, 관점

을 반영함

3. 수업 양식
교사가 사용하는 수업 양식은 학생들의 학습 특성, 

문화적 특성, 동기에 부합함

4. 학생 언어와 방언 학생들의 제1언어와 방언을 존중함

5. 수업 교재
수업 교재는 다양한 문화적, 민족적, 인종적 관점으

로부터 온 사건과 상황, 개념을 반영함

6. 평가 및 시험 절차

시험과 평가 절차는 학생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잘 

반영하고 영재반 학급에도 유색인종학생들이 적정한 

비율로 배정됨

7. 학교 문화와 

  잠재적 교육과정

학교 문화와 잠재적 교육과정은 문화적, 민족적 다

양성을 반영함

8. 상담 프로그램

상담교사들은 다양한 인종, 민족, 언어 집단에서 온 

학생들에게 높은 기대 수준을 지니고 학생들이 긍정

적인 직업 목표를 정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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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을 통해 ‘다문화교육적 접근’이라는 용어로 정리하였고 이를 탈북

청소년의 교육적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분석의 틀

로 설정하였다. Banks의 여러 문헌을 분석한 박상철과 문희정의 연구, 

그리고 국내외 여러 학자들의 연구들을 분석하여 사회과에서의 다문화교

육을 살펴본 모경환‧임정수의 연구를 종합하여 다문화교육적 접근의 틀

을 세웠다.  

 박상철(2012)은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에서 참고할 만한 다문화 교육과

정 지침으로서 Banks가 저술의 책임자로 발간한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

육과정 지침과」 「단일성 내의 다양성」을 분석하였다.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지침」에서는 세 영역으로 - 1)다문화 교육과정을 위한 

학교 환경, 2)다문화 교육과정의 개발과 교수-학습, 3)다문화 교육과정

의 평가 - 나누었다. 「단일성 내의 다양성」의 저자들은 다문화 교육과

정과 교수-학습을 위한 12가지 필수 원리를 다섯 개의 범주 - 1)교사의 

학습, 2)학생의 학습, 3)집단 간 관계, 4)학교 행정, 조직, 그리고 평

등, 5)평가 - 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각각의 필수 원리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박상철, 2012).   

 문희정(2012)은 Banks(2010)의 다문화적 기준들을 다문화교육 정책성

명, 교육과정, 교직원, 학부모 참여, 수업교재, 모니터링, 학업성취도 

격차라는 7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다문화교육 정책성명이란 성명

서의 수립 여부를 의미하며 교육과정은 Banks의 4가지 수준 접근법을, 

교직원은 전문인력과 행정가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한 선발, 배치

와 연수 프로그램의 여부 등을 의미한다. 또한 학부모가 학교 참여 프

로그램을 개념화하고 실행하는지의 여부, 다문화적 시각에서 선정된 

수업 교재, 프로그램의 실질적 실행에 대한 모니터링 여부, 학업성취

도와 퇴학 및 졸업비율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경환‧임정수(2011)는 다문화교육과 사회 교육의 관계에 대한 이해

를 바탕으로 현황과 과제를 분석하기 위해 다문화교육의 실제를 교육

과정, 교수-학습, 교사교육의 세 측면으로 나누었다. 교육과정 측면에

서는 Banks(2008)의 다문화교육과정 구성 원리의 4가지 접근법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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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교수-학습 측면에서는 공평한 교수법(equity pedagogy)의 실

천을 강조하며 Ladson-Billings(1994; 2007)의 문화적으로 적합한 교

수법(culturally relevant pedagogy)을 소개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학

업 성취를 거둘 수 있게 하고 문화 능력(cultural competence)을 길러

주어 소속 문화 집단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하며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사회 질서에 대한 이해와 비

판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적 부정의에 저항할 수 있는 비판 정신을 갖게 

하는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교사교육 측면에서는 Marshall(2002)이 

다문화교육에서 교사에게 필요한 능력으로 제시한 것들이 언급된다. 

스스로의 문화적 태도를 성찰하고 문화적으로 상이한 집단과 효과적으

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간문화적 능력, 학생 ‧ 학부모‧ 지역사회 등에 

대한 관심과 지식, 효과적인 교수 전략 탐색, 학교 행정에 대한 열정 

등이 있다. 또한 Banks(2008)가 언급한 교사가 문화를 다루는 데 유의

할 것들, Guyton & Wesche(2005)가 제시한 다문화적 효능감(multicult

ural efficacy) 등을 다루었다(모경환‧임정수, 2011). 지금까지 살펴

본 다문화교육적 접근의 영역을 정리하면 <표 Ⅱ-4>와 같다. 

  

   <표 Ⅱ-4> 다문화교육적 접근의 영역 분류

연구  영역 분류

박상철

(2012)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지침」
「단일성 내의 다양성」

1) 다문화 교육과정을 위한 

학교 환경

1) 교사의 학습

4) 학교 행정, 조직, 그리고 

평등

2) 다문화 교육과정의 

개발과 교수-학습

2) 학생의 학습

3) 집단 간 관계

3) 다문화 교육과정의 평가 5) 평가

문희정

(2012)

「다문화교육 입문」

다문화교육 정책성명, 교육과정, 교직원, 학부모 참여, 

수업교재, 모니터링, 학업성취도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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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연

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적합하다고 판단한 선행연구 세 편의 각 영역들

을 바탕으로 네 가지 영역을 선정하였다. 이는 교육과정 및 평가, 교수-

학습, 교사교육, 학교 환경이며 본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의 틀로 사용하

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교육과정은 학생들이 개념, 사건, 쟁점, 문제들

을 다양한 민족적 시각과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개혁되어야 한다

(Au, 2012a; Banks, 2013)는 원리를 담고 있다. 또한, 개념 형성적이고 

간학문적이며 의사결정 중심적(Banks, 2016)이라 할 수 있다. 다문화교

육과정 구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으며, Banks(2008)는 다문화 교

육과정의 구성원리로 4가지 접근법을 제시한다. 제 1단계는 기여적 접근

법(the contributions approach)으로 해당 집단의 영웅, 공휴일 등과 같

은 개별적인 문화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며, 제 2단계는 부가적 

접근법(the additive approach)으로 교육과정의 구조는 변화시키지 않고 

내용, 개념, 주제, 관점 등을 교육과정에 더하는 것이다. 제 3단계는 기

존 교육과정 체제를 유지하는 1단계와 2단계 접근법보다 더 나아가는 

변혁적 접근법(the transformation approach)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민

족 집단 및 문화 집단의 관점에서 개념, 이슈, 사건, 주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구조를 변화시킨다. 제 4단계인 사회적 행동 접근법

(the social action approach)은 학생들이 중요한 사회 문제들과 관련하

여 결정을 내리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다(Banks, 2016). Banks는 상위단계로 갈수록 더욱 심화된 다문화교육

과정의 구성 원리라고 보았다. 

 다문화교육에서의 평가는 다양한 문화, 민족, 언어 집단에서 온 학생들

이 문화적으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평가 기법을 소개한

다. 교사가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의 복잡한 인지 기능과 대인 기능을 평

모경환‧
임정수

(2011)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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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할 때 문화적으로 민감한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T

aylor & Nolen, 2012; Shepard, 2012). Banks는 미국의 경우를 들어 

유색 인종 학생에게 성공적인 경험을 만들어주는 것이 학생들에 대한 교

사의 학업 성취 기대를 높일 뿐 아니라 자신의 학업 능력에 대한 학생 

스스로의 자신감을 형성시킬 것(Brookover et al., 1979; Brookover & 

Erickson, 1969)이라고 지적한다. 본 연구에서는 탈북청소년에게 다양

한 관점의 교육과정이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탈북청소년들의 특성과 

배경에 맞는 평가는 무엇인지를 살피고자 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교육적 성장을 어떻게 도모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교내 교육계획

서, 교과서 및 학습 자료 등의 문헌 조사와 교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탐

색할 수 있었다.            

 둘째, 교수-학습 영역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서 문화를 강조하고 교육

적 평등과 수월성을 지향한 Bennett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문화는 

특정 사회가 공유하는 신념, 가치, 세계관, 행위의 표준이기에, 학생들

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배경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을 사용해야 한

다는 제안이다. 또한 학생의 차이를 존중하고 적절한 배려가 이루어져

야 한다고 주장한다(Bennett, 2001, 차경수‧모경환, 2016에서 재인용). 

다문화교육의 방법적 측면에서 공평한 교수법이나 문화 감응적 전략을 

수행할 수 있다. 공평한 교수법은 교사가 다양한 인종, 민족, 사회계층 

출신들의 학업 성취를 촉진하는 기법과 교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

한다(Banks, 2016). 공평한 교수법은 문화적으로 적합한 교수법, 협동 

학습, 지식의 구성 등을 강조한다(추병완, 2009). 문화적으로 적합한 

교수법(culturally relevant pedagogy, 이하 CRP)은 학생들에게 지식, 

기능, 태도를 전달하기 위해 그들이 지닌 문화적 자산을 학습하는데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지적, 사회적, 감정적, 정치적 역량이 강화되도

록 하는 교수법이다(Ladson-Billings, 1994: 17-18). CRP를 처음 소

개한 미국의 교육학자 Ladson-Billings(1992; 1995a; 1995b; 1999; 

2006)는 학업적 성공, 문화적 역량, 비판적 의식이라는 세 가지 준거

를 제시하였다. 이는 학생들은 학업적인 성공을 경험해야 하고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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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 고유의 문화를 향유하는 능력 및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방안을 의미한다. Gay(2000)는 CRP를 문화적

으로 다양한 학생의 학습적,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학생에게 의미 있고 효과적인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

해 학생이 갖고 있는 문화적 지식, 이전 경험, 수행방식 등을 교수계획

에 활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CRP는 미국에서 많은 수학 교육자

들에 의해 수행된 바 있으며(Nasir & Cobb, 2007; Walker, 2012a, 

2012b) 이에 따르면 학생의 동기를 유발하고 다양한 집단 출신 학생

들이 수학을 포함한 여러 교과 내용을 숙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Walker, 2012a; Lee & Buxton, 2010). 추병완(2008a)은 교사

가 학생들의 문화적 배경을 이용하도록 수업 방법을 수정하면 다양한 

배경 학생들의 교실 참여도와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RP가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

되며 그것의 어떤 점이 탈북청소년의 성장을 돕는가를 보고자 하였다.

  셋째, 교사교육은 다문화교육에 있어 가장 많이 강조되는 요소이다. 

다양한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반복되는 것은 교육을 실제로 

수행하는 교사의 중요성이다. 교사는 실행된 교육과정의 창조자라 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교육 경험을 가장 직접적으로 매개하고 조정한다. 

교실 내 문화적 다양성에 대처할 수 있는 교사 양성은 다문화교육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모경환‧임정수, 2011)인 것이다. 실제

로 많은 연구들은 다문화교육에서 교사가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Banks & Banks, 2004; Clark et al., 1996; Nieto, 2004, 모경

환‧임정수, 2011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탈북청소년을 현장에서 

가장 밀접하게 대하는 교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교사라는 요인이 학생

들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교사의 

다문화적 인식과 효능감, 교사교육을 위한 교직원 개발 프로그램 등에 

대해 탐색하였다. 다문화적 효능감(multicultural efficacy)이란 다문화

적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교사가 학생들

을 위해 바람직한 결과를 산출하는 기능과 능력을 교수하고 있다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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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의미한다. 이는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는 교사들에게 필수적인 자

질 중 하나이다(Dembo & Gibson, 1985; Guskey & Passaro, 1994; 

최충옥‧모경환, 2007, 모경환, 2009에서 재인용).    

 마지막으로, 학교 환경은 다문화교육을 위한 학교 정책과 집행 절차, 

행정, 조직, 평등의 요소로 살펴볼 수 있다. 이 요소는 Banks가 그의 

주저자로 발간한 「다문화교육을 위한 지침」, 그리고 「단일성 내의 

다양성」에서 나온 내용을 박상철(2012)이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재

구성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표 Ⅱ-5>와 같다.

 <표 Ⅱ-5> 다문화 교육과정을 위한 학교 환경 (박상철, 2012에서 재구성)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지침」

다양성 및 정책과 집행 절차

1.0 학교 환경 전반에 걸쳐 민족‧문화적 다양성이 침투되어야 

한다. 

2.0 학교의 정책과 집행 절차는 학생, 교사, 그리고 직원들의 

다문화적 상호작용과 이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장해야 한

다.

「단일성 

내의    

다양성」

학교의 행정, 조직, 그리고 평등

10. 학교의 조직 전략은 의사결정을 폭넓게 공유하고, 학생을 

보호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기술과 성향을 학

습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11. 지도자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 학교이건 모든 학교가 공평

하게 재원을 분배받도록 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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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검토

 탈북청소년 관련 연구는 1999년부터 시작되어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

국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2000년대부터 활발해졌다. 연구는 주로 탈

북청소년에 대한 이해, 실태와 적응 양상 파악, 그리고 이를 통한 정책 

및 지원 방안 모색 등에 목적을 두고 이루어졌다. 선행연구를 검토함에 

있어 탈북청소년 전반에 관한 연구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주제

로 선정된 적응 관련 연구를 알아보고, 이어서 본 연구의 핵심 개념인 

교육적 성장 혹은 교육 경험에 대한 연구와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이뤄졌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탈북청소년 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연구(윤혜순, 2014; 박혜랑, 20

18; 김보미‧이정민, 2019; 박언하, 2019)를 통해 지난 20여 년간의 탈북

청소년 관련 연구를 정리해볼 수 있다. 김보미‧이정민(2019)에 따르면, 

탈북청소년 연구는 2010년에 급증하여 2017년에 매우 크게 증가한다. 

학교급별로는 중등교육에서 가장 많고 대학교 급에서 가장 적으며 연구 

분야로는 사회과학 분야, 그 중에서도 교육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

졌다. 연구 주제는 학교적응을 중심으로 사회적응, 문화적응을 포함한 

적응과 교육에 관한 것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어서 정신건강,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을 다룬 심리‧상담 분야, 정책 주제, 그리고 정치교

육이나 법의식 등에 대한 정치‧시민 주제 등이 연구되었다. 연구 방법으

로는 질적 연구가 가장 많았다. 특이한 점은 최근 2년 동안 양적연구가 

많아지는 추세를 보였고 ‘다문화’라는 새로운 주제어가 등장하며 탈북청

소년을 다문화로 인식하는 시각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윤혜순(2014)은 

학술지 별 논문 수를 분석하며, 탈북청소년 관련 논문 등재(후보) 학술

지는 2014년 5월 기준, 총 72개로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반면, 총 1편씩만 게재된 학술지가 54개로 탈북청소년 연구가 

다양한 학술지에서 연구 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지는 못하

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선행연구들을 검토해보면 탈북청소년 연구의 대다수는 ‘적응’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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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있다. 북한에서의 폐쇄되고 통제된 삶 및 탈북 과정에서 발생한 결

핍과 상처, 가정의 해체와 불안정, 학업의 부진, 경제적인 어려움 등 다

양한 이유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에 곤란을 겪는 탈북청소년에 대

한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와 사회에서의 적응의 양상을 분석한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정책과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이러한 일

련의 과정은 적응을 중심으로 한 탈북청소년 연구의 가장 일반적인 흐름

이라 할 수 있다. 적응 관련 여러 영역 중에서도 특별히 학교에서의 적

응, 부적응의 과정이나 실태 등을 다룬 연구가 많다(이향규, 2007; 김종

국, 2007; 이수연, 2008; 임정하 외, 2014; 배임호·양영은, 2010; 김애

진·정원철, 2011; 강구섭, 2018; 김성경, 2018). 또한, 남북한 교육의 차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적 지원방안을 모색

하는 연구들이 있다(이기영, 2001; 정진경 외, 2004; 김미숙, 2005; 한

만길 외, 2009). 학교적응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이유는 탈북

청소년이 학령기에 있기도 하지만, 그들이 사회를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재사회화 기관이 학교이기 때문이다(윤혜순, 2014). 박언하(2019)는 학

교적응 관련 연구를 비롯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가정의 중

요성을 강조한 연구(김태동, 2010; 김유연, 2018), 그리고 적응을 돕기 

위한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변미희, 2005; 맹영임·길은

배, 2013; 홍문기 외, 2018) 등을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김명선·이동훈

(2013)은 탈북청소년의 남한 사회 적응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

여 이들이 심리적 적응, 가족 관계, 학교 적응, 사회문화 적응에 어려움

을 겪고 있음을 밝히며 탈북청소년 적응의 전반적인 특성을 정리하였다. 

이밖에 적응 관점에 대한 성찰도 제기되어, 적응방안 적절성에 대한 문

제점을 지적하고 동화보다는 통합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다(윤혜순, 20

14). 같은 맥락으로, 탈북청소년에 대한 남한 사회의 편견을 지양하고 

이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며 다문화적 접근으로 이들을 바라보고자 하

는 연구들이 있다(정향진, 2005; 심원, 2006; 이정우, 2006; 박정서, 20

11; 맹영임·길은배, 2013). 본 연구의 핵심 개념인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과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교에서의 교육 경험을 한 명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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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혹은 10명 내외의 사례로 다루고 있다. 연구자들은 주로 일반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 경험이 있는 탈북청소년들을 대상으

로 그들이 소위 ‘남한학교’를 다니며 어떤 경험을 하는지를 탐색하였다

(김미숙, 2005; 김명선, 2015; 박영숙, 2018; 김성경, 2018). 이은혜(20

17)는 한 탈북청소년의 통합 형태 학교교육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를 통해 탈북청소년의 남한학교 교육 경험의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남한학교를 다니며 겪는 어려움에 주목한 연구들도 있다. 김지수·서경혜

(2019)는 탈북청소년이 남한학교의 학습과정에서 겪는 주변화 경험을 

내러티브 탐구로 드러내었고, 진정희(2015)는 학교 내 소수자로서 탈북

청소년이 경험한 어려움과 대응에 초점을 두었다. 한편, 신미영 외(201

4)는 대안학교와 일반학교의 비교를 중심으로 탈북청소년의 학교생활을 

연구하였고, 윤석주(2017)는 이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과 교육방식을 중심으로 탈북청소년의 경험 양상을 밝혔다. 양혜린 

외(2017)는 탈북청소년 중에서도 부모 중 한 명이 북한 출신이고 본인

은 중국 등 제 3국에서 출생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경험을 

연구하였다. 

 탈북청소년을 만 24세까지로 규정한 것에 의한 바, 중등교육 이후의 학

교 경험 연구도 살펴보자면 이들의 대학생활 경험에 대한 연구가 적지만 

최근 5년 사이에 수행되기 시작하였다(최명희, 2014; 정진주 외, 2016; 

박은미·정태연, 2018; 문희정·손은령, 2019). 이는 중등교육을 넘어 탈

북청소년이 대학생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무엇을 경

험하고 인식하며 어떻게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대응해 가는지를 볼 수 있

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

장의 의미와 양상, 요인을 밝히는데 재학생 외에도 졸업생 2명을 참여자

로 선정한 것도 중등교육 이후의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를 탐색하기 위함

이다. 

 선행연구 검토에 있어 마지막으로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탈북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적응, 교육, 심리‧상담, 진

로, 정치‧시민, 문화예술치료 등 다양한 주제 속에서 이루어진 만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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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학교 내 탈북청소년들이 연구에 참여한 경우는 많다. 김보미‧이정민(2

019)은 탈북청소년 연구들을 주제어 출현 빈도 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할 

때 ‘대안학교’가 많은 횟수로 등장한다며 탈북청소년 교육에 있어 대안

학교가 비중 있는 방안이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청소년 대안학교라는 학교 단위 자체에 의

미를 두고 행해진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앞서 탈북청소년의 학교생활 

경험 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이나 경험 연구는 

대부분 일반학교라는 공간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탈북청소년들이 대거 입국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지닌 특수성과 어려움

에 대한 실태 파악이 이뤄지던 2000년대 초, 일부 연구자들은 탈북청소

년들만을 위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함을 절감하였다. 윤황(2003)은 탈북

청소년 특수학교 설립을 통한 일반학교와의 연계 방안을 제안하였고, 오

명도(2008)는 도시형 대안학교 설립 안을 제시하였다. 탈북청소년을 위

한 학교설립의 타당성을 살핀 정병호 외(2003)의 연구도 있다. 최초의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하늘꿈중고등학교가 개교한 2009년 이후, 줄이

어 다양한 대안학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후로 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나오게 되는데 그 수가 많지는 않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권효숙

(2006)이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의 적응 교육에 대한 문화기술적 사례연

구를 통해 초기 대안학교의 전반적인 운영과 의의에 대해 밝혔다. 박길

태(2012)는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의 운영 특성을, 김종일(2019)은 대안

학교의 교과과정 비교를 문헌연구로 수행하였다.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이

나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연구도 일부 실시되었다. 이근호·김사훈(2016)

은 탈북학생 전환기학교로서 한겨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모형 개발 사

례연구를 하였고 김경준 외(2009)는 대안학교의 진로탐색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하였다. 덧붙여, 정소민·윤현희(2016)는 탈북학생 교육 정책연구

학교의 보고서를 통해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는데 이는 일반 초‧중‧고등학

교 가운데 연구학교 지정기관들에 대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탈북청소년의 복합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한국 사회와 

문화, 학교 속에서의 적응 과정, 어려움, 가능성과 한계 등을 보여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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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적응 양상을 분석하고 정책과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리 사

회에 새롭게 자리 잡은 탈북청소년이라는 소수자에 대한 이해 및 교육과 

지원을 위해 귀중한 자료와 근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연구의 초점을 탈북청소년의 일반학교에

의 적응에 한정함으로써 대상자가 한국의 학교라는 주어진 공간 속에서 

타자로서 적응해가고 자신을 맞춰가는 과정을 보여주지만 탈북청소년 본

연의 특성과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성장의 모습을 다루지는 못했다는 것

이다. 다수의 연구들은 탈북청소년은 누구이며, 어떤 문화적 배경과 사

고의 흐름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사회에서 어떻게 발현되는

지 보다는, 한국 학교라는 주어진 환경에서 이미 만들어진 기준에 그들

이 어떻게 자신을 맞추며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주목하여 보고 있다. 한

국 학교의 체제와 교육과정을 탈북청소년이 도달해야 할 목적으로 설정

하고 이것을 잘 해내는 것을 적응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는 부적응으로 

해석할 때 동화에 대한 암묵적인 강요가 전제가 될 수 있다. 김명선(201

5)은 기존 선행연구들이 주로 탈북청소년의 부적응 문제에 초점을 맞추

고 있으며 이들의 학교적응 실태와 특성의 일부를 언급하는 수준에 머물

러 있다고 지적하였다. 새로운 구성원이 진입한 사회에 적응하는 양상을 

살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그들에 대한 면밀하고 총체적인 이

해를 위한 작업도 이루어져야 진정한 사회통합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존의 연구들은 탈북청소년의 실태와 그들이 당면한 많은 어려

움과 난관을 발견하는 귀중한 분석을 제공했으나 구체적인 해결책 제시

가 부족하다. 지원과 정책 관련 제언들은 다양하게 있지만, 현장을 기반

으로 한 실증적인 성공 사례 연구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탈북청소년의 

적응과 교육에 대한 과제는 정부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오랜 기간 논의

되어 왔음에도 뚜렷한 성공과 실패의 사례 분석이 연구된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우수사례라고 내세울 만한 실제 사례가 적기 때문일 수도 있지

만, 그렇기에 더욱이 그러한 사례를 찾아서 연구하고 요인을 발견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보완하고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이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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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위한 공간인 대안학교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성장을 

도모하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접근과 

가장 흡사한 것으로는 문희정‧손은령(2013)의 내러티브 연구가 있다. 대

안학교 탈북청소년의 초기적응과정을 학생 한 명의 개인 이야기를 통해 

분석하며 탈북청소년에 대한 총체적인 배경과 개인의 경험들을 이해하지 

않은 교육적 대안들은 적절한 지원이 될 수 없음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

는 탈북청소년의 특성과 경험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을 하였지만 더 나

아가 이들의 적응과 성장 요인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이나 제시는 없었다

는 점은 한계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한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밝혀냄으로

써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연구 결과가 탈북청소년과 다양한 학

교의 현장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정부와 각종 기관, 교

육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대안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44 -

Ⅲ. 연구 방법 

1.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현상학적 질적 연구 방법을 취하였다. 현상학적 연구(phe

nomenological research)는 하나의 개념이나 현상에 대한 여러 개인

들의 체험(lived experience)의 공통적 의미를 기술하는 것으로, 현상

에 대한 개인의 경험들을 보편적 본질에 대한 진술로 축소하는 것이다

(Creswell, 2015). 현상학은 독일의 수학자 Husserl로부터 시작되었

다. 그는 19세기 유럽의 실증주의 및 물리학적 객관주의 경향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인식론에 있어 사태 자체로 돌아갈 것(“to the thing

s themselves”)을 주장하였다. 현상학적 판단중지와 환원은 Husserl

의  대표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자연적 태도로부터 의식 현상으로 눈

을 돌리는 태도변경을 하고 이로부터 의식현상의 개별적 사실로부터 

보편적 본질로 이끄는 형상적 환원을 수행할 것을 주장한다(유혜령, 2

013).    

 현상학은 여러 학문 영역에서 수용되었고 이후 질적 연구방법론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교육학 영역에서의 현상학의 수용은 주

로 교육적 맥락 및 생활세계적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고 배움의 과정에

서 발생하는 상호주관적인 의미구성을 비롯해 지식구성 행위에 숨은 

인식론적 기저 등을 이해하고자 하는 형태로 적용되었다(조상식, 200

4). 질적 연구방법의 철학적 정초 문제에 관한 논의에 있어 중요한 역

할을 하였던 현상학자로는 Husserl, Heidegger, Merleau-Ponty, Sar

tre, Levinas 등이 있다(이남인, 2005). 

 Creswell(2015)은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대한 두 가지 접근으로 Mou

stakas(1994)의 초월론적 또는 심리학적 현상학과 van Manen(1990)

의 해석학적 현상학을 제시한다. Moustakas는 Husserl의 판단중지 개

념에 초점을 두고 연구 중인 현상에 대한 신선한 관점을 갖기 위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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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연구자의 경험을 가둘 것을 요구하였다. van Manen은 교육학에

서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방법론을 개발한 대표적인 학자이다. 

 현상학적 질문의 형태를 세 가지 문제의식으로 나타낸 van Manen(1

994)의 접근은 본 연구에 대한 각 문제의식에 따라 자료의 분석과 해

석 방식을 정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의 질문은 “A라는 현상을 경험

한다는 것은 무엇과 같은가?(What is it like to experience A?)", "A

현상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What does it mean to e

xperience A?)", "A현상을 A현상으로 만드는 그것은 무엇인가?(What 

does it make A A?)"이다. 첫째 질문의 형태는 현상학적 기술 작업

에, 둘째와 셋째 질문은 해석 작업과 본질직관에 관련된다. 다만, 현상

학적 기술은 근본적인 해석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연구 절차와 관련하

여 일대일로 대응시킬 수 없는 상호관련성이 있다(유혜령, 2014)는 점

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의 방향을 van Manen이 제시한 질문의 흐

름에 따라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청소년이 교육적 성장이

라는 현상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과 같은가?”의 질문은 교육적 성장

의 양상을 기술하는 작업으로 이어진다. 둘째, “교육적 성장을 경험한

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란 질문에는 탈북청소년 교육적 성장의 

의미라는 해석적 성격이 더해진다. 셋째, “교육적 성장이라는 현상을 

그렇게 만드는 그것은 무엇인가”란 질문은 성장을 가능하게 한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즉, 교육적 성장의 양상에 대한 기술과 의미에 대한 

해석, 그리고 요인에 대한 분석으로 문제의식이 발전되어 간다.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기존 연구자들이 개발한 

방법을 반성 없이 차용하기 보다는 본인 연구의 취지에 맞게 창의적으

로 변형해야 한다는(유혜령, 2013; 이남인, 2010) 조언을 참고하였다. 

Moustakas(1994), van Manen(1990), 조용환(2017), 유혜령(2014) 

등 국내외 학자들의 현상학적 연구방법론에 대한 설명 및 연구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료의 분석과 해석 방법, 현상학적 글쓰기 등에 

적용하였다.  

 한편, 질적 연구 방법론이 취하는 가설에 대한 입장과 방식은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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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수행 과정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 한 번 설정한 가설도 바뀔 

수 있으며 연구 도중에 잠정적 가설들이 부단히 형성, 기각, 수정, 재

해석된다는(조용환, 1999) 점이다. 양적 연구와 달리 질적 연구는 연

구 도중에도 새로운 가설을 찾고 해석해나간다. 연구자는 교육적 성장

의 요인을 탐색함에 있어 다문화교육적 접근이 탈북청소년의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분석의 틀을 제시했다. 그리고 연구 

중에 잠정적 가설들이 새롭게 형성되고 수정되는 가운데 이 틀을 넘나

들며 생성되는 새로운 요인을 발견하고자 연구문제를 추가할 수 있었

다. 

  

2. 연구 참여자 및 연구현장

  연구 참여자는 교사 6명, 재학생 4명, 졸업생 2명으로 총 12명이다. 

현상학적 연구에 있어 연구 참여자들은 동일한 현상을 경험한 개인들

로 주의 깊게 선택되어야 하며, 그 결과로 연구자는 공통적인 이해를 

구성할 수 있다(Creswell, 2015). 이런 점에서 학교생활을 통한 교육

적 성장이란 하나의 현상에 대해 교사와 학생의 체험들을 분석하고자 

했다. 분석의 틀로 상정한 영역 중 교사교육, 학교 환경 등을 위한 자

료 확보를 위해 행정실장도 교사에 포함시켰다. 졸업생을 참여자로 넣

은 이유는 본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및 사회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가

운데 본인의 교육적 성장과 이를 가능케 한 요인 등을 재학생과는 다

른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심층면담을 실시할 때 면담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목적적 또는 

의도적 샘플링으로 하였다. 목적적 샘플링은, 그러한 샘플이 아니면 얻

을 수 없는 중요한 정보, 그 당시까지의 이론이나 축적된 지식에 비추

어 볼 때 중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그에 맞는 어떤 환경

이나 사람 또는 현상, 활동 등의 사건을 선정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샘

플링은 엄밀하고 형식을 갖춘 확률적 샘플링과는 다르게 헐거운 측면

이 있지만, 연구 과정을 통해 연구 목적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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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개방적인 특징을 지닌다. 질적 연구의 샘플링 과정은 되풀이되는 

반성적 사고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조영달, 2015b). 

  <표 Ⅲ-1> 연구 참여자 정보

 연구현장은 경기도 ○○시 소재의 탈북청소년 학력인가 대안학교 H  

중고등학교10)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탈북청소년들의 교육적 성장을 분

석함에 있어, 일반학교 내의 적응력이 높은 편인 초등학교보다는 중도

탈락률이 높고 대안학교에 대한 요구가 많은 중‧고등학교급 학교에 주

목하고자 하였다. 학교 단위의 연구로서 학내 구성원인 교직원, 재학

생, 졸업생을 면담하고 다양한 문헌들을 수집하였다. 통일부 자료에 따

르면 국내 총 11개의 탈북 대안교육기관이 있는데, 그 중 H 중고등학

교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청소년만 

10) 2020년 2월 현재, 학교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재학생 76명, 교직원 24명, 졸업생 190여 명. 

(졸업은 못했으나 일부 교육 과정을 밟은 탈북청소년은 450여 명) 경기도 내에 4층짜리 건물

로 위치. 경기도교육청 하에 ‘각종 학교’로 소속되어 있음. 본 연구에서는 ‘H 학교’로 줄여서도 

표기하고자 함.    

구분 참여자 성별 연령 표집근거

교사

김교사 남 40대 진로 담당, 교무부장교사

정교사 남 30대 인사‧행정 담당, 행정실장

소교사 남 30대 자원봉사/후원자 관리, 기숙사 교사

한교사 여 40대 교과담당, 담임교사

임교사 여 30대 교과담당, 담임교사

송교사 여 20대 교과담당, 담임교사

재학생

강혁철 남 16 고1 학년(H 학교 4년째 재학 중)

이혜령 여 17 고2 학년(H 학교 3년째 재학 중)

이해미 여 19 고3 학년(H 학교 4년째 재학 중)

김광직 남 20 고3 학년(H 학교 5년째 재학 중)

졸업생
김혜진 여 26 교육대학원 1학년 재학 중

최수미 여 26 중학교 기간제 교사 

*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함. * 인적사항은 202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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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하는 학교 가운데 중‧고등학교 과정 모두 교육부 학력인가를 받은 

학교는 두 곳으로 ‘특성화학교’로 구분된 한 학교와 ‘대안학교’로 구분

된 H 중고등학교가 있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

장의 의미와 양상, 요인은 학습자의 특성에 맞추어 보다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안학교에서 잘 구현되고 있을 것이라 판

단하였다. 둘째, 위 학교는 2003년에 개교한 국내 최초의 탈북청소년 

학교로서 가장 오래되었으며 그만큼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탈북청소년 교육 영역에서 정부 및 유관기관들로부

터 전문성을 인정받는 학교11)로 북한이탈주민들 내에서도 높게 평가

받는 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셋째, 가정형 기숙사를 10채 운영하

고 있어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가 밀접하므로 탈북청소년들의 성장 관

련 학교에서의 모습 외에도 생활 전반에 관한 관찰과 분석이 가능하

다. 

 연구자의 배경에 대해 언급하자면 위 학교에 12년째 근무 중인 교사

로 그 중 3년은 기숙사 교사 역할을 겸직한 경험이 있다. 이에 탈북청

소년에 대한 이해가 깊은 편이고 연구 수행 과정에서 학교장 및 교사, 

학생들의 참여 동의 및 협조를 얻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연구자가 연구현장 학교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은 편견 없는 

자료 수집 및 분석에 있어 방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의 정체성과 경험이 편견이 아닌 연구 자료와 이론, 그리고 연

구에서 얻게 되는 통찰력의 원천일 수도 있다는 학자들의 견해를 근거

로 연구를 수행해나갔다. 예를 들어 Reason은 비판적 주관성(critical 

subjectivity)을 제시하며 “연구자로서 우리의 원천적 경험을 없애려하

지도 말고 그것에 빠져들지도 말아야 한다. 오히려 그것을 의식적으로 

불러 일으켜 연구를 반성적으로 진행하는 탐구의 한 과정으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Reason, 1988, 조영달, 2015b에서 재인용).  

11) H 학교는 미국 국무부 공모전 선정(2011~2013) 및 서울시교육청 다문화예비학교(2012), 다

문화위탁학교(2013), 교육부 통일준비시범학교(2016), 경기도교육청의 통일교육 연구학교

(2017~2018)로 지정된 바 있으며 연구학교 수행 시 우수평가를 받고 교육감 표창을 수상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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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자료 수집은 심층면담, 참여관찰, 현지자료 조사 방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연구자의 경험 지식을 활용하는 방편으로 연

구의 진행 과정에서 관련된 연구자의 경험과 정체성을 적어두는 ‘연구

자 메모’를 사용하였다. 조영달(2015b)은 연구자 메모를 통하여 예상

하지 못한 통찰력이나 다른 요소들과의 연계성을 밝힐 수 있다고 하였

다. 일례로, 초등학교 사회과 수업의 교사 행동을 이해하려는 연구에서 

교사의 수업 상호작용을 관찰하며 연구자는 자신의 과거 학창시절 수

업의 경험, 지난 번 중등학교 수업에서 얻은 교사 행동에 대한 생각 

등을 메모할 수 있고 이것이 연구문제를 이해하는 데 새로운 시각과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한다는 견해이다. 

 심층면담에서는 연구 참여자별로 반구조화된 면담 질문지를 사용했

다. 학생 6인의 경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 면담 보조용 설문지: 학생용(김정원 외, 2016)’을 면담 

시 참고하였다. 면담 질문지는 본 글 서두의 <표 1>에 연구문제의 영

역과 요소를 분석의 틀로 하여 면담 질문의 주요 내용을 제시한 것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나 반구조화 면담인 만큼, 연구 과정에서 질문이 

새롭게 수정되었다. 면담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하고 손으로 

노트를 기록하여 전사본으로 만들어 보관하였다. 

 참여관찰은 학교에서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을 위해 특별하게 운

영하는 수업이나 활동 등을 대상으로, 특별히 연구문제 2-1의 조사를 

위한 분석의 틀 중에, 교수-학습 영역에서 문화적으로 적합한 교수법

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면담 대상 교사의 수업에 들

어가 관찰하며 현장노트를 기록했다. ‘진로와 직업’, 그리고 ‘영어기초

반수업’ 이렇게 두 가지 대안교과 수업 관찰을 실시했고 학교를 오가

며 교무실, 식당, 교실 등 다양한 공간에서의 모습들을 수시로 관찰하

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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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자료 조사에 있어서는 학교의 교육과정을 보여주는 교육계획서와 

각종 교재들, 접근이 가능한 보고서들, 학교 소식지, 학생들의 수업 활

동지, 홈페이지 등에서 연구문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다. 교사들

의 협조 하에 평소에 그들이 작성해놓은 자료도 참고할 수 있었다. 현

지 자료들은 원본 혹은 축약본으로 복사하고 필요시 스캔하여 파일명

을 달아 정리하여 보관하였다.  

 자료의 분석과 해석은 전가일(2012)의 연구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

다. 그는 현상학적 기술(phenomenological description)과 범주 분석

(categorical analysis)을 사용하였다. 현상학적 기술은 최대한 현상 

그대로의 생생한 장면과 상황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그 

현장에 대한 연구자의 경험과 이해를 독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범주 분석은 유사한 개념과 의미, 주제들의 관계를 논리적 연

관성에 따라 범주화하는 것으로 전체와 부분들의 관계, 부분들 간의 

관계에 대한 자료 분석이다. 귀납적 범주화라고도 할 수 있다(전가일, 

2012). 즉, 질적 연구에서 자료를 거듭 읽어나가며 반복되는 의미와 

주제어를 찾아 그들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그것들이 연결된 방식을 찾

아가는 방법이다(Spradley, 1980). 본 연구는 네 가지로 제시한 연구

문제에 대한 답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착안하여 각기 다른 

자료 분석 및 해석의 방법과 선행연구 분석의 틀 사용을 적용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표 Ⅲ-2>와 같다. 

  <표 Ⅲ-2> 자료의 분석과 해석

연구문제
분석의 틀

사용

자료 분석/해석

방법
주요 성격

교육적 성장의 

양상
1-1 - 현상학적 기술

기술적

(descriptive)

교육적 성장의

의미
1-2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2016)의

네 요소

귀납적 

범주화를

통한 주제어 

찾기

해석적

(interpre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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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신빙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조영달(2015b)이 제시한 것

들을 활용하였다. 먼저 풍부한 자료를 확보하여 심층적이고 치밀하게 

기술하고 면담 시에는 참여자의 반응을 검토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자료와 해석의 삼각구도화를 통해 타당성을 보다 확보하는 것이다. 삼

각구도화는 다른 종류의 자료나 관찰과 인터뷰 등의 다른 방식들을 서

로 비교하여 그들이 서로 협응하는지를 보는 것으로 Denzin(1970)에 

의해 체계적으로 주장되었다. ‘방법 내 삼각구도화’는 같은 연구문제에 

대한 학생 면담, 학생이 속한 담임교사와의 면담 등을 실시하여 하위 

척도를 면담이라는 동일한 방법 내에서 사용하였다. ‘방법 간 삼각구도

화’는 같은 연구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종류의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

을 사용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면담 기록지, 관찰 기록지, 주간 

보고서 등의 다양한 현지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해 이해와 해석의 타당

성을 높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체 연구 절차를 <표 Ⅲ-3>으로 

나타내었다. 

 <표 Ⅲ-3> 연구 절차

2019년 

3월 ~12월

2020년

1월~5월
7월~9월 10월 11월~12월

사전조사  

연구설계

자료수집

자료

분석/해석

글쓰기

교육적 성장의

요인

2-1
다문화교육적 

접근의 네 영역
범주분석

분석적

(analytic)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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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교육적 성장의 양상과 의미

 본 연구는 앞서 밝혔듯이 교육적 성장은 ‘결과를 예상하면서 현재 상황

에 대해 성찰하는 가운데 경험의 방향을 스스로 설정해 나가는 과정’이

라고 바라본 듀이의 관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김정원 외(2016)는 이

에 따라 교육적 성장을 탐색하는 기준으로서 자신감, 개방적 태도, 몰입, 

책임감이라는 네 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다. 연구자는 이를 중심으로 학생 

면담을 실시했으며 연구 참여자인 학생이 현재 상황에 대해 스스로 어떻

게 성찰하고 있고 경험의 방향을 설정해나가는지를 고찰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성장에 대한 참여자의 주관적인 경험을 개방적으로 이해하고

자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네 가지 요소에만 국한하지 않는 반구조화된 

형태의 면담을 하였다. 질적 연구 방법론으로서의 현상학적 접근은 객관

적 이론 체계 등에 의존하기 보다는, 구체적이고 생생한 일상적인 경험

에 기초해 인간의 세계 인식 경험을 현상의 고유한 의미를 통해 이해하

고자하는 노력(유혜령, 2001)이라는 점에서 참여자인 교사와 학생의 인

식 경험을 있는 그대로 충실히 담아내고자 하였다.        

  

1) 입학 초기의 전반적 모습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이 일어나는 현상을 바라보고자 두 가지를 

고려하였다. 첫째, 입학 초기의 전반적 모습을 학교생활을 통한 교육적 

성장이 일어나기 전의 상태로 상정하였다. 현재 상황이나 과정만큼 중요

한 부분은 학교생활에서의 충분한 경험이 일어나기 전 학생들의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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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는 것이다. 성장의 과정은 발생의 명확한 시점을 헤아릴 수 없기

에 시작점을 지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입학 이전, 그들이 북한에서 

보낸 시간과 탈북 과정에서 중국 등의 제 3국을 거치며 지내온 과정 속

에서도 각자의 서사에 따른 성장이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초점은 H 학교에서의 생활을 통한 

교육적 성장과 요인을 고찰하는 것이므로 입학 초기 단계에 있는 학생들

의 전반적인 모습을 먼저 살펴봄으로써 통시적인 변화의 양상을 확인하

고자 했다. 둘째, 탈북청소년들의 입학 초기 모습을 분석함에 있어 북한

에서의 삶을 충분히 고려하고자 했다. 그들에게 드러나는 모습은 특정 

시점에 일회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 북한에서의 삶을 포함한 전체적

인 삶의 맥락 속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험(조정아, 2014; 채정

민, 2016)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기존 연구들이 탈북청소년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 북한의 삶을 다루지 않고 탈북과정만으로 경험

의 범위를 축소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탈북청소년들 중에는 제3국에

서의 거류기간이 거의 없이 짧은 탈북과정을 거쳐 입국을 한 사례들도 

많으며 어떠한 경우든 간에 북한에서의 삶과 경험은 그들의 생각과 의

식, 태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모두를 포함하여 총체적으

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 입국한 탈북청소년들은 하나원에서 3개월 단위로 교육을 받고 

퇴소 후 희망하는 학교로 입학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의 

입학은 학년 혹은 학기별이 아닌 전국 단위 연중 수시의 형태로 이뤄지

고 있다. H 학교에서도 학기 중에 입학 상담이 진행되며 신입생들이 수

시로 유입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같은 반에 있는 학생들조차도 불과 몇 

달 전에 북한을 떠나 입학한 신입생부터 5~6년 동안 재학 중인 학생에 

이르기까지 재학 기간이 넓게 분포되어 있었다. 교사들은 H 학교에서의 

재학 기간이 긴 학생일수록 다방면에서 성장의 폭이 크며, 반면 입학 초

기 단계의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무질서하고 불안정하다고 인식하고 있

다. 이는 한국에서의 거주 기간이 길수록 탈북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과 

적응 수준이 높아진다는(백혜정 외,2008)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면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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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송교사: 학교에 처음 온 아이들은 ‘날 것’ 같아요. (하하하 웃는다.) 아무 규

칙도 없고. 특히 북한에서 (한국에) 오자마자 학교에 온 학생들은 

규칙을 주면 굉장히 싫어하고 마치 ‘자유’민주주의에 맞지 않다는 

것처럼. 자유의 공간에서 왜 나에게 규칙이 주어지냐는 반응이 있

고. 이 사회에 적응이 안 된 아이들다운 모습이 되게 많아요. 기숙

사에서도 통금시간(을 지키라고 하거나) 심지어 서로 인사하자는 

말 한마디에도 “내 마음이지.”라는 반응이 나올 때도 있었고. 무언

가 의무나 규칙으로 주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중략

).... 날 것 같은 모습들이 있었고, 어린 학생들의 경우에는 진짜 아

무 것도 모르는 아이처럼 다가왔던 것 같아요.  

                                            (교사와의 면담. 2020년 9월)

  <2>

  한교사: 불안정한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때 제가 중 2, 3(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이 열여덟에서 스무 명 있는 중등반 아이들을 교육했는데, 

아이들이 워낙 많이 (학교를) 들어왔다 나가고.(허탈한 듯 웃는다.) 

변동이 많고요. 지금 아이들은 그나마 학교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

런 게 있는데 예전 애들은 무연고 아이들도 많고 일단 가정이 깨

어져있고 부모 없이 결핍된 부분이 너무 커서. 공부를 하는 거는 

둘째 문제고 기본적으로 생활면에서 아이들이 많이 무너져 있었어

요. 그래서 학교에는 오지 않으면서 계속 게임만 하는 애가 있다든

지 뭐……. 전혀 한국에 대한 이해 없이 무연고 애들은 누구의 조

언도 듣지 않고 무조건 자기 생각만 하다가 얼마 못 견디고 학교

를 나가는 친구들이 많았어가지고. 그 아이들과 부딪혀 가는 과정

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교사와의 면담. 2020년 7월)  

     

  <3>

  소교사: 북한에서 배웠던 것들과 남한에서 배우는 것들이 다르니까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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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의 차이도 분명히 있을 거지만 무엇보다도 이 아이들이 

북한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크고. 남한 사회

에 왔을 때 남한에서 배워야 하는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아예 없잖아요. 완전 단절된 사회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정서적

으로 눌리는 두려움과 뭐 염려, 이런 요인들도 어려움을 주는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이고 지식적인 부분과 정서적인 부분.......  

                                            (교사와의 면담. 2020년 7월)

  

 한국 사회에서 살아온 교사들의 시선에서 입학 초기의 탈북청소년은 송

교사의 표현대로 소위 ‘날 것’ 같은 존재로 비치기도 한다. 학생들에게서

는 사회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듯한 거친 태도와 여러 측면에서의 결

핍이 드러난다. 탈북청소년에게서 발견되는 이러한 모습에는 본거지를 

떠나 새로운 사회에 진입한 이주민에게서 나타나는 적응 초기 단계의 낯

섦과 두려움이 작용한다. 더불어 폐쇄된 북한 사회에서의 경험, 그리고 

탈북과정에서 겪은 불안감과 트라우마가 이들의 입학 초기 모습을 형성

하고 있으며 이는 다문화 학생들과 구별되는 각종 면모의 원인이 된다고 

여겨진다. 소교사는 그들이 완전히 단절된 사회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학

습적인 부분뿐 아니라 정서적인 면에서도 어려움에 직면한다고 보고 있

다. 교사가 언급한 단절된 사회는 인터넷 등의 어떤 정보 통신도 내부로 

들어갈 수 없고 사회 내 인민들이 국가 바깥 세계로 자유롭게 나갈 수도 

없는 북한의 특수한 상황을 일컫는다. 그들은 중국 국경 지역 외에는 외

부와의 통로가 거의 차단된 채 국가가 보급하는 정보와 지식만이 유통되

는 제한된 사회에서 살아왔다. 이러한 배경은 정보화를 넘어 제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마주하며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회

에 발을 내딛은 정착 초기 탈북청소년이 겪는 혼돈과 두려움을 예상하게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입학 초기 학생들의 모습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

해 교사 및 학생 면담, 학교 내부의 보고서와 교육계획서 등의 다양한 

문헌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 

태도, 관계, 심리정서의 네 영역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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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부진: “때로는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의” 

   탈북청소년이 학업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학업성취도가 낮다는 것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많이 언급되어 왔다. 기초학력의 부족, 남한학생들과

의 학력 격차, 높은 중도탈락률 등의 현황이 관련 연구들에서 반복적으

로 등장하고 있다. 통일부에서 발간한 『2018 탈북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은 학교생활 중 가장 어려운 점으로 ‘학교 수업 따라가기’

를 꼽는다. H 학교 교사는 한 학급 안에서도 학생들의 개별 수준차가 

크지만 그 보다도 신입생과 재학 기간이 긴 학생들 사이의 학업 수준이 

매우 크다고 했다. 학교는 이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중에서 학업 수준이 낮아 수업을 따라갈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 

영어 기초과정반12)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영어 기초과정반 수업

은 주로 신입생들로 채워져 있었으며, 임교사는 이러한 입학 초기 탈북

청소년들의 학습부진에 대해 수업 5년차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라며 당혹감을 느끼고 있었다.          

  <4>

  임교사: 최근에 온 경미 같은 경우에 학업적으로 기초가 전혀 없고요. 제가 

(영어과) 기초과정반을 운영해봤기 때문에 더 느끼는 건데 일반적

인 사고가 안 되는구나,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하하하하 웃는

다.) 많은 선생님들이 수년간 가르쳤지만 이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

하지 못했다면, 이 사고 수준을 진단하지 못하고 그냥 수업을 열심

히 하셨다면 조금 과한 표현이지만 헛수고하셨을 수도 있겠다. 선

생님들이 양질의 수업을 준비하셨을지라도 아이들의 상태를 진단

을 못했으면 헛수고의 수업이 됐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냥 작은 문단도 해석 못하고 작은 규칙도 파악을 못하는 것 같

아요. 그런 애들이 진짜 많았고.......

                                            (교사와의 면담. 2020년 9월)

12) 고등과정 영어 교과서 수업이 불가능하여 한국 교육과정 기준,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의 문법과 

영단어, 발음을 위주로 교육하는 반이다.    



- 57 -

 탈북청소년의 심각한 학습부진은 고상숙(2013)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문화, 탈북, 저소득층 학생들과 일반 남한학생들의 수학 학습 

성취도를 비교했을 때, 앞의 세 그룹은 일반 학생에 비해 성취도가 유의

하게 낮았다. 주목할 점은 탈북학생 집단이 다문화, 저소득층 집단에 비

해서도 현저하게 낮은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이다. “성격, 태도, 학습동

기, 학습습관과 같은 개인의 내적 요인이나 학습결손, 부적절한 교수방

법, 가정환경 등과 같은 개인의 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학습결과가 잠재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13)”를 학습부진이라고 할 때, 입학 초기 탈북

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무리가 없어 보인다. 탈북청소년의 학습부

진은 내적 요인이나 외적 요인에 있어 북한에서의 삶이 중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5>

  연구자: 북한에서 공부를 좀 하고 오지 않았나요?

  이혜령 학생: 했어요. 근데 중학교에서 그런 거 배우거든요. 더하기 빼기를 

배우는데....(중략).... 학교를 하루 갔다가 일주일 안 갔다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막 뭐가 뭔지 모르겠고 해서 그냥 때려

친 거예요 수학을. 근데다 또 쌤이 저희가 가뜩이나 모르니까 

(푸는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고 답만 얘기해줘요. 하하하. (저

희는) 받아 적기만 하고. 암튼 그것도 몰랐어요. 하나원에 와

서 안 거 같애요.

  연구자: 그랬군요. 근데 학교 다니다 일주일은 왜 쉬었어요?

  이혜령 학생: 쉰 게 아니라 학교를 안 갔어요. 일하려고 안 갔고 엄마 돕

고. 학교 와서도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공사하고 일시키고 

농촌 동원하고 이래가지고 가서도 계속 일만하고. 저기서도 

일하고 그러면 집 일 하는 게 낫지. 거의 저만 그런 게 아니

고, 저 초등학교 때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

히 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도 3학년 때부터도 (학교에) 안 온 

애들 엄청 많아요. 한 주일에 한 두 세 번 오고. 그때부터 애

13) 교육심리학용어사전,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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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일할 수 있어가지고.  

                                            (학생과의 면담. 2020년 8월)

 면담 과정에서 학생들은 북한에서는 획득한 공적 학력과 관계없이 실제

로는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도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현실에 대해 말해

주었다. 북한에서 고급중학교(한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왔다고 해서 

실제 고등과정의 학업을 온전히 이수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

18년에 입국한 이혜령 학생의 경우 북한에서 소학교(한국의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초급중학교(한국의 중학교) 1학년까지 재학하였지만 실제로 중

학교를 다닌 횟수는 적었으며 덧셈, 뺄셈의 기본적인 내용조차 한국에 

입국 후 하나원에서 배웠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에서 학교에 지각, 조퇴, 

결석하는 일은 비교적 흔한 일이며 이는 생계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학생들이 어린 나이 때부터 집에서나 학교에서 노동에 동원되기 때문이

다. 정병호(2001)는 장기간 기근으로 인한 북한 교육시스템의 붕괴로 다

수의 탈북청소년들이 학습부진 상태에 있다고 하였다. 그의 연구가 20여 

년 전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생들의 이야기와 거의 일치함을 볼 

때, 북한의 교육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2) 태도의 무질서: “기본생활습관이 잡히지 않은”

   입학 초기 탈북청소년에게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모습은 무질서

한 태도였다. 학생들은 기본적인 학교생활의 규율을 익혀가는 것에, 교

사들은 기본적인 태도조차 갖춰지지 않은 학생을 지도하는 데에 어려움

을 겪고 있었다. 

  <6>

  한교사: 수업시간에도 갑자기 밖에 나가서, “어디 가니?” 그러면, 그냥 나

가거든요. 그런 애들이 늘 있습니다. 수업시간에도 돌아다니고.

  연구자: 어디 가냐고 해도 그냥 대답을 안 하고 나가요?

  한교사: 네. 아니면 대답을 하더라도 “화장실 갔다 올게요” 그러면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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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이고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듣지 않고 나가요. 허허허. 

                                            (교사와의 면담. 2020년 7월)

   <7>

   소교사: 초기에 가장 충돌했던 게 두 개였는데, 오케스트라(외부 오케스트

라 단원들이 학생을 지도해주는 수업)랑 프렌즈(학생과 교육봉사자

와의 1:1 과외 결연 프로그램). (수업 시작 전에) 맨날 (학생들을) 

찾아다니기가 일상이었죠. 관악기 수업을 방과후에 하니까 애들이 

다 도망갔죠....(중략).... 맨날 전화하고, 저라도 남아서 하고. 교육

봉사도 마찬가지였어요. (교육봉사자가) 왔는데 (학생은 사라져서) 

없고. 

   연구자: 아....... 너무 민망하죠.

   소교사: 네, 진짜 필요한데 본인이 하겠다고 신청한 애들 있잖아요. 생활 

태도를 신뢰할 순 없지만 선생님이 그 부분을 견뎌주길 바라면서 

연결을 했는데 학생이 선생님을 바람맞히기 일쑤고.

                                            (교사와의 면담. 2020년 7월)

  <8>

  송교사: 정말 너무 기초적인 이야긴데......(듣는 사람들이) 못 믿을 수도 있

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숙제를 해야 된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잘 안돼요. 하하하. 물론 많이 나아졌어요. 많이 나아졌지만, 저희 

아이들 중에 선생님이 이거 숙제로 내일까지 해와라 해서 그 숙제

를 한국 아이들처럼 자기 플래너에 적거나 이런 아이를 한 명도 

본적이 없어요....(중략)....수업 때 막 생각이 나면 막 뛰어나가서 

준비물을 사온다거나, 아니면 “없어요” 한다거나 “잊어버렸어요” 

한다거나, 이렇게 학생으로서의 당연한 습관이 없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교사와의 면담. 2020년 9월)

   <9>

   김교사: 아무래도 남학생들이니까 사고를 쳐도 서로 싸워서 소화기를 뿌린

다거나, 피를 흘리는데 그걸 수습하고서 (기숙사에서) 같이 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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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도 했죠....(중략)....일단 폭력도 있고 욕도 하고 선생님한테도. 

술 마시고. 규율은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안 지키고 싶으면 안 지

키고, 대체로 안 지키죠. 그냥 안 지키고 살아왔으니까 지켜야 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연구자: 안 지킨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김교사: 수업 시간에 그냥 나가고 누워서 자고. 선생님 지도에 불응하고. 

응할 필요가 있겠냐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그런 부분이 일반적

이진 않죠. 결정적으로 본인이 어려울 때, 학교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욕을 하면서.......허허.(허탈한 듯 웃는다.)

                                            (교사와의 면담. 2020년 9월)

 위와 같은 일화에서 볼 수 있듯 탈북청소년들의 자유분방한 모습은 생

활지도 방안을 고민하는 교사들의 큰 숙제거리가 되고 있었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 등교하는 것, 수업시간 내에는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과

외 수업을 받기로 결정했으면 선생님과의 약속 시간에 나타나는 것 등 

어린 시절에 체득되었어야 할 기본적인 태도들이 잡혀있지 않다는 점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습에 익숙한 H 학교

의 교사들과는 달리, 처음으로 탈북청소년을 접해보는 봉사자나 외부 강

사들은 학생들의 무질서한 태도에 무척 당황하고 대응 방안을 어려워하

였다. 그리고 학생들은 한국의 학교생활에서 출석, 약속 시간 엄수 등의 

규율이 주어지는 것을 매우 불편하게 여기며 때로는 지켜야 할 이유를 

납득하지 못해 교사와 갈등을 겪기도 한다.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양식에 대해 학생들은 북한에서는 많은 것

이 통제되어 있지만 동시에 소위 “돈과 빽”을 통해 무엇이든 허락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들려주었다. 집안 생계를 돕기 위해 일을 하거나 몸

이 아파 결석이나 지각을 해도, 담임교사를 “잘 통하기만” 하면 크게 문

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사회화를 시작하는 학교생활에 있어서부터 학

생들은 이탈의 용인을 학습하는 셈이다. “돈으로 움직이니까. 자기가 사

람을 죽여도 돈만 많으면 안 잡혀가요. 북한에서 돈만 있으면 최고 권력

자도 될 수 있어요” 라는 한 학생의 진술은 무질서한 태도의 문제를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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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사회 규범 혹은 법 준수의 당위성을 교육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것

임을 예상하게 한다. 그의 나이는 16세에 불과하다. 규칙보다 돈이 우위

에 있는 사회, 심지어 살인이라는 큰 범죄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에서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인식을 바꾸는 데는 명확한 교

육적 대응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최수미 졸업생은 기본생활습관이 잘 

형성되지 않은 배경으로 한국과 대비되는 북한의 교육과정을 언급하였

다. 초등교육 과정에서 기초적인 삶의 태도를 교육하기보다는 사상교육

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소학교 교육 과정표에 따르면(북한

이해 2019, 통일부) 국어, 수학 등 전체 교과 총 13과목 중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어린 시절’ 등을 포함한 사상 관련 과목이 5개이

며 전체 시수의 약 18%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본생활습관

이 잘 형성되지 못한 탈북청소년들의 현 상태를 북한 교육의 역기능으로 

봐야할지 교육의 차이로 봐야할지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그러한 

현상 진단을 바탕으로 어떻게 변화와 성장을 도모해가야 할지에 대한 대

안 제시의 필요성은 불가피해 보인다.    

  <10>

  최수미 졸업생: 달라요, 교육과정이. 여기는 초등학교 때 바른생활, 슬기로

운생활 배우잖아요. 근데 북한은 들어가자마자 한글, 숫자 

정도는 배웠던 것 같은데 혁명 이런, 뭐라 해야 되나, 사상

교육 같은 게 기억에 남아요. 그걸 외우게 하고 못하면 집

에 못 가게하고.......

  연구자: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활이나 습관 이런 걸 초등학

교에서 가르치기 보다는? 

  최수미 졸업생: 네. 그게 아니고 정권을 먼저 가르치는 거죠. 중학교 가서

도 비슷한 거 같아요...(중략)....영어를 배울 때도 A,B,C랑 

같이 주체사상을 외워요. 문법도 모르고 문장도 모르는데 

그걸 먼저 문장으로 시켜요. 제 기억은 그래요.    

                                          (졸업생과의 면담. 202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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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형성의 어려움: “불신(不信)이 전제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는 인간관계에 있고 그것이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은 성경이고 그 다음이 논픽

션 부분에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기록이 있다. 이 책의 

저자는 기술연구소에서 조사한 성공한 사람들의 85%가 사람을 움직이

는 능력 때문에 가능했다고 기술하며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피력한다. 현

대 사회에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계 형성은 탈북청소년들이 무척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교사들에 의하면 신뢰를 바탕으로 사람 간

에 관계를 맺는 법을 잘 모르고 경계심과 불신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거짓말을 자주 하며 이에 대해 문제의식 없다는 점을 여러 교사들이 공

통적으로 이야기하였는데, 선행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언급된 바 있다. 학

생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며 이것이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 관계를 무너

뜨리는 것이 되어 교사가 상처를 받기도 한다(윤석주, 2014).

  <11>

  연구자: 애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

떤 건가요?

  임교사: 한국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래도 사회 문화 속에 “정직

한 게 미덕이다” 그게 기본적으로 있지만. 안 좋은 사람들이 거짓

말을 한다고, 좀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이 명확하게 있다면, “북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 게 미덕이다” 오히려 실제로 애들이 그렇

게 생각하더라고요. “정직하면 바보다” “착하면 바보다” 그래서 

“거짓말을 잘하는 게 오히려 미덕이고 사회에서 살아가는 길이다” 

기본적인 사고 자체가 그런 개념 자체가 정반대로 되어 있는.

  연구자: ....(중략).... 학생들이 거짓말이란 걸 부정적인 것이라고 인지하지 

못한다고 할 때 선생님은 어떻게 이야기해주시나요?

  임교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정직한 게 미덕이고 어설프게 거짓말을 해서 

신뢰를 잃으면 더 좋지 않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도 

시험 커닝을 어설프게 한 친구들한테 그냥 그렇게 얘기해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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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과 신뢰 관계를 잃는 게 좋은 게 아니다.”

                                            (교사와의 면담. 2020년 9월)

  <12>

  소교사: (학생들이) 다른 사람하고 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

어요....(중략).... 누가 뭐 남한 사람이 자기한테 뭘 얘기했을 때 그

걸 극단적으로 이해하거나 자기를 불합리하게 대했다고 인식해버

리는. 그러면서 속한 공동체를 떠나고....... 이런 왜곡된 자아가 형

성돼 있는데.

  연구자: 선생님, 그런데 남한 사람들도 극단적으로 이해하고 그런 면이 있

지 않나요? 비슷한 것 아닌가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소교사: 아 그건 다르죠. 얘네들의 스토리는 다 영화죠. 삶이 다 영화 같은

데. 그냥 (북한은) 기본적으로 폭력이 너무 난무한 사회고. 네 살 

때 아빠 말 안 들었다고 밖에 내던져져서 추위에 덜덜 떨다가 발

에 동상이 걸려서 (발가락을) 잘라버렸다는 그런 얘기부터.......

  연구자: 아빠가 쫓아내서요?

  소교사: 네. 술 마시고 들어와서 뭐 자기 때리고 엄마 때리고 부수고 마약

하고 들어와서 죽이려고 하는 것도 있고. 이런 얘기가 일상적이라

고 할 수는 없잖아요? 

                                            (교사와의 면담. 2020년 7월)

  <13>

  한교사: 현지랑 같이 있으면서 제가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늘 거짓말을 하

고. 뭔가 인격적으로 애를 대하고 믿어주고 싶은데 결국 몇 달 안 

다니고 (학교를) 나갔거든요. 아이가 그런 부분에서 저를 끝까지 

신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속상한데 그 아이의 인생을 생각

하면, ‘얘가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자기 아픔을 다 알지 못하고 

다 말하기 싫고 그런 상황에서 진실 되게 누군가와 관계를 하고 

믿고 털어놓고 그렇게 새 인생을 산다는 거는 사람의 힘으론 어려

운 것 같아요.(울먹인다.) 이건 뭐.... 보통 사람이 듣기에는 지어낸 

얘기 같이 너무 마음 아픈 일이 많아가지고....... 

                                            (교사와의 면담. 202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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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청소년들은 북한에서 그들 방식으로의 관계를 맺고 정을 나누며 살

아왔을 테지만 목숨 걸고 신분을 숨겨 힘겹게 탈북을 하고 한국에의 진

입과 동시에 소외계층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에서 누

군가를 신뢰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위의 

면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한 가치 판단이 달라 

서로 간의 신뢰를 기본으로 하는 한국 사회에서의 인간관계에서 어려움

이 있어 보인다. 북한에서는 당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는 것이라면 지인 

간에도 감시하고, 고발하기도 하며 이에 따라 감옥행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고발을 당할 때면 언제든 거짓말로 위기를 잘 모면하는 게 똑똑

한 것이다” “그 누구도 믿지 말라”는 부모의 배움을 받고 자란다고 한

다. 거짓말이 생존의 수단이 될 수 있고 타인을 불신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책이 될 수 있었던 사회문화적인 배경은 탈북청소년의 현

재 행동과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또한 소교사의 경

험에 따르면 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극단적으로 이해하거나 오해하

여 관계가 틀어져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오

해는 자유로운 소통을 막고, 결국 관계형성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기도 한

다. 탈북 과정에서 힘든 사건을 겪은 학생의 경우는 더욱 그러했다. 한

교사가 언급한 여학생은 중국에서 탈북 여성들이 흔히 겪는 감금의 상황

에 처해있었다. 친구와 도망치다 건물에서 뛰어내려 허리가 부러졌고 다

른 친구는 사망했다. 살기 위해 부서진 허리를 움켜잡고 도망쳤다는 이 

학생의 이야기는 극적인 고통의 경험을 지닌 사람이 타인을 신뢰하며 보

통의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한다. 평범한 십대 청

소년의 얼굴로 교실에 앉아있는 탈북청소년들 개인의 삶에 한 성인조차 

평생에 경험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큰 아픔과 사연이 서려있다는 것

을 발견한다. 타인에 대한 불신이 전제가 되어버린 그들이 누군가를 믿

을 수 있고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학교와 이 사회의 커다

란 과제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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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서적 불안정: “우울증과 무기력, 분노로의 표출”   

 

   H 학교의 주간 보고서 자료에 기록된 학생들의 사안에 있어 반복적

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결핍, 우울증과 무기력, 분노 등이었다. 북한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인 경우가 다수였고 탈북과정에서의 극적인 경험들로 인한 트라우마

도 심각했다. 한국으로 온 후에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 과정에 조급

함과 두려움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4>

  김교사: 대체로 북한에서부터 아버지의 가정 폭력이 심하고 대부분은. 가정 

내에서의 관계가 물론 따뜻한 기억을 가진 학생들도 있지만은 대

체로는 그렇지 않죠. 한 다리 건너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고. 아버

지가 돌아가셨거나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삼촌, 동생이 죽

거나, 누나가 죽거나. 제가 기억할 때는 학교 초기에 거의 97%가 

다 편모, 무연고 가정....(중략)....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엄마가 나가

서 일하시고 그러니까 교육을 못하고 건강 문제가 발생하고 아이

들은 의도치 않게 방치 상태가 되고.

    연구자: 이런 형태가 북한에서의 일반적인 스토리라 볼 수 있을까요?

    김교사: 그렇죠. 이런 케이스도 그나마 나은 거고 영식이는 아예 부모 없

이 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왔다갔다 그랬죠.  

                                            (교사와의 면담. 2020년 9월)

  <15>

  최수미 졸업생: (북한에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재혼하시고 홀로 친

척집에 맡겨졌는데) 열한 살 때인가? 저를 학교도 안 보내고 

거기 애들 둘 돌보면서 밥하고....(중략).... 거긴 문화가 좀 그

래요. 못 살면 애를 (학교에서) 빼서 그렇게 일 시키기도 하

고, 잘 살면 애들 학원에 보내기도 하고....(중략)....그 4년을 

살면서 처음에는 매도 맞고 되게 구박받으면서 살았어요....

(중략).... (눈에 눈물이 맺힌다.) 트라우마도 있고 그래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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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탈북 후에는) 중국에서 3년 동안 살았어요. 살다보니 진

짜 절망인 거죠. 그땐 제가 불법체류자인 걸 몰랐어요....(중

략).... 거의 숨어있었던 거죠, 도시에 나가면 공안들이 많으니

까. 아무 것도 못하는 거예요.

                                          (졸업생과의 면담. 2020년 9월)

  <16>

  이해미 학생: 당시에는 좀 심했어요. (한국에 와서) 주변에 아는 애들도 없

고 다 애들이 어리고 말도 안 통하고 소통이 막히고....(중략

).... 북한에서 온 애들이 (학교에) 없어서.......네....... 뭔가 마

음을 터놓을 사람도 없고 이러다보니까 우울증이 급격하게 

와서 죽고 싶단 생각이 들고 그래가지고....(중략).... (무기력

을) 살짝 경험해봤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러면서 

많이 내려놨어요. 기숙사에 가면 정말 얘기도 안하고요. 우울

함이 오면서 계속 누워만 있는?....(중략)....작년에도 살짝, 공

황은 아닌데 불안감이 와서 갑자기 수업 중에 심장이 심하게 

뛰고 손이 떨리고.

                                            (학생과의 면담. 2020년 8월)

       

  탈북청소년들은 어린 시절부터 가족과 친지의 사망, 부모의 이혼 및 

경제활동을 위한 장기간의 부재로 인한 방임, 노동에의 강제적 동원, 

가정 폭력 등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탈북 과정에서는 인권유린, 

그리고 제3국에서 출생한 경우 아동 학대 등을 경험한 경우도 많았다. 

물론 이것을 일반화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안에서 따

뜻한 기억을 가진 친구들도 있지만 대체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김교

사의 말처럼 면담과 각종 보고서 등을 통해 살펴본 과거의 삶은 대다

수가 심각한 결핍과 상처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자연히 심리적 트라우마로 연결되고 우울증이나 무기력, 분노 등의 현

상으로 표출되었다. 최수미 졸업생은 부친의 사망과 모친의 재혼으로 

11세의 나이에 방치되어 친척집에 맡겨졌고 학교에 다니지 못한 채 

식모살이를 하고 가정 내 폭력도 당하였다. 탈북 과정에서는 중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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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거류하며 북송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숨어살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해미 학생은 입국 후 일반학교와 여러 대안학교 등을 거쳐 

H 학교에 전학 온 사례였다. 오랜 기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교사들에 의하면 수업 시간에 항상 엎드려 있거나 굳은 표정으로 사람

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는 등의 모습이었다고 한다. 어린 나이에 경험

한 사건들은 한 사람의 정신과 감정 등을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 탈북

청소년에게서 두루 발견되는 우울증, 무기력, 분노 등의 현상은 어린 

시절 극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다고 할 때,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탈북청소년의 정서적 불안정에 관한 연구는 상담학, 

심리학 분야에서 많이 다루어진 바 있다. H 학교 교사들은 이미 수많

은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북한 및 탈북과정에서 그들이 겪은 어려움

과 트라우마를 인지하고 있었고 학생들도 면담 시 연구자에게 과거의 

고통스런 경험들을 덤덤히 꺼내주었다. 차마 글로 싣기 미안할 만큼 

강도가 세고 아픈 이야기들도 많아, 본 연구에서는 교육적 성장의 양

상을 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자세한 내용의 제시는 줄이고자 한다. 한

교사는 “생사를 걸고 여기까지 와서 살아남은 이 아이들은 우리가 상

상할 수 없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는 가끔 아이들 이야기를 생각하

면 너무 무서워요. 제가 H 학교에서 일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들을, 실

제로 일어났고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정말 몰

랐을 것 같아요.” 라고 하였다. 면담 때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자주 사

용한 표현은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믿기 어렵겠지만” 등과 같

은 구문이다. 탈북청소년이 살아온 사회, 거쳐 온 길,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의 경험들이 결코 가볍지 않은 깊이의 고통을 동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꺼내어진 이야기들, 드러난 아픔의 비밀들을 교사로

서, 학교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는 탈북청소년의 교

육 현장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제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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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화와 성장의 양상

  

 이전 장에서 입학 초기 탈북청소년의 전반적 모습을 기술한 것은 일반

적으로 위와 같은 특성을 지닌 학생들이 변해가는 것을 보다 생생하게 

보기 위함이다. 출발점을 기록하지 않으면 얼마나 달렸는지 알 수 없듯

이 현재의 시점만을 바탕으로 상대적인 기준으로만 순위를 매겨 판단하

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탈북청소년들의 초기 모습을 이해하지 

않고는 그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현재 그들이 소리 없이 성장

해가는 놀라운 과정도 포착할 수 없을지 모른다.   

 본 장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통해 무엇을 경험하며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성장의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반구조적인 면담과 현지자료 분석

을 통해 드러난 학습, 태도, 관계, 심리정서의 측면을 중심으로 총 네 가

지 주제를 도출하였다. 이는 학업성취도보다는 성취감, 눈높이에 맞춘 

지도를 통한 태도의 질서화, 들어주는 선생님과의 신뢰 쌓기 연습, 수용

의 경험과 마음의 안정화이다.   

(1) 학업 성취도보다는 성취감   

  탈북청소년은 전반적으로 입학 초기 기초학력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을 통해 빠른 속도로 학습적 성장을 이뤄가고 있다. 교사와 학

생들은 H 학교에서의 재학기간이 학습 성장의 정도와 어느 정도 비례한

다고 인식하였다. 예를 들어, 신입생의 유입이 많은 고등학교 2학년 학

생들보다 오히려 재학기간이 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주요 과목에

서 성적이 우수한 편이었다. 하지만 단순히 성적이 오르는 측면보다 연

구자가 더욱 주목한 것은 학업적인 성취감을 쌓아감으로써 개인의 학습 

동기와 실력을 한 단계씩 도모해가는 모습이었다. 탈북청소년들은 국가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학년별 성취기준에 견주면 여전히 부족하지만, 각

자의 속도와 상황에 맞게 성취의 경험을 쌓아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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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한교사: 처음 입학할 당시에 아이들이 (북한에서) 교육경험이 있는지 확인

을 하잖아요. 입학시험을 보는데 그 성적만을 보면 정말 낮고, 거

의 낮고. 어떤 친구는 무학인 경우도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

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학습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애들

이 있어요. 그 애들은 정말 스폰지처럼....(중략).... 그 외에도 ‘과연 

될까?’ 성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은 부분이 놓쳐진 

상태에서 학습을 시작하니까 가능성이 없지 않나 생각했던 아이들

이 그렇지 않고 학교 안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아이들이 있고, 은결

이처럼. 근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한국 애들하고 비교할 수 없게 

노력을 하는 이상은 해내더라고요.  

                                            (교사와의 면담. 2020년 7월)

  <18>

  이혜령 학생: 금방 왔을 때 애들을 따라 못 가겠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북한에서 책도 별로 안 읽었고 여기서도 

뭐 하나원에서 세 달하고 나온 게....(중략).... 1학기에는 수학

이랑 영어랑 한 40점? 근데 이제 2학기부터는 열심히 했죠. 

겨우 그대로 2학기에는 따라갔어요. 한 40점에서 70점대로?

  연구자: 한 번에 그렇게 성적을 올렸군요.

  이혜령 학생: 네. 2학기 중간고사 그렇게 맞고 기말고사 때는 90점 넘었어

요.

  연구자: 이야~ 대단하네요.

  이혜령 학생: 제가 생각해도 약간....... 할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고.

(미소 지으며.) 영어는 되게 알 수 있는 게 알파벳이랑 기초, 

be동사 이 정도밖에 몰랐는데, to부정사도 알고 동명사도 알

고 이런 거 알면서 크크크 제 생각에도 좀 뿌듯했고.......

                                            (학생과의 면담. 2020년 8월)

 <19>

 김혜진 졸업생: 북한에서는 단어만 외우고 문법만 배우는데 여기서는 스피킹

도 할 수 있고 리스닝도 했어서. 졸업하기 전에 열심히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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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도 뚫었고 스피킹도 자신감을 엄청 많이 가져가지고. 저는 

밖에 나갈 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제가 영어 잘하는 줄 알

았어요. (웃음) 너무 웃기죠? 나를 과대평가 했지.  

                                          (졸업생과의 면담. 2020년 7월)

  이혜령 학생처럼 알파벳에서 단어와 문장으로 수준의 폭을 넓혀가든 

김혜진 졸업생처럼 문법밖에 모르다가 영어 회화가 가능해지든, 절대적

인 실력 여부보다 주목할 것은 그들이 학업성취감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의 학업을 이어가는 데 중요한 동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이 학업성취감을 느끼는 것은 탈북청소년들만 모여 있는 

학교의 특성으로 인해 남한청소년과의 경쟁에서 벗어나 비교적 쉽게 상

위권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결국은 대학과 사회에서 만나 

동일한 경쟁을 치러야하기에 소위 한국의 수준에 맞는 실력을 길러야 한

다. 하지만 탈북청소년의 출발점이 매우 다르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성취

감의 우선적인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당장 

알파벳밖에 모르는 학생에게 같은 학년 친구들이 보는 교재라며 중학교 

3학년 교과서를 갖다놓고 문장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채근한다면, 

스트레스와 낙심으로 학습에 대한 한 걸음조차 떼기 힘들 것이다. H 학

교의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학업적인 성취감을 주는 것의 중요성을 정확

히 파악하고 있었다. 한교사는 학생들이 내가 잘하지 못할 바에는 그냥 

안 하겠다며 쉽게 포기하는 부분이 있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작은 경험에서부터 시작해 성공의 경험을 주려 노력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학습 부분에 있어 탈북청소년의 성장은 객관적인 실력의 향상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 개별의 수준에 맞춘 학업성취감에 대한 경험의 

지속적인 축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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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눈높이에 맞춘 지도를 통한 태도의 질서화

  <20>

  송교사: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중학교 1학년으로 들어왔던 애들이 지금 

저희반 아이들 (고등학교 1학년) 이에요. 그때 그 아이들은 지식적

으로도 아무 것도 없고 몸에 밴 어떤 규칙을 지키는 습관도 없고. 

그때를 떠올리면 당시 담임선생님은 그 아이들을 하나부터 다 지

도하고 계셨어요....(중략).... 옷, 심지어 씻는 것까지, 아무 것도 정

돈되지 않은 상태로 입학했던 아이들이었는데....(중략).... 걔네들도 

“선생님, 우리 진짜 공부 못했죠?”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공부도 

못하고 대화도 잘 되지 않고 숙제도 하나도 안하고 책도 안 가져

오고 이랬던 애들이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수업을 듣고 있

고 책을 챙겨오고. 또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실제로 자기가 무언가

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쭉 변화되는 모습이 진짜 눈에 

띄게 성장했어요. 학교에 대한 규칙을 지키는 것, 선후배를 대하는 

것, 선생님들을 대하는 예의, 학습. 학습적인 부분은 진짜 말할 것

도 없는 거고. 진짜 바닥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정말 안정적으로 제 

학년의 것을 학습할 수 있을 정도의 아이들이 되어 있어요.

                                            (교사와의 면담. 2020년 9월)

 태도의 변화는 관계나 마음의 측면에 비해 비교적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변화의 양상이 뚜렷하다. 무질서하고 때론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태도가 

규칙 준수와 행동의 순화로 질서를 잡아가기 시작하는 모습이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반 담임을 맡고 있는 송교사는 3년 전 동일한 학급의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이었던 당시부터 각 학년에 걸쳐 수학 수업을 담

당했기에 그들의 변화와 성장을 눈여겨 볼 수 있었다. ‘정돈되지 않은 

상태’로 입학한 아이들이 용무를 단정히 하고, 수업을 잘 듣고 있고, 책

을 챙겨오고, 규칙을 지키며, 사람을 예의 바르게 대하기 시작하는 것이

다. 여기에서 “수업을 잘 듣고 있다”는 지극히 평범한 사항조차 성장하

는 모습으로 교사들에게 인식되는 이유는, 그 연령에 당연히 형성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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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 기대하는 기본 생활 태도가 학생들에게 결여되어 있음을 학습했

기 때문이다. 기숙사 교사를 겸했던 한 선생님이 전해준 메모에는 15세

의 나이로 탈북하여 H 학교에 입학한 여학생의 변화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다. 학교에 규칙적으로 나오거나 

수업에 집중하는 것이 어려웠다. 조금이라도 답답하다고 여기면 참지 못

하고 학교든 기숙사든 바로 나가버렸다.”에서 2년 후에는 “지각이 줄었

고 무단결석은 전혀 없다. 꼭 선생님께 말씀 드리고 행동한다. 수업 시

간 도중에 나오지 않는다. 매우 큰 변화임” 이라고 메모되어 있었다. 또

한 고등학교 3학년 반 담임인 임교사는 학급 학생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다며 “영어 수업시간에 많이 깨어있고 숙제를 꼬박꼬박 해온다”고 하

였다. 

  <21>

  임교사: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미미한 성장이지 않나. 당장 영어실력이 엄

청 늘지 않았는데 그게 무슨 성장이냐 할 수 있는데....... 아뇨, 엄

청 큰 성장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확신에 찬 목소리로.)  

                                            (교사와의 면담. 2020년 9월)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교사들의 지도를 통해 이

뤄지고 있다. 그들의 무질서한 행동에 대해 무조건 혼내고 벌을 주는 것

이 아니라 각 개인의 상태와 상황을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것이다. 면담 

시 교사들은 특별히 출결의 문제를 학생 성장의 척도라고 보기라도 하는 

듯 거듭 언급했고 생활지도의 중점에 두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가 진

행되는 기간 동안에도 결석 및 지각, 조퇴하는 명단이 매일 평균 10명 

내외였던 것을 보면 출석 문제가 교내 큰 이슈임을 알 수 있다. 대부분

이 신입생이었는데 학교는 이에 걸맞은 교칙을 정하여 융통성 있게 대응

하는 모습이었다. 가령, 결석자에게 벌을 주는 방식보다는 개근한 학생

에게 월 단위로 소정의 장학금을 주며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학생들

은 출석부에 결석이나 지각의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뛰어다니기도 하

고 자신의 출석 현황에 잘못된 표기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사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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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다니며 체크하는 적극적인 모습도 보였다. 수개월의 과정을 거쳐 학

생들은 “결석하지 않는 것, 지각하지 않는 것”을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러한 규율에 자신을 맞춰나간다. 출결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시작으로 탈북청소년들은 다른 규칙들에 대해서도 준수의 당위성을 익히

는 가운데 한국 사회를 학습해가고 있었다. 한편, 남학생들은 폭력적, 극

단적인 태도로 인해 경찰서와 연루되는 사례도 빈번했다. 11월 1주차 

교무 보고서에는 한 남학생이 “지인과 어울리다 시비가 붙어 싸움이 있

었고 상대가 다쳐 문제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있다. 학교 외부에서뿐 아

니라 교실 안에서도 폭력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남한청소년들의 소

위 ‘학교폭력’의 집단 괴롭힘의 형태와는 다르다. 힘을 가진 학생들이 약

자를 괴롭히고 때리는 것이 아닌, 의견이나 감정의 충돌이 일어날 때 그

것을 개인이 폭력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양상이다.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교사들은 한국 사회에서 폭력을 통한 문제 해결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

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는 설명을 해줌으로써 학생 스스로의 변화를 가져

오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렇듯 학교생활 속에서 학생 눈높이에 맞춘 교사들의 지도와 인내를 

통해 탈북청소년들은 태도의 질서를 하나씩 잡아가고 있었다. 교사들은 

기본을 가르치기 위해 때로는 부모의 역할을, 때로는 초등학교 선생님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 교육부에서 배부한 「2015 교육과정」책

자에는 학교급마다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항목이 제시되어 있다. 초등

학교에만 해당되고 중학교부터는 제외되는 1번 기준이 “학교는 모든 교

육 활동을 통해 학생의 기본 생활 습관, 기초 학습 능력,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는 항목이다. H 학교에서 

지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기초 생활 습관 잡기는 초등교육 과정에서 이

미 이수됐어야 할 목표임에도, 입학 초기 탈북청소년은 그 과정이 결여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눈높이 지도를 통해 태도의 질서화를 

이뤄간다는 본 연구 결과는 그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이자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기도 하다. 탈북청소년에 관해서는 나이와 관계없이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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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들어주는’ 선생님과의 신뢰 쌓기 연습

 상대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청소년들은 

학교생활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 맺는 연습을 하고 있다. 특별히 

그들의 이야기를 한결같이 들어주는 선생님들과 대화와 교제를 하며 사

람에 대한 신뢰를 조금씩 쌓아가는 모습이었다.

  <22> 

  이해미 학생: 쌤들이 얘기를 많이 들어주시고....... 얘기 많이 해요. 

  연구자: 쌤한테 본인 이야기도 많이 풀어내고 하는 편이에요?

  이해미 학생: 네.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못하는 얘기도 쌤한테 하고요. 힘든 

거 있으면, 가족 일로 어려운 부분 있으면 얘기도 하고. 자연

스럽게 말하다보면 속마음 얘기하게 되고. 

  연구자: 전문 상담도 받아봤나요?

  이해미 학생: 네, 여기 학교에서 하는 거 잠깐 받아봤어요. (상담사가 저랑 

살아온) 환경이 다른데 그 분(상담사)들이 얘기해주시는 게 

저한테는 와 닿지 않죠. 왜냐면 이분은 경험해보지도 않았는

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네? 이러면서 살짝 벽이 생기면

서....(중략).... (그런데 선생님들은) 저에 대해서 좀 더 아시니

까 제가 말할 때 좀 더 편하고 그래서 기숙사 쌤이 많이 도

움이 됐어요.

                                            (학생과의 면담. 2020년 8월)

  <23>

  김광직 학생: 옛날에는 좀 내성적이고 거리를 많이 느끼는 편이었어요. 사

람들에 대해서 약간....... 나이를 많이 따지고 다른 사람,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걸 안 좋아하고. 지금은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들과 많이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사람들이랑 많이 

있을 때도 편하고 재미있어요. 

                                            (학생과의 면담. 2020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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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소교사:  한 달간은 한 시간 이상 들어주기만 한 것 같아요. 이 아이의 마

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아픔, 누구로부터의 사회로부터의 두려

움, 열등감, 고통들을....... 힘들지만 계속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기

도해주고 그렇게 했을 때 그 학생의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마음

이 되게 건강해지고 회복되고.

                                            (교사와의 면담. 2020년 9월)

  <25>

  연구자: 학교 안에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건가

요?  

  김교사: 네. 한 명의 학생이 있다 하면 기숙사 선생님, 담임선생님, 과목 선

생님 계시고. 1:1 과외 선생님, 기숙사에 언니, 오빠, 형, 동생들 

있고. 봉사자 분들 오며가며 만나고, 전문 상담도 받고. 일선학교

에서는 담임선생님 외에는 만나기 어렵잖아요....(중략).... 그 만남

의 횟수만큼 학생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가치관이 깨지고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교사와의 면담. 2020년 9월)

  북한에서의 방식이든 탈북과정에서의 경험 때문이든, 혹은 소수집단으

로서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이주민의 입장 때문이든 간에 탈북청소년

은 상대를 쉽게 신뢰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계의 벽을 허무는 시작은 그

들과 가장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며 보호자처럼 그들을 돌봐주는 교사와

의 관계 형성에서였다. 그리고 교사는 ‘들어주는’ 노력을 감내하고 있었

다. H 학교에서 볼 수 있는 흔하고도 일반학교와 유독 다르게 여겨지는 

장면은 일과 내내 학교 곳곳에서 교사와 학생이 대화 혹은 상담하는 모

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수업시간 중에도 따로 나와서 교사와 상담하

는 학생, 점심시간에도 교사와 식사하며 교제하는 학생, 심지어 교사들

이 퇴근해야 할 시간에까지도 교무실 주위를 돌며 선생님을 기다리고 학

교 카페와 상담실에서 대화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들어주

는’ 교사를 찾아가는 탈북청소년들은, ‘말하고 싶은’ 존재들이었다. 입학 

초반에는 아예 입을 열지 않는 학생들도 마음이 열리면 지나치게 여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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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한 선생님은 상담하

자고 찾아오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점심시간에도 쉬지 못하거나 퇴근

하지 못하기도 한다며 “애들은 기본적으로 선생님이랑 끊임없이 소통하

기를 원한다.” 고 하였다. 타인에 대한 불신이 컸던 탈북청소년들이 사

람을 신뢰하기 시작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모습으로 보인다.   

 면담 때 학생들은 “쌤이 좋아서” “우리 쌤 덕분에” 등 선생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많이 표현하였다. 학생들은 교사를 지극히 깊이 신뢰하고 

있었다. 위의 이해미 학생이 말한 것처럼 전문가와의 상담보다 오히려 

친한 선생님과의 대화를 의미 있게 여기기도 했다. 탈북청소년들이 새로

운 사회에 발을 딛고 초기에 접하는 대상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

하게 된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타인에 대한 경계와 불신으로 관계 맺기

를 어려워하던 학생들에게 사람에 대한 신뢰를 심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선생님과의 관계는 점차 또 다른 선생님, 

학우, 다양한 외부인과의 관계로 확장되는 긍정적 작용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관계성은 탈북청소년들의 실존적 성장을 도모한다. 한 인간의 자

기 인식은 타자들과의 관계가 빚어내는 관계성의 총체로서 인간은 자신

과 타자가 근원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성의 맥락 안에서 성장하고 형

성되기(유혜령, 1999; 2001) 때문이다. 이렇듯 탈북청소년들은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반응해주는 선생님들과 대화하고 교제하며 사람

을 믿고 관계 맺는 연습을 해나가고 있다. 그들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학

교 울타리 안에서 불신으로부터의 탈피, 그리고 신뢰의 형성이라는 경험

을 쌓아가고 있다.       

(4) 수용의 경험과 마음의 안정화

  <26>

  송교사: 본인이 사랑받았다는 경험이 분명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서가 

가장 크게 변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워낙 사랑해주시고 그러

다보니까 학교에 오랜 기간 머물기만 하면........ 순영이 같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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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선생님들이 줬던 사랑이 당연한 건줄 알았는데 (졸업해보니) 굉

장히 특이한 거였다는 걸 알게 됐고 학교가 특별하게 느껴졌다고 

말을 해요. 심지어 엄마한테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학교에서 계

속 받다보면 자연스럽게 정서적인 면에서 모든 아이들이 변하는 

것 같아요. 

                                            (교사와의 면담. 2020년 9월)

  <27>

  김광직 학생: 마음이 풀어진 것 같아요. 안 풀어졌으면 아직도 부정적인 마

음이 강할 것 같고, 내향적인 면이 더 심했을 것 같아요. 어

떤 계기는 모르겠는데 아빠하고의 관계도 처음보다는 좋아졌

고, 그렇습니다.(웃음)

                                            (학생과의 면담. 2020년 8월) 

  <28>

  이해미 학생: 예전에는 내 인생인데도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

이야 이러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게 없었는데........ 점점 학

교에 다니면서 뭔가 제 인생에 목표를 가지면서 그거를 하려

고 막 알아보고, 그거를 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지금은 평안

하게 지내요. 되게 안정되고....(중략)....(선생님들이) 차별 없

이 잘 봐주시고. 일반학교에서처럼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막 

질문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되게 평범한 사람처럼 대

해주는 게, 한국 사람처럼 대해주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학생과의 면담. 2020년 8월)

  

 탈북청소년들은 학교생활 가운데 교사와 봉사자들의 많은 사랑과 지원

을 받으며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송교사가 언급한대로 학생들은 

자신이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이 특별한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다. 그

리고 받은 사랑에 대해 상대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나누어

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로 성장하고 있다. 김광직 학생의 표현처럼 “마음

이 풀어지고” 안정화되는 것은 학생들의 얼굴을 통해서 뚜렷하게 표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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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한다. 연구자는 H 학교에 근무하며 1년 전만해도 송장 같은 모습

과 냉기가 가득한 표정으로 다니던 15세의 한 여학생이 밝게 웃으며 눈

을 마주치고 인사하는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자신을 차별 없이, 평

범한 사람처럼 대해주는 것이 좋았다”는 이해미 학생의 말에는 탈북청소

년이 한국 사회에서 느끼는 소외감이 묻어난다. 북한 출신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설명해내야 하고 편견을 견뎌내야 하는 이들에

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사람들과 커뮤니티가 있다는 

것이 마음에 안정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우울증을 겪었던 이해미 학생

은 살고 싶은 열망, 그리고 인생에 목표를 갖게 되었다. 이렇듯 수용의 

경험은 삶을 긍정적으로 돌아보게 하고 더 나아가 타인에 대한 관심과 

나눔으로 시선을 확장시킨다. 북한에 남겨진 모친에 대한 그리움, 실종

된 부친에 대한 아픔의 상처를 갖고 있는 무연고 학생인 이혜령 역시, 

정서적인 안정과 함께 관심이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보였다. 

  <29>

  이헤령 학생: 이기적인 게 좀 사라진 거 같아요.,,,(중략)....헌신적인 봉사적

인 마음이 커졌어요. 쌤들 영향도 있고 하나님 믿은 영향도 

있고....... 나도 받게 되니까 누군가에겐 돌려줘야겠다는 이런 

마음이 좀 심해져가지고요....(중략).... 우리 쌤들한테 많이 사

랑 받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이뻐해주시는 

거.  

                                            (학생과의 면담. 2020년 8월)  

     

 탈북청소년의 성장이라는 담론에서 정서적인 측면을 빼놓을 수 없는 것

은 ‘마음’이 갖는 중대함 때문이다. Palmer는 “마음(heart)은 우리의 감

정을 훨씬 넘어서는 무언가를 가리키는 단어다. 그것은 정신(mind)만으

로는 다다를 수 없는 더 심층적인 앎의 보다 광범위한 방식을 가리킨다. 

우리는 마음을 통해 지성을 감정, 상상력, 직관 등 다른 기능들과 통합

한다.”(2012, p.57)고 하였다. 그의 말대로 지성을 다른 기능들과 통합

하려면 마음을 통해야 하는데, 그러한 마음의 문제를 미뤄둔 채 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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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하기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북한에서의 통제된 삶과 탈북과정

에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서적 불안정과 자아정체성의 심각한 혼란을 갖

는 탈북청소년들에게는 특히 그러하다. 탈북청소년들의 안정적인 학교생

활이 어려운 핵심적인 이유는 표면에 드러나는 학업이나 교우 관계보다

는, 치료되지 않은 마음의 요인이 클 수 있다.

 이들의 심리정서적인 측면을 다룬 연구들은 주로 ‘탈북과정’에서의 외

상후 스트레스에 주목한다(정진경 외, 2004; 백혜정 외, 2007; 양계민 

외, 2008). 하지만 본 연구는 면담과 많은 양의 교내 보고서 등을 분석

하는 과정을 통해 탈북과정만으로는 현재 드러나는 현상들을 이해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극적인 서사가 존재하는 탈북과정 외에도 잘 알려

지지 않은 북한에서의 특수한 경험들, 그리고 한국 사회 적응 과정에서

의 결핍과 스트레스 등이 종합적인 경험으로 누적되어 학생들의 정서적 

트라우마를 야기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H 학교의 사례는 사랑과 수용

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탈북청소년의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는 가능성과 희망을 제시한다. 물론, 장기적으로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학교 외에도 가정, 상담센터, 혹은 병원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할 수 있겠다.  

 학교에서 수용의 경험을 통해 마음의 안정화를 찾아가는 학생들의 변화

에는 교사들의 사랑 외에도 H 학교의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뒷받침 되어 있다. 「2020학년도 교육계획서」에 의하면, 학교의 교육 

목표 여섯 가지 중 하나가 ‘마음 다지기’로 학생들의 정서적인 돌봄을 

큰 축에 두고 있다. “기독교적 사랑과 돌봄에 입각한 다양한 활동과 심

리상담을 통해, 정서적 불안정과 트라우마를 지닌 탈북청소년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한다.”는 것이다. 일반 상담, 전문 상담, 신입생 양육 과정, 

재학생 양육 과정, 마음의 치유를 위한 겨울방학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

램들이 운영되고 있다. 학교의 기능이 정서적인 돌봄의 역할까지로 확장

되어 있는 형태로, 학습과 생활지도에 주로 집중되어 있는 일반적인 학

교와 가장 차별화된 부분으로 여겨진다.    

        



- 80 -

            

 

              

                [그림 Ⅳ-1] 탈북청소년의 변화와 성장의 양상 



- 81 -

 3) 교육적 성장의 의미

 

  앞 장에서 밝힌 학교생활을 통한 변화와 성장의 네 가지 양상을 바탕

으로, 이 장에서는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의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의 틀을 일부 활용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

주기 탈북청소년 종단연구’는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의 국면을 드러

내기 위한 기준으로 자신감, 개방적 태도, 몰입, 책임감의 영역을 제시하

고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이 영역들을 기준으로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한 

후, 앞 장에서 밝힌 체험의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역을 새

롭게 모색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선행연구의 네 영역을 기준으로 분

석하며 발견한 것은 연구에 참여했던 탈북청소년들은 성장하고 있다는 

자기 확신이 매우 크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담아내지 않았

으나 본 연구 결과 체험의 의미로서 핵심이 되는 주제어는 ‘자존감’의 

형성이었다. 

     

 (1) 성장에 대한 확신: 자신감, 개방적 태도, 몰입, 책임감의 측면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의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 연구가 규정한 교육적 성장의 

개념에는 ‘현재 상황에 대한 성찰’이 포함되어 있다. 성찰의 사전적 의미

는 자신이 한 일을 깊이 되돌아보는 일인 만큼, 자신감, 개방적 태도, 몰

입, 책임감을 기준으로 성장의 의미를 탐색할 때는 학생 면담 방식을 중

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참여자들은 현재 기준 H 학교에서의 재학 

기간이 3년에서 5년 사이인 고등학생들과 졸업 후 4년제 대학교까지 마

친 학생들이다. 재학 기간이 길수록 성장의 폭이 넓을 수 있다는 본 연

구의 가정에 의하면, 입학 초기에 비해 꽤 성장했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참여자들인 셈이다. 이들은 스스로를 성찰할 때 자신감과 개방적 태도, 

몰입, 책임감의 모든 영역에서 이전보다 크게 좋아졌다고 확신하고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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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신감    

 학업에서의 성취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과 삶에 대한 긍정의 태도 등이 

자신감의 요소라고 할 때, 학생들은 이 영역에 대한 확신을 가장 적극적

으로 표현하였다. 이들의 자신감은 각자가 학업적인 면에서 이룬 크고 

작은 성취의 경험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특히 두 명의 졸업생은 H 

학교를 마치고 4년제 대학까지 졸업한 사회초년생들로, 자기효능감이 매

우 컸다. 김혜진 졸업생은 한국 친구들과의 경쟁에서 낙오자가 될까봐 

두려웠지만 “결국 버티고 견디다 보면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되

었다고 했다. “H 학교는 교사가 학생들을 워낙 격려하는 분위기”라 자

기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최수미 졸업생은 면담 

중에 “하면 돼요”라는 말을 세 번이나 힘주어 반복하였다. “우리 북한 

사람들은 근성이 있어요. 못 살긴 해도 열심히 살려는 게 있단 말이에

요.” 라는 말에서 북한 출신으로서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해낸 

자신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김광직 학생은 고3으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다. 현재는 남한 학생들보다 부족함을 인정하되, 가다보면 언젠가 앞

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30> 

  김광직 학생:  고3 되면 더 수그러들어야 하는데 뭔 자신감인지 모르겠지

만. 하하. 암튼 (대학 생활이) 엄청 걱정되고 그렇진 않아

요....(중략)....해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중략

)....처음부터 인정하는 거죠. 우리보다 몇 십 년을 먼저 공부

한 한국 친구들보다 앞설 수는 없다. 그걸 인정하는 거죠. 

처음에는 따라가려고 시도하고 언젠가는 비슷하게 가고 앞

서갈 거다, 이런 마인드로. 

                                            (학생과의 면담. 2020년 8월)

 나. 개방적 태도

  선행연구에서 개방적 태도는 여러 가능성에 대한 고려 및 차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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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용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제시된 네 영역 중에서 탈북청소년들

의 전후 변화가 가장 뚜렷하고 극명하게 나타난 부분이다. 학생들은 

본인에게 의식의 변화가 있었음을 표현하기 위해 북한에서의 사고방식

과 비교하곤 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주체사상’이란 단어가 반복적

으로 언급되었다. “주체사상이란 자기 운명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고 자기가 결정하는 것만이 

맞다.”고 했다. 이러한 사상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타인의 다양한 견

해와 기호에 대해 고려하고 수용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탈북청소년

들을 교육 및 지도하는데 도움이 된다. 학생들은 수업시간 등을 통해 

절충의 개념을 처음 알게 되고 본인의 생각만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

는 것도 배우며 개방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과정에 있었다.  

  <31>  

  강혁철 학생: 저희가 중3 때 글쓰기 시간에 토론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

데 대체로 찬성과 반대로 갈리는 것 같아요. 중립적인 사람들

도 있다는 거를 처음 배웠어요....(중략)....그 시간 하면서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나랑 다를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북한에선 그런 걸 생각하기 되게 어려워요. 내 

생각이 옳다고 주체사상을 가지니까. 비판할 때도 영문 모르

고 그냥 비판하는 거죠. 그게 일상생활일 수도 있는데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그런 건 (경험해본 적이) 없어요. 오직 주체사

상 그것만 외우고 매달마다 방침이 내려오거든요 거기에 따

라야 될 수도 있고.  

                                           (학생과의 면담. 2020년 8월)

  <32>  

  이해미 학생: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굉장히 고집이 진짜 세서, 정말 하늘

이 두 쪽 나도 내 의견이 맞다고 밀고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변했죠.

  연구자: 제가 학생들에게 정말 많이 들은 게, “북한에서는 내 고집, 내 뜻

대로 살았어요.” 이건데, 왜 그런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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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미 학생: (웃으며) 맞아요. 아하하하. 북한에서는 다른 사람 의견 생각

하고 그런 건 안 배웠고요. 오히려 센 척하고, 세야하는 사회

여서....... 좀 세야 해요. 세야지 무시 안 당한다고. 

   연구자: 그랬군요. 해미는 지금은 나와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

는 것을 그래도 인정하는 편인가요?

   이해미 학생: 인정해요. 제 생각이 정말 많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굉장히 잘 들으려고 하고요. 

                                           (학생과의 면담. 2020년 8월)

 다. 몰입

 학업과 직업의 내재적 가치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열정을 가진 채 적

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몰입이라고 볼 때, 탈북청소년들은 자신의 삶

에 매우 몰입하여 살아가고 있었다. 최수미 졸업생은 현재 한 공립 초

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진로

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치열한 매일을 살아가고 있다. 대학을 잘 졸

업하고 사회에 정착해나가는 탈북청년들이 통계상 많지는 않다. 이러

한 사례는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며 북한 출신의 이주민으로서 한국 사

회에서 어느 정도까지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점이 되기도 한다. 

국내 입국 후 학교라는 의미 있는 공간에서 시작된 다양한 경험들은 

한 사람의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는데, 그것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다.

  <33>  

  최수미 졸업생: (진로에 대한) 확신은 갖고 있어요. 교사가 적성에 맞고 애

들 가르치는 것도 재미있고....(중략)....제가 임용을 보는 거

는 통일이 됐을 때 기간직 교사보다는 정교사가 나을 것 같

아서 준비를 하는 거고....(중략)....저 진짜 지금처럼 열심히 

산 적 없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지, 밥 세끼 챙겨먹지, 운

동하지. 새벽 6시에 나가서 조깅해요.  

                                          (졸업생과의 면담. 2020년 9월)



- 85 -

  라. 책임감

   책임감은 진로에서 예견되는 결과를 수용하고 자발적인 선택과 결

정을 하는지를 보는 영역이며 이 부분 역시 탈북청소년들의 성장 

과정에서 무난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김혜진 졸업생은 대학에서 생

명과학을 전공했으며 연구기관에서의 인턴 경험을 통해 연구원이 

아닌 다른 길을 택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삶에 보다 의미있는 

직업으로서 학부 전공을 살려 과학 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으며, 현

재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이제는 자신의 능력과 비전에 맞추

어 진로를 스스로 모색해가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34>  

  김혜진 졸업생: 한국에 오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줘서,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게 뭘까 생각했을 때 

생물이 성적이 가장 잘 나왔거든요 북한에서. 그래서 잘하나

보다 해서 전공으로 택했어요, 생명과학....(중략)....나중에 

고민해보니 교육이 나에게 좀더 의미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중략)....저의 배경이 북한이다 보니까 그냥 아이

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해냈으니까 너희도 

할 수 있다고. 그냥 아이들한테 따뜻하고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는 선생님, 수업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기억되고 싶어

요. 

                                          (졸업생과의 면담. 2020년 7월)

 (2) 자존감이 형성되는 교육적 성장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의 의미를 고찰하는 연구문제에 대해 본 연

구가 발견한 것은 ‘자존감’이라는 요소이다. 연구자는 선행연구에서 제시

한 자신감, 개방적 태도, 몰입, 책임감의 요소를 중심으로 면담을 시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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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질적 연구 방법대로 반구조적인 면담을 통해 기존 연구의 틀에 갇

히지 않는 다양한 이야기들까지도 충실히 담아내고자 했다. 그리고 수집

된 면담 내용과 각종 보고서 등 현지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 탈북청소년

의 교육적 성장의 의미를 담아내는 주제어로 자존감의 형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앞 장에서 밝혔듯이 탈북청소년들은 학업성취도 보다는 성취감

을 중시하는 학습적 경험, 학생 눈높이에 맞춘 지도를 통한 태도의 질서

화, 들어주는 선생님과의 신뢰 쌓기 연습, 수용의 경험과 마음의 안정화

에 이르는 양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적 성장이 일어나는 현

상은 자존감의 형성이라는 주제어를 통해 그 체험의 의미를 보다 본질적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존감(self-esteem)은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가치에 대한 주관적 판

단과 평가를 내포하는 개념(차경호 외, 2006)이다. 개념 관련 여러 학자

들의 견해를 정리한 김희화(1996)에 따르면, 자존감은 주로 평가와 감정

적 요소에 비중을 두어 정의된다. 예를 들어 Rosenberg(1965, p.5)는 

‘우리 개인이 판단하는 또는 그 자신 스스로에 대해 의식적으로 유지하

는 평가’라고 하였고 McCandless(1970, p.441)는 ‘개인의 자신에 대한 

선호성 여부와 가치부여 여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자

존감은 인간의 정신건강 및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김희화, 1996). 자존감에 대한 연구들은 측정의 문제, 관련된 변인 탐

색, 자존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방대한 양으로 이뤄지고 있다. 반면 탈북청소년의 자존감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하다.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규정을 종합해보면 자존감은 자신의 가치에 대

해 평가하고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의 교육적 

성장 개념은 현재 상황을 성찰하며 방향을 스스로 설정해나가는 과정이

다. 성장이 절대적인 기준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성찰하며 나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관적인 자기 판단에 근거하는 자존

감과 맥을 같이 한다. 탈북청소년들은 H 학교에서의 생활을 통해 자신

이 성장하고 있다고 확신하며, 그 안에서의 경험과 본인의 현재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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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높은 자존감은 포부수준(Baumeister & Tic

e, 1982), 긍정 정서(Diener & Emmons, 1984; Pelham & Swann, 19

89), 행복감(Fordyce, 1988; Furnham & Cheng, 2000) 및 삶의 만족

도와 관련된다(안현진, 2003; 차경호, 2001; Diener & Diener, 1995; 

Quevedo & Abella, 2011; Tesser & Martin, 2006, 이동귀 외, 2013

에서 재인용)는 연구들에 비추어 본다면, 탈북청소년들은 학교생활을 통

한 변화와 성장의 경험으로 인해 높은 자존감을 형성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5>  

  최수미 졸업생: (마음의 변화에 있어서는) 확실히 H(학교)의 영향이 커요. 

학습 같은 거는 제가 노력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서적

인 거는 제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잘 안될 수도 있어요....

(중략)....하늘꿈 공동체가 저를 포기하지 않다보니까 그 안

에서 저의 정서도 안정이 되고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이런 

자존감. 자신감보다는 자존감이 많이 자랐어요....(중략)....우

리는 쉽게 버림받잖아요. (자라온) 과정에서 쉽게 버림을 받

거나 우리가 버리거나, 이런 사람들이었는데....(중략)....(학교

에 계신 분들이) 그거를 버텨주면서 우리도 걸러지고 자존

감이 생기면서 성장하고.......

 연구자: 수미는 하늘꿈에 다닐 때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최수미 졸업생: 네. 친근하고 사랑받고 그런 것 같아요. 용납 받는 그냥 친

구 같은 느낌. 그 안에서 자라다보니까 자존감이 (높아졌고). 

그 자존감으로 대학 가서도 잘할 수 있었던 거고.  

                                          (졸업생과의 면담. 2020년 9월)

  <36>  

   연구자: 혜진이는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어요?

   김혜진 졸업생: 음....... 그냥....... 밝아요.

   연구자: 오 그래요?

   김혜진 졸업생: 전 그냥 잘 될 것 같아요. 저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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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2학년 때 성적이 정말 안 좋았어서 인생에서 가장 자존

심 상하는 시기였는데 다시 해냈거든요....(중략).... 내가 인

생에서 힘든 시기가 있어도 반드시 다시 일어설 거라는 믿

음이 있어요. 

                                          (졸업생과의 면담. 2020년 7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포부수준이 높고(Baumelster & Tice, 1982) 

자신을 높게 평가하며 자신의 한계점을 인정하고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Ellicott, 1984, 차경호, 2006에서 재인

용). 최수미, 김혜진 졸업생은 기간제교사로 일을 하면서 동시에 공부하

며 교직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데 언젠가의 통일을 준비하는 교사가 되리

라는 큰 포부가 있었다. 동일하게 다른 네 명의 학생 참여자들에게도 타

인을 돕거나 국가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높은 포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정치외교학과 지망생으로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는 고3 반의 김광직 학

생은 대학에 가면 “한국에서 말하는 스펙”도 쌓고, 국제기구에서 일하면

서 인권 관련한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예전과 달리) 지금의 저는 돈

만 벌고 살고 나 혼자만을 놓고 살고 싶진 않거든요” 라는 그의 말에는 

자신을 넘어 타자의 삶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 자존감이 묻어난다. 주

어진 척도에 맞춰 자존감을 측정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은 아니기에 

수량화해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면담 시 드러나는 학생들의 긍정 정서와 

행복감, 삶의 만족도 역시 매우 컸다. 

 본 연구에서에 교육적 성장의 양상을 밝히며 도출해낸 네 가지 주제는 

자존감 척도 영역에 대한 선행연구들과 상응하는 면이 있다. 이동귀 외

(2013)는 자존감과 관련된 문헌을 고찰하여 자존감 평가를 위한 13개의 

척도, 그리고 이 척도들이 제안한 자존감의 영역을 제시한 바 있다. 그 

중에는 학업, 도덕 및 윤리, 사회/관계, 다양한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및 

수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본 연구 결과에서 밝힌 성장의 양상이 탈북

청소년의 자존감의 형성이라는 의미로 환원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세

히 살펴보면, 첫째, 탈북청소년들이 학습적인 면에서 절대적인 학업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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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부족할지라도 본인의 수준과 속도에 맞는 성취감을 경험하는 과정

은 학업능력에 관한 자존감을 높여준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학생 눈높이

에 맞춘 교사의 지도를 통해 규율을 익혀나가는 경험은 적응해야 할 새

로운 사회에서의 윤리와 가치관을 학습해간다는 도덕적 만족감과 자부심

을 줄 수 있다. 태도의 질서화를 이뤄가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자존감이 

세워지는 것이다. 셋째, 들어주는 선생님과의 신뢰 쌓기 연습은 대인관

계를 확장시켜나감으로써 ‘관계적 자아’에 대한 자존감을 높여준다. 넷

째, 탈북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서 수용의 경험을 통해 마음의 치유와 안

정화를 이뤄가는데 이 역시 자존감 형성과 관련이 있다. 다양한 타인으

로부터의 인정과 수용이 자존감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선행연구들

이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자존감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지만(Baumeister, 

Campbell, Krueger, & Vohs, 2003; Pelhem & Swann, 1989, 박승민 

외, 2015에서 재인용)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에 특별한 중요성을 함

의한다. 이 사회의 소수자로서 그들이 처한 상황의 특수성은 자존감의 

문제에 직면하게 한다. 탈북청소년은 국내 입국과 동시에 북한 출신이라

는 낙인, 이주민으로서 겪는 부적응, 결손 가정 자녀이자 기초생활수급

자로 구분되는 사회적 위치 등 중첩적인 열세의 조건을 떠안게 되기 때

문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정체성을 끌어안은 상태에서 높은 자존감을 세

워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탈북청소년들이 느끼는 심리적 위

축은 북한 출신임이 노출되지 않도록 말투를 바꾸고 ‘철, 혁, 옥, 련, 화’ 

등의 음절이 들어가는 북한식 이름을 남한식 스타일로 개명하고 고향을 

강원도라고 이야기하는 행동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최수미 졸업생은 한

국 사회에서 탈북민으로서 살아가며 그것을 공개해야 하는 순간에 자괴

감과 수치심 등의 감정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평범한 시민

으로서 살아가고 있다가도 북한이탈주민확인서나 기초생활수급확인서 등

을 떼러 주민센터에 가게 되면 각 부서의 안내에 따라 옮겨 다니며 계속 

자신이 탈북민임을 이야기하게 된다. “나는 사지가 멀쩡하고 혼자서 살 

수 있는데 이런 지원을 받는구나” 생각이 되고 한번 다녀오고 나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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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탈북민의 정체성에 대한 현실적인 직면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교사들은 입학 초기의 탈북청소년들의 특성으로 낮

은 자존감을 언급하였다. 

      

  <37>

  송교사: 전 사실 (우리 학생들이) 자존심이 센 게 자존감이 낮은 걸 보여주

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물론 한국 아이들도 그럴 수 있겠지만, “죽고 싶다”는 이

야기를 좀 너무 많이 한다고 느끼거든요. ‘내가 별로 쓸모없는 존

재다’ 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중략).....자존감이 굉장히 낮

다....(중략)....자존감이 낮은 거는 어렸을 때 받아야 할 사랑과 양

육을 받지 못해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가정에서 부모가 날 사랑

한다고 느끼지 못할 만큼 너무 부모의 삶이 치열했고 깨어진 가정 

속에서 학대를 받았던 아이들이 너무 많고. 또 북한이나 중국에서 

어떤 큰아버지, 할머니, 새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본인을 함부로 대

했던 기억들....... 어릴 때 존중받지 못했던 기억들 때문에 본인이 

가치있는 존재라고 여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교사와의 면담. 2020년 9월) 

 <38>

 연구자: (학생들의) 자존감이 낮다고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였나요?

 김교사:  일반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슈퍼에서 물건을 살 때 사장님이 (자기를) 흘겨봤다. 그래서 

슈퍼 사장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현명이, 준철이도 그렇고, 혁수도 

남들이 자기를 무시한다 생각을 가지니까. 유한이도 그렇고요. 여

기저기 엄청 맞고 다니고....... 자존감이 낮아요....(중략)....다 싸우

죠. 웬만하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넘어

갈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교사와의 면담. 2020년 9월)  

 

 어린 시절 부모를 통해 사랑을 받지 못해 자존감이 형성될 수 없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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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는 송교사의 진술은 탈북청소년의 낮은 자존감에는 성장 배경이 

영향을 미쳤음을 암시한다. 자존감이 어린 시절 양육자에게 영향을 받아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Coopersmith, 1967; 송인섭, 1994; 문은식, 201

2)는 선행연구들은 북한에서 부모 돌봄의 결여 가운데 유아기를 보낸 탈

북청소년들의 낮은 자존감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준다. 북한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가정 내 부모의 부재가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존감이 형성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란 것이다. 하지만 어린 시절

을 놓쳤다 하더라도 이후 학교와 각종 기관 등에 노출되며 또래친구와의 

사회적 비교 정보를 사용하고 자신과 친구들과의 차이점과 비교우위를 

경험하며 자존감이 공고화될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따라서 자존감 향

상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청소년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미현, 

2010; 김명숙, 이인회, 2013, 김근곤 외, 2015). 낮은 자존감을 가진 탈

북청소년들의 교육적 성장에 자존감의 형성 및 이를 도모하는 학교생활

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낮은 자존감과 폭력행동을 연결 지은 김교사의 말을 비추어보면 탈북청

소년은 사회 속에서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잠정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

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사람들의 일반적일 수 있는 불친절에 대해서도 

의연히 넘어가지 못하고 몸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모습은 남학생들에게서 더욱 많이 나타난다. 낮은 자존감이 폭력행동의 

가장 강력한 영향요인(Anderson, 1994, 차경호 외, 2006에서 재인용)이

라는 연구는 시사점을 준다. 면담과 교내 보고서를 통해 북한 내에서는 

남성들의 폭력이 일반적인 행동양식으로 표출되고 인식되고 있음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북한에서의 삶 외에도 한국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 간

의 관계와 문제해결 방식에서 폭력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자존감의 

문제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낮은 자존감과 폭력행동의 상관관계

를 가지고 자존감 형성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탈북

청소년을 보다 잘 이해하고 교육하기 위해 자존감이 중요한 과제라는 것

을 알 수 있다. 아직 탈북청소년과 자존감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많지 

않은데 그 중 신현균 외(2015)는 자존감이 탈북청소년의 정신건강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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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결되는 주요 변인임을 밝혔다. 자존감이 높은 경우 외상극복에 도움이 

되며 반대의 경우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자존감은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H 학교 탈북청소년들은 비교적 자존감이 낮은 상태로 한국에서의 학교

생활의 출발선에 서게 되지만, 학습, 태도, 관계, 심리정서적인 측면의 

성장을 이뤄가는 가운데 자존감을 형성해가고 있었다. 본 연구는 교육적 

성장이 일어나는 현상을 분석하며 그 체험의 본질적 의미를 ‘자존감이 

형성되는 교육적 성장’으로 이해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자신감과 

개방적인 태도, 몰입, 책임감의 영역에 더불어 자존감을 고려한다면 탈

북청소년의 배경과 특성을 더욱 충실히 반영한 교육적 성장을 도모 혹은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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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적 성장의 요인

 지금까지 탈북청소년들의 교육적 성장의 양상을 네 가지 주제로 정리하

였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의 의미를 ‘자존감’의 형성으로 도출하였다. 자

존감에 관한 연구들의 개념 정의와 평가영역으로 볼 때, 본 연구가 교육

적 성장의 의미로 제시한 자존감이 기존 연구들의 개념 및 기준과 어느 

정도 일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탈북청소년들은 H 학교에서

의 생활을 통해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으며 이는 자존감이 형성되

는 교육적 성장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와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학교생활의 구체적인 요인은 무엇일까.

 본 연구는 이에 답하기 위해 두 가지의 연구문제로 나눠 살펴보았다. 

첫 번째는, 다문화교육적 접근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며 어떤 

점이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에 영향을 주는가이다. 성장의 요인으로

서 다문화교육적 접근을 설정한 것은 선행연구의 검토와 연구자의 탈북

청소년 교육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다문화교육적 접근을 구성하는 

영역은 박상철(2012), 문희정(2012), 모경환‧임정수(2011)의 연구를 참

고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 및 평가, 교수-학습, 교사교육, 학교 환경

이라는 네 가지 영역을 구축하여 자료 수집과 분석의 틀로 사용하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

적인 요인은 무엇인가이다. 면담 시 개방형 질문을 통해 다문화교육적 

접근 외에도 탈북청소년의 성장의 요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하였다. 연구 

과정 도중에 새로운 가설을 새롭게 찾으며 그것의 타당성을 현장 자료 

속에서 확인해가는 질적 연구의 해석학적 순환 작업(조용환, 2011)을 따

랐다. 그리고 수집된 질적 자료를 거듭 읽어나가며 범주 분석을 통해 

‘학교의 공동체성’이라는 요인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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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문화교육적 접근

 

   “나로서는� 왜� 사해동포(四海同胞)를� 믿는다고� 해서,� 생활� 경영� 방식에� 있어서�
일본인은� 일본인� 특유의,� 미국인은� 미국인� 특유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가를� 알지� 못한다...(중략)....마음이� 강인한� 사람들은�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

실에� 비로소� 안심한다.� 그들은� 차이를� 존중한다....(중략)....차이를� 존중하는� 입장을�

갖는다고� 해서� 자기가� 세계를� 현� 상태대로� 동결시키는� 것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

가� 하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문화적� 차이를� 조장(助長)하는� 것은� 고정된� 세계를�
의미하지�않는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uth� Fulton� Benedict,� <국화와�칼>

      

 본 연구가 다문화교육적 접근을 탈북청소년 교육적 성장의 주된 요인으

로 가정한 것은 이들을 고유한 문화를 지닌 대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

다. 탈북청소년의 특수성을 인정하며 존중하고자 하는 연구자의 관점이 

담겨있다. 이러한 집단의 구분, 혹은 차이에 대한 접근은 자칫 일반화의 

오류와 특정 집단에 대한 낙인찍기라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는 Ruth Benedict의 위와 같은 언급과 

동일한 입장에서, 탈북청소년의 남한 학생과의 문화적 차이를 전제로 연

구를 수행해나갔다. 일본인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부족했던 1946년, 문

화 인류학자 Ruth Benedict는 미 국무부로부터 일본에 대한 연구를 위

촉받아 일본 문화의 틀을 밝히고자 했다. 평균적 일본인의 행동과 사고

의 틀을 탐구하고자 한 그의 기록에서 국민적 차이를 전제로 한 연구에 

대한 부담과 항변을 찾아볼 수 있다. 차이를 존중하고 문화적 차이를 조

장하는 것이 고정된 세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그 집단

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사상과 행동의 태도를 알아야 인생을 전혀 다

른 초점으로 보는 서양인들이 그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기술한

다.

 이와 같은 견해는 다문화교육에서 언급되는 ‘문화적 차이의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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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통하는 면이 있다. 문화적 차이의 패러다임은 미국에서 유색 인종 학

생들이 보유한 문화에 문제가 있어 교육적 실패가 나타난다고 보는 문화

적 박탈의 패러다임과 대조되는 관점이다. 이는 각 민족 집단이 강력하

고 풍부한 고유의 문화를 가지며(Alim & Baugh, 2007; Au, 2011; Ga

y, 2010) 유색 인종 학생들의 낮은 학업 성취도는 그들의 문화가 학교 

문화 혹은 사회가 가장 중시하는 주류 문화와 다르기 때문(Ladson-Billi

ngs, 1994)이라고 보는 입장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유색 인종 학생과 

저소득 계층 학생들의 문화적 다양성에 부합하는 교육을 할 때 교육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Ruth Benedict가 언급한 ‘차이’에 대한 존중, Banks가 주장하는 ‘다양

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의 중요성은 탈북청소년 

집단 및 그들에 대한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에 중대한 시사점을 준다. 탈

북청소년은 그들만의 독특한 가치관, 규범, 신념을 가졌으며 이것을 이

해하고 배우는 것이 선행될 때 그에 맞는 교육과 정책을 고안할 수 있다

는 것이 연구자의 일관된 입장이다. 하나의 문화 집단으로서 인정되고 

존중될 때 탈북청소년은 다문화교육적 접근을 통해 교육적 성장을 도모

할 수 있다. 이것이 실현되고 있는 H 학교의 사례를 교육과정 및 평가, 

교수-학습, 교사교육, 학교 환경의 측면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성장 요인

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육과정 및 평가: 

    “한국 교육 체제 내에 녹여낸 탈북청소년 맞춤형 교육과정” 

 먼저 교육과정 및 평가 영역에서 다문화적으로 다양한 관점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으며 이것이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에서의 다양한 관점이란 주

류 문화인 한국, 그리고 북한을 배경으로 하는 탈북청소년의 자문화가 

공존하는 관점을 의미한다. 다문화교육의 목적 중 하나는 모든 학생이 



- 96 -

자문화, 주류 문화, 타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를 육성하는 것(Banks, 2011)이다. H 학교 역시 한국의 

교육 체제 안에서 설립되었고 교사들이 남한 출신이기 때문에 주류 문화

로서의 한국 문화가 기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일반학교와 다른 점은 여

기에 탈북청소년들의 자문화가 충분히 존중되는 가운데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자문화는 주로 북한을 바탕으로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북한 문화라고만 국한하지 않고 탈북청소년 자문화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자 한다. 탈북청소년의 문화를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바라보기 위함이

다. 앞서 자세히 제시했듯이 그들은 복합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 북한 

출신이면서 동시에 특별한 탈북의 과정을 거쳤다. 또한 이주민들이 주로 

가족 단위로 결성되어 있는 반면 대부분 결손 가정의 구성원인 청소년층

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일어난 삶의 경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들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탈북청

소년 중에는 모친의 탈북과정으로 인해 중국에서 출생한 제3국 출생 청

소년들도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하였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교육과

정과 평가의 영역에서 H 학교 내 한국 문화와 탈북청소년의 자문화가 

어떻게 공존하며 발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현지 자료와 면담 내용

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원칙이 탈북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분석

에서 출발하고 있다. H 학교의 교육계획서는 ‘교육과정 편성 원리’를 다

음과 같이 적고 있다. 

  <39>

    H 학교의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원리로 설계되었다. 첫째, 북한이탈청

소년 한 사람의 전인적 영역을 관찰하며 특성을 분석한다. 둘째, 그러한 

특성을 지닌 각 영역을 어떻게 성장시킬지에 대한 교육적 과제를 제안한

다. 셋째, 각 영역에 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변으로서의 교육적 목

표를 제시한다....(중략)....본교의 교육과정은 대안학교로서 학생에게 최적

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자유롭게 실행되어 왔으나, 2016년에 경기도교육

청의 학력인가를 받으며 현재, 교육청 기준에 준하는 여러 요소들이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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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생 중심 교육과정과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통합하고 맞춰가는 과정 

중에 있다. (2020학년도 교육계획서, p26)

 국가교육과정의 편제 기준에 맞추되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에 따라 탈북청소년의 특수성을 반영한 대안 교육과정이 함께 구현되어 

있다. 일반학교와 마찬가지로 보통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이 편제되어 

있지만 대안학교 자율권의 범위 내에서 탈북청소년만을 위한 특성화교과

와 특색활동이 추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학교에서 보통교과로만 1

86시수를 채운다면, H 학교는 보통교과 112시수에 나머지 74시수는 특

성화교과로 편성하는 것이다. 교재에 있어서는 국·검정 교과서를 동일하

게 사용하고 탈북청소년의 눈높이와 특성에 맞춘 부교재나 학습자료, 워

크북 등을 보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H 학교의 교육과정 편제표를 간

소하게 정리하면 <표 Ⅳ-1>과 같다. 

   

<표 Ⅳ-1> H 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표 (교육계획서 재구성, p.32)

과정 / 학년
과목

1학년 2학년 3학년 영역
합계

필수 
이수
단위

교과
영역 교과(군) 1-1 1-2 2-1 2-2 3-1 3-2

보
통
교
과

국어 국어

(생략)

12 10

수학 수학 12 10
수학Ⅰ 4

영어 영어 16 10영어Ⅰ 8
한국사   한국사 8 6

사회

통합사회

14 10사회·문화
한국지리
세계사

과학 통합과학 12 12과학탐구실험

탐구교과선택
정치와 법

경제,
생명과학Ⅰ,

화학Ⅰ
[택2] 8 _

체육 체육 6 10
제2외국어 중국어Ⅰ 4 16

교과 영역 간
선택 과목

화법과 작문,
영어독해와 작문 [택2] 8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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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한교사: 교육편제가 일반학교랑 너무 다르죠. 인성교육이랑 여러 가지, 태

도 면에서 아이들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것들

을 가르치고요. 한국의 문화 중에서도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문

화는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국의 고급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악기교육도 하고....(중략)....독서교육이 잘 돼있는 

부분은 아이들이 결핍되어 있는 부분을 정확히 진단해서 교육한

다는 것. 위인전.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아이들이 한국에선 다 

아는 걸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특별히 북한에서 위인이라고 하

면 김일성 가족들뿐인데....(중략)....테레사 수녀, 헬렌켈러 뭐 이

런 사람 얘기를 처음 들어보니까. 인류의 존경받는 인물들이 이런 

삶을 사는구나.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 것을 내려놓

고 헌신하고. 

                                            (교사와의 면담. 2020년 7월)

수학Ⅱ,
확률과 통계

학기별 이수단위 소계 20 20 19 19 17 17 112

-

특성화
(대안)
교과

국어 독서

(생략)

18
영어 영어회화 9

사회 현대사회와 윤리 3
예술 1인1악기교육 12

교양

논술 10
종교 6

진로와 직업 6
생활과인성 2

정보(컴퓨터실습/코딩) 8
학기별 이수단위 소계 11 11 12 12 14 14 74

창의적
체험
활동

영 역 1학년 2학년 3학년 계 필수
자율활동

(생략)

102

408동아리활동 204
봉사활동 18
진로활동 18

학기별 이수단위 4 4 4 4 4 4 24 24
학기당 과목 수 15 15 14 14 16 16

특성화(대안)교과 과목 수 7 8 7 8 8 8
학년별 총 이수 단위 70 70 70 210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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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송교사: “(학교에서) 일반교과서를 쓰나요?”란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

요. 교과서 사용은 유익해요. 하지만 교과서 중에 가장 쉬운 것을 

쓰고 있기는 해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서 가르치고 있지만 가르

치는 입장에서 그거 자체가 충분하지는 않아요. 교과서에 있는 예

제 수준의 문제를 제가 엄청 많이 찾아서 아이들한테 맞는 난이도

로 학습지를 구성해서 그거를 다시 주거든요. 교과서 자체는 너무 

유익하지만 거기에 부수적인 자료가 필요한데, 시중에 나와 있는 

자료는 없어요. 제가 정말 열심히 찾아봤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딱 

맞는 자료는 아직까지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교사와의 면담. 2020년 9월)

 교육편제표에 나타나는 것 외에도 탈북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

된 맞춤형 활동들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일반학교에 비해 눈에 띄

게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시 상담 활동, 기초학력 부진으로 인해 

해당 학년의 특정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한 전교생 일대일 

멘토링 교사 배치, 한국 사회에의 통합을 위한 남북학생 교류 프로그램 

등이다. 특히 담임교사와의 잦은 상시 상담 및 주 단위로 실시되는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은 정서가 불안정하고 트라우마 치료가 필요한 탈북청소

년들의 안정적인 일상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활동으로 여겨진다. 전문 

상담으로도 학생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거나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 

학부모와의 면담을 통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수순으로 넘어가기도 한다

고 했다. 학생들의 심리정서적인 측면에 대한 대처는 탈북청소년 성장에 

있어 심각하고 중요하게 다뤄줘야 할 과제임이 틀림없어 보인다. 

  한편, 평가 방식에서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고 출석과 수업 태도를 

강조함으로써 탈북청소년의 학업 성취감과 기본생활습관 형성에 기여하

고 있다. 일반학교에 비해 지필평가의 비율이 중간, 기말고사, 각 25%로 

낮으며 출석을 의미하는 수업참여도가 20%, 수업 태도가 10%, 그리고 

수행평가가 20%로 성실하게 과제를 제출하는 태도를 중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반학교와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 할 수 있는 ‘특성화 교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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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필고사는 없고 P/F로만 처리함으로써 평가에 대한 부담 없이 교사가 

자유롭게 수업 내용을 구성하고 학생들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의 바른 태도나 가치관 등을 형성하는 인성수업 시간 같은 

경우 지필평가가 있게 되면 실제로 필요한 수업 내용의 전달보다 시험을 

위한 수업에 치중할 수도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H 학교의 고등

학교 과정 평가비율 및 성적처리유형을 <표 Ⅳ-2>에 간소화하여 정리하

였다. 

<표 Ⅳ-2> H 학교 고등학교 평가비율 및 성적처리유형 (교육계획서 재구성,  

p.35)

   

   

   <42>  

  김교사: 우리 학교 평가는 기본적으로 수행평가가 과정 평가죠. 절반은 지

필로 중간, 기말고사를 통한 한 학기 지식을 평가하지만, 절반은 

한 학기를 어떻게 성실하게 보냈나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됐고. 결과적으로 이 평가가 맞다....(중략)....탈북 학생들에 

있어서는 일상의 성실함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이뤄져야 되고.......

                                            (교사와의 면담. 2020년 9월)  

 

지필평가 수행평가
총점 성적처리유형 과목

구분1차 2차 수업
참여도

수업
태도

논술
평가

실기/
작품완성

도

국어 25 25 20 10 20 - 100 성취도+석차등급

보통교과영어 25 25 10 10 20
영단어
암기
10

100 성취도+석차등급

체육, 예술 - - 20 20 20 40 100 성취도(3단계)
생활과
인성 - - - - - - - P/F 특성화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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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필고사의 비율을 줄이는 것은 기초학력 수준이 낮은 탈북청소

년들이 포기하지 않고 작은 성취감을 쌓아가는 가운데 조금씩 실력을 개

선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였다. 또한 성실한 태도 및 결과보다 과정에 

가중치를 줌으로써 무질서한 학생들의 학습 태도와 습관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탈북청소년 맞춤형 교육과정과 평가를 

국가 규정 교육과정 속에 적절히 반영하는 방식이 학생들의 학업, 태도 

등의 성장을 도모하는 요인이라고 여겨진다. 

 (2) 교수-학습: “학생에 대한 배움에서 출발하는 교수-학습법”

  

  교수-학습 영역에서는 다문화교육에서의 다양한 논의 가운데 문화적

으로 적합한 교수법(culturally relevant pedagogy)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것이 H 학교 현장에서 실행되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교사

가 학생에 대한 배움의 자세를 통해 고유한 교수법을 개발해나가는 방식

이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는 요인이 됨을 알 수 있었다. 문

화적으로 적합한 교수법은 미국에서의 여러 연구를 통해 다양한 배경 학

생들의 학습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이 입증되어 왔다. 학생에게 의미 

있고 효과적인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생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지식, 이전 경험, 수행방식 등을 교수계획에 활용하는 것이라고 한 Gay

(2000)의 정의에 따르면, H 학교 교사들은 문화적으로 적합한 교수법을 

현장에서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셈이었다. 면담 시 교사들은 위 용어를 

처음 듣고 생소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수업에 대한 구상과 방식은 

마치 교과서에 제시된 방법론을 따르듯이 이 교수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

었다. 

   <43>  

   임교사: (학생에게) 배우는 자세, 이해하는 자세. 생활면이나 학습 부분이

나 교사가 가르치려는 게 너무 명확한 것보다 아이들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한 거 같아요. 학습에서도 이 아이들에게 정말 영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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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가르친다는 거는 이 아이들의 현 수준, 현 동기, 현 습관, 현

재의 정서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만큼 그에 맞

춰서 교수법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학생에 

대해) 배우려는 자세가 없으면 보통은 “이게 좋은 교수법이야” 

이거를 그냥 주입해요 애들한테. 근데 되게 비효과적인 방법이라

고 생각해요.

                                            (교사와의 면담. 2020년 9월)

 임교사는 어떤 탁월한 교수법을 시도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탈북청

소년에 대해 배우고 이해하는 자세임을 강조하였다. 학생의 수준, 동기, 

습관, 상황 등에 대해 교사가 먼저 정확히 파악할 때 그에 맞는 교수법

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학생에 대한 파악은 즉 그들에 대한 배움을 

의미한다. 그는 H 학교의 5년차 영어교사로서 탈북청소년에 대한 치열

한 고민과 시행착오를 통해 ‘영어기초반’이라는 과정을 개설하였다. 외래

어에 노출되어 살아온 한국 사람과는 영어에 대한 학습의 출발선이 다른 

탈북청소년들의 상태를 진단하고 기초 발음, 초등 수준의 문법과 영단어 

등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고등학교 1, 2학년 중 주로 

신입생들이 수강하고 있는데, 연구자는 참여관찰을 통해 18세, 많게는 2

4세의 학생들이 'sh' 발음을 익히기 위해 ‘셔, 슈, 쇼’ 등을 아이처럼 열

심히 따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고등학생들에게 초등학생 수준의 

기초 영어를 가르친다는 단순한 접근을 넘어, 그들이 영어 학습자로서 

누리지 못한 과거의 경험들과 어려움을 느끼는 학습적인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또한 기본생활습관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업 시작 때는 준비물을 하

나씩 확인하기도 하였다. 

   <44>  

   임교사: 자, 확인할게요. 영단어 책~ 파일~ 색깔펜~ 다 있으면 손~

   (12명의 학생들이 교사의 말에 따라 책, 파일, 펜을 하나씩 순서대로 머리 

위로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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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교사: 도장 찍어줄게.

   학생들: 네~~

   (교사는 손 든 학생들 사이를 다니며 각자의 수첩에 도장을 찍어준다.)

   A 학생: (아쉽다는 듯) 저는 못 가져 왔어요.      

                            (영어기초반 참여관찰 자료 발췌. 2020년 7월)

 위의 수업은 탈북청소년들의 교육 현장이 처음인 사람들의 눈에는 마

치 초등학교 교실을 보는듯한 생소한 장면일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

의 적극적인 눈빛과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수업을 이끌어가는 교사의 

진지한 모습은 보는 이의 어색함을 무색하게 한다. 도장을 찍어주는 

행위도 눈앞의 보상이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일으킨다는 탈북청소년에 

대한 특성을 반영한 것이었다. Banks(2016)는 미국의 저소득층이나 

언어적 소수자 학생들은 일반적인 학교에서 빈번히 사용하는 수업방식

과 맞지 않는 학습 습관, 문화적 특성, 동기 등을 지닌다는 연구 결과

를(Au, 2011; Lee, 2007) 언급한다. 탈북청소년 역시 일반학교에서의 

강의식, 활동 중심 수업방식으로는 학습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어렵다. 

배움의 경험이 다르고 언어적인 표현이 다르며 교과서 안의 예시문과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 배경도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

구자는 사회 수업을 할 때 삼권분립이라는 용어를 가르치기 위해 한 

시간을 소요해야 했던 경험이 있다. 한문을 잘 사용하지 않았던 탈북

청소년들은 삼권분립이라는 어휘를 문자 자체로서 해석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것을 구성하는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개념을 생소해한다. 

교과서의 사진 자료로 국회의사당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과 입법의 연

관성을 읽어내지 못한다. 따라서 교과서에 등장하는 각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한 영상 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이해를 도울 수 있다. 특히 문제해결학습이나 프로젝트학습

과 같은 활동 수업은 탈북청소년에게 맞지 않는 수업방식이다. 북한에

서는 경험하지 못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학생들이 낯설게 느낄 뿐 아니

라, 학생 스스로 프로젝트를 운영해갈 만한 기초지식이나 국내외적 문

화적 소양이 아직은 부족하다. H 학교의 교과목별 평가회 보고서에는 



- 104 -

활동 수업을 여러 차례 시도하려 했으나 학생들의 거부감과 이해 부족 

등으로 실패했던 교사의 글이 기록되어 있었다. 어떤 과목이든 어떤 

교수법을 사용하든지에 앞서 탈북청소년들의 배경과 특성, 상황, 그리

고 언어까지도 배우려 하는 교사들의 자세가 전제될 때, 효율적인 수

업을 설계할 수 있다. 

  <45>  

   한교사: 남한 학생들은 과학 교과에서 주로 교과서적인 지식을 가진 반면,  

북한 아이들은 이미 자연환경을 충분히 누렸기 때문에 저보다 훨

씬 더 풍부한 기초지식이 있어요.....(중략)....우리 아이들과 밖에 

나가면 제가 더 배워요. “이 나무는 무슨 나무고 저건 저렇게 달

라요. 제가 북한에서 경험했는데......” 등 이런 다양한 자연환경에

서 스스로 삶으로 체득한 경험들이 많아요. 그 부분을 굉장히 존

중하게 돼요. 제가 모르는 영역도 있고요 실제로.  

                                            (교사와의 면담. 2020년 7월)

   

   <46>  

   연구자: 과학 교과의 교수법에서 탈북청소년에 대한 선생님만의 특별한 노

하우가 있나요? 

   한교사: 한국 애들보다 북한 애들은 굉장히 발표하고 싶어해요, 자기 의견

을 내고. 하하하.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면 갑자기 막 

자다가도 일어나서 “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고 얘기하고 

싶어하고. (웃음) 수업에서 본인이 참여하고 싶어하는 동기가 있

어서, 그것을 잘 살리려고 하고. 발표의 기회를 주고 준비해 와서 

뭔가를 하라고 하면 의외로 애들이 빼지 않아요....(중략).... 또는 

동료교수법으로 서로 가르쳐주고 챙겨주는 부분이 잘돼요. 한국 

애들은 본인 것 하기 바쁘고 친구 것까지 하는 부분은 어려워하

는데. 평가에 예민하잖아요. 북한 애들은 그냥 묶어서 이렇게 하

라고 하면 서로 도와가며 잘하더라고요.               

                                            (교사와의 면담. 202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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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연구자: 선생님들이 수업하시거나 생활지도 하실 때 탈북 친구들의 문화나 

배경을 고려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혜령 학생: 네. 쌤들이 예시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쌤이 

다시 더 쉽게 설명해주시려고 하는 게 있고. 또 저희가 “그

때는 (북한에서) 이렇게 말한다.”고 말해주고. 쌤들이 저희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고 저희 문화를 배워서 같이 그 예시

를 들어주려고 하고 같이 깨달아가고 이러는 게....... 쌤들이 

“우린 이럴 때 이렇게 말하는데 너흰 어떻게 말해?” 이러면

서 그러는 게 되게 (좋아요). 아무래도 일반학교 가면 전혀 

그런 게 없겠죠.

   연구자: 선생님들이 오히려 학생들의 북한 문화를 배우려고 하시고 노력하

는 모습이 좋은가 봐요.

   이혜령 학생: 네. 그럼 애들이 막 신나서 얘기해주고. 북한 얘기 막 해주

고.....(중략)....한국 애들이랑 저희는 문화가 완전 다르잖아

요. 

                                            (학생과의 면담. 2020년 8월)

  

 한교사는 문화적으로 적합한 교수법을 수업 내에서 잘 활용하고 있었

다. 그는 과학 교사로서 탈북청소년들만이 지닌 특별한 지식과 경험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예를 들어, 교과서 위주로 과

학을 학습한 남한 학생들과는 달리 탈북청소년들은 북한의 개발되지 

않은 자연 환경에 노출되어 살았고 그 안에서 쌓은 지식들이 많다고 

보는 것이다. 이들은 실제로 밤과 잣을 따고 땔감으로 나무를 베어오

고 나물을 캐어 장사도 해보았으며 다양한 식물의 이름을 속속들이 안

다. 교사는 자연을 관찰하고 탐구하는 과학 수업 때 학생들의 지식을 

학습의 내용과 연관 지어 이야기할 기회를 제공하는 가운데 그들의 경

험을 존중하고 배우려 한다. 그리고 탈북청소년 집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 특징과 문화적 특징을 반영하는 교수법을 하나씩 개발

해간다. 한교사는 이들에 대한 교수법으로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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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동료교수법 등을 수업에서 활용하고 있다.  

 학생들의 문화와 경험에 대한 교사들의 배움의 자세와 학생 이해가 

반영된 교수법은 이혜령 학생의 말처럼 “우리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

려고 하는 쌤들”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감과 수업에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유발한다. 학생들의 문화적 배경을 수업에서 활용하며 참여도

와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켜 가는 것이다. 이처럼 학생에 대한 배움에

서 출발하는 교수-학습법은 학습자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함으로써, 탈북청소년의 학습 향상과 성취감, 동기를 도모하는 교육적 

성장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3) 교사교육: “실천적 지식을 체득한 교사 효능감”

  

  교사교육은 다문화교육에서 가장 강조되고 핵심적인 요소이다. 많은 

서구 문헌들은 교사를 다문화 교육의 개선을 위한 중요한 역할 축으로 

바라보고 있다(조영달, 2013). 이와 같은 다문화교육적 접근은 탈북청소

년의 교육적 성장에서 교사가 절대적인 요인이 되는 것과 일치한다. 모

경환‧임정수(2011)는 교사교육의 측면에 있어 다양한 학자들이 다문화교

육에서 교사에게 필요한 능력으로 간문화적 능력, 효과적인 교수 전략 

탐색, 학교 행정에 대한 열정(Marshall, 2002), 다문화적 효능감(Guyto

n & Wesche,2005) 등을 제시하고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

행연구를 바탕으로 면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교사의 어떤 부분이 주요 요

인이 되는지를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실천적 지식을 체득한 교사들의 

높은 효능감이 교사에 대한 신뢰와 의존도가 큰 탈북청소년의 학업 성취

나 행동변화를 도모하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됨을 알 수 있다.

  

  <48>

  연구자: 선생님은 탈북청소년들을 잘 가르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신지

요?

  송교사: 없다고 하면 거짓말인 거 같아요. 제가 잘하고 있다기 보다는 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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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하하

  연구자: (웃음) 선생님은 이 학생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결과를 내는 기능과 

능력을 교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송교사: 네네. 하하하하 (민망하듯 웃는다.)

  연구자: H 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부분이 강하고 더 나아가 “내가 한 수 가

르쳐줄게요.”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송교사: 맞아요. 근데 전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사와의 면담. 2020년 9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다문화교육에서 교사에게 필요한 요소들이 H 학

교 교사들에게 두루 발견될 정도로 그들은 전문성과 열정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다문화적 효능감, 이 학교의 경우 탈북청소년 

교육에 대한 교사효능감은 매우 컸다. 다문화적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가

르칠 수 있다는 자신감, 특히 북한 출신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으며 

이에 적합한 교수 능력을 가졌다는 신념이 있다. 면담에 임한 모든 교사

들은 본인이 해당 교과에 대한 우리나라 탈북청소년 교육의 핵심적인 전

문가라고 믿고 있었다. H 학교는 최초의 탈북청소년 대안학교로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많은 졸업생을 배출한 곳이라는 점에서 근무 교

사들의 자부심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반학교에서 학급 내 한 두 

명의 탈북청소년을 접해본 교사들에 비해 수백 명의 학생들을 집중적으

로 교육하고 지도해본 경험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그리고 앞서 밝혔듯

이 교사에 대한 탈북청소년의 신뢰와 의존도가 높은 만큼 학생들의 큰 

지지와 존경을 받는 교사들의 만족감도 큰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높은 교사효능감이 탈북청소년들의 교육적 성장에 중요한 요인

이 되는 것은 이 개념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참고할 수 있다. 교사효능

감이 학생들의 성취나 행동 변화에 있어 교사의 영향력에 대한 교사 자

신의 지각이라고 한 Bandura(1977)의 정의에 따르면, 높은 효능감은 실

제 탈북청소년들의 가치관과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교사들에게 확

신을 주고 적극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로서 학습, 태도 등의 

측면에서 학생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영향력에 대한 확신이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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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박현정 외(2006)는 교사효능감이 높은 교사와 낮은 교사의 특징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여 제시한 바 있다. 효능감이 높은 교사의 특징

은 H 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을 대하는 모습과 매우 유사했다. 학생들에

게 칭찬을 자주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며 긴장을 유발하는 행동

을 피하는 것(Ashton & Webb, 1986), 학업적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Bandura, 1993), 문제가 있는 학

생들을 더 오랫동안 가르칠 수 있고 학생들이 실수를 저질러도 덜 비판

적으로 대하는 것(Tschannen-Moran et al., 1998) 등이다. 이러한 특

징은 학습부진과 태도의 무질서, 관계 형성의 어려움, 심리정서적인 불

안정의 특성을 지닌 탈북청소년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있어 특히 요

구되는 모습이라고 여겨진다. 이처럼 교사의 높은 효능감이 학생들의 교

육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 핵심적인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H 학교 교사들은 현장 경험을 통해 탈북청소년에 관한 실천적 지

식을 체득해가고 있다. 실천적 지식(practical knowledge)이란 교사가 

실제 가르치는 경험을 통해 배우고 생성한 지식으로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 실제 교실 맥락에서 활용되고 있는 지식으로, 윤석주 외(2

014)는 이것이 탈북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사 전문성의 핵심 요소라고 하

였다. 탈북청소년 교육과 관련해서는 학교 현장에 대한 연구나 교과별로 

적합한 교수-학습법, 생활지도 방안 등에 대한 자료 혹은 안내 책자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아직은 탈북청소년의 수가 매우 적어 연구

자나 일반적인 교사들의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장 경험을 가

진 소수 교사들의 실천적 지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경험은 희

소성을 갖는다. 교사들은 실천적 지식을 체득하며 전문성을 발달시키는 

가운데 탈북청소년에 대한 높은 교사효능감을 형성해가는 것으로 보인

다.   

 교사교육 영역에 있어 교직원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덧붙이자면 

그 필요성은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에 핵심이 되는 교사 요인의 중요

성과 거의 동일할 것이다. 교사들이 실천적 지식을 체득하는 데에는 적

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신입교사들이 겪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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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안정적인 교육 제공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H 학교의 사례를 넘

어 장기적으로 탈북청소년 대안학교들과 넓게는 일반학교 내 담당 교사

들을 위해 교사교육에 관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H 학

교에서 인사 및 교직원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정교사는 탈북청소년 담당 

교사가 갖춰야 할 소양으로 헌신의 마음과 북한에 대한 이해를 언급하였

다.   

 <49>

 연구자: 헌신의 마음을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실제로 탈북청

소년들을 만나서 지도하고 성장을 도모하려면 교사로서 어떤 부분이 

더 개발되어야 할까요?

 정교사: 다문화에 대한 이해라든지 북한 사람에 대한 이해, 전반적으로 북한

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할 거 같아요. 북한의 문화나 북한에서 

선생님의 위치라든지 북한에서의 교수법이라든지 가정교육에서의  

역할. 우리나라는 부모가 어느 정도 해주는 걸 전제로 교육이 이루

어지잖아요. 이게 어떤 특정 자격증이라든지 이렇진 않으니까 뭐라

고 얘기하긴 어렵지만, 북한에 대한 이해 이런 게 필요한 거 같아

요, 선생님들이.     

                                           (교사와의 면담. 2020년 10월) 

  다문화교육에서는 다문화적 역량을 갖춘 교사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

한 논의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다문화교사교육(multicultural teac

her education)은 다문화교육의 목표에 헌신하며 이를 실천할 수 있

는 능력을 갖춘 교사를 육성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Guyton & Wes

che, 2005, 모경환 외, 2018에서 재인용). 정교사에 따르면 H 학교

는 신입교사들을 위한 4단계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H 학교 전반, 그

리고 탈북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학교의 조직과 업무 분장 

설명, 취업규칙과 근로자로서의 권리 교육, 마지막으로 H 학교 명예

선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의 연수에도 교사들이 

참석하고 있지만 주로 해당 업무 처리에 관한 내용이고 탈북청소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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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수한 문화에 대한 지식습득, 그에 맞는 교수-학습 습득 및 적용 

등에 관한 교육은 없다. ‘탈북학생에 대한 이해’라는 강좌가 연수 주

제로 올라오기도 하지만 내용의 깊이가 현장 교사들이 보기에는 부족

하고, 적용에 있어서도 일반학교 내 탈북청소년을 교육하는 교사 중

심으로 맞춰져 있어 부적절한 면이 있다. 다문화교사교육과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행해진 연구와 프로그램 등을 참고하여 탈북청소년 관련

한 교사교육의 틀을 짜고 연구하는 일이 언젠가는 필요하게 될 것이

라 여겨진다.         

 (4) 학교 환경: “구성원의 특성을 반영하고 존중하는 학교 환경”

  

  학교 환경 영역은 분석의 틀에 따르면 학교 전반에 걸친 민족‧문화적 

다양성의 반영 여부, 또한 학교 정책과 집행 절차가 구성원의 다문화적 

상호작용과 이해를 긍정적으로 조장하는지의 여부를 주요 내용으로 한

다. 다문화교육을 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민족‧문화 집

단 구성원의 행동 방식, 학습 유형, 가치관 등을 반영하여 학교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그 학생들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

야 한다(박상철, 2012). H 학교에서는 학교 전반에 걸쳐 탈북청소년의 

특성이 반영되고 정책과 집행 과정에서 그들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을 통

해 학교 환경 측면에서의 다문화교육적 접근이 이뤄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학교 환경은 학생들의 성장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50>

  송교사: 저희 학교 선생님들의 특성은 동아리 하나를 하더라도, 저같은 경

우 학생회의를 담당할 때에도 ‘북한 아이들이기 때문에’를 늘 생각

해요....(중략).... 수학여행을 짤 때도 한국 아이들이라면 이 장소에

는 무조건 가봤을 거 같은데 북한 아이라서 못 가본, 예를 들면 동

물원에 기린이 뭔지 모른다거나 한 번도 못 봤다는 아이들도 있었

어요....(중략)....아이들도 결국 자기들의 개인적인 경험들, 특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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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을 존중받고 이해받기를 원하고. 그 아이들의 특수성을 인정해

주는 건 서로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그 아이들의 특성을 인정

해야 그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필요가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중략)....그 아이가 살아온 

삶을 존중하고 거기에 맞게 교육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교사와의 면담. 2020년 9월)

  <51>  

  연구자: 학교의 정책이나 집행 절차가 다양한 구성원들의 상호작용과 이해

를 긍정적으로 조장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교사: 네, 긍정적으로....(중략)....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의 특성이라든지 그

런 가정환경과 배경을 고려해서 교사들이 학부모들을 상대하고 가

정통신문을 만들 때도 다 고민해서 하고요. 더 쉬운 언어로 바꾸고 

가정통신문을 보내도 또 1:1로 전화하고.

   연구자: 학부모님이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실 수 있어서요?

   정교사: 네. 글로는 잘 안 보시고 하다보니까. 애들이 전달도 안하고....(중

략).... 다툼이라든지 중국 출생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북한 출신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학부모까지 꼈을 때 이해관계 충돌이라든지 문

화 충돌.....(중략)....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학교의 위기관리 능력과 

시스템이 매우 체계적이라고 생각해요. 

                                           (교사와의 면담. 2020년 10월) 

 동아리든 학생회의든, 혹은 수학여행을 기획할 때조차도 ‘북한 아이들

이기 때문에’를 늘 생각한다는 송교사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 측은 

교직원들에게 학생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일관되게 교육하고 촉구하고 

있었다. H 학교의 조직은 교무부, 연구부, 생활인성부 그리고 행정실로 

나뉘어 있으며 학생 교육과 지도를 담당하는 부서들뿐 아니라 행정실과 

교내 식당 등 전반에 걸친 교직원들이 탈북청소년의 특성을 인지하고 반

영하는 것을 전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학생들의 지

난 삶에서 경험해온 것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그에 맞춘 대응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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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기린을 모르거나 한 번도 보지 못한 탈

북청소년을 위해 동물원에 가는 코스를 수학여행 일정에 넣는다는 송교

사의 사례, 소고기를 먹는 것이 금지되어있는 북한에서의 경험으로 인해 

식사에 소고기가 나오면 거부하는 일부 학생들을 위해 다른 식단을 구성

하는 영양사의 이야기 등 다양한 사례들이 있었다. 이렇듯 전반에 걸쳐 

구성원의 민족‧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학교 환경은 탈북청소년들의 새

로운 사회에서의 적응을 돕고 그들의 직접적인 필요와 요구를 채우는 긍

정적인 역할을 한다.      

 더 나아가 탈북청소년의 특성과 상황을 반영함으로써 편성된 고유한 제

도와 교칙 등이 학교 환경으로 뒷받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

어, H 학교는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중도탈락률이 높은 탈북청소년들의 

학업 중단을 예방하기 위하여 맞춤형 진로안내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20

20학년도 교육계획서에 따르면 학업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

레스로 학업을 중단할 수 있는 학생들이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재학 중에도 파트타임으로 경제활동을 하거나 직업 및 

기술 교육을 외부에서 받도록 허락하는 제도이다. 학교장이 출석 인정하

는 조퇴를 통해 오전 수업까지만 참석하고 하교하여 일을 하거나 외부 

기술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다. 탈북청소년들 중에는 무연고도 있고 부모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도 있어, 경제활동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H 학교는 생계를 위

해 학교교육을 포기하는 학생들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고 이들이 학교 

밖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맞춤형 진로안내제도 등을 개발하

고 운영해왔다. 또한 장학금 제도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특별히 꾸준

한 출석과 시간 엄수 등의 기본 태도가 잘 잡혀있지 않은 탈북청소년들

에게 매달 개근상 등의 형태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태도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긍정적인 교육적 수단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H 학교 헌장

은 제25조에서 학생정착지원에 대해 “탈북청소년들의 경제적 형편을 고

려하여 본교는 학교의 역할뿐 아니라 남한 사회의 안내자인 동시에 보호

자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그들의 남한 사회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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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필요한 재원은 이사회 및 개인, 기업의 협력을 구하여 조달한다.”

고 명시한다. 학교에서는 세 끼니를 제공하고 협력단체의 도움으로 진료 

및 건강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무연고에게는 기숙사라는 주거 공간을 마

련해주고 있다. 교육적 성장을 논하기에 앞서 생존 단계에서의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보호하고 교육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장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학급당 학생 수를 15명 내외로 조정하여 담임교사가 각 학

생들의 삶 전반을 관여하고 세심하게 지도할 수 있도록 한 것, 부서별 

회의나 보직교사 회의, 각종 위원회 등을 주 단위로 활발하게 실시하여 

교직원 간 소통을 원활히 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학생 문제 및 사안들을 

빠르게 대처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 등은 정책과 집행 절차에 있어 중대

한 학교 환경적 요인이라고 여겨진다. 교직원, 학생과 더불어 학내 구성

원으로서 학부모의 민족‧문화적 다양성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 탈북청소

년의 학부모는 북한 출신이 대부분이며 제3국 출생 학생의 경우는 부친

이 중국인이다. 이들은 북한이나 중국에 거주하기도 하고, 한국에 있을

지라도 재결합가정을 이루거나 경제활동으로 인해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어린 시절에 오래 떨어져 지내 부모와 자녀 관계가 친밀하

지 못하거나 갈등 관계에 처한 사례가 적지 않다. 또한 부모가 자녀보다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교육과 정보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

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 정책이 집행되거나 의견 수렴이 요구

될 때 학부모 구성원들에게 공지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수단인 가정통신

문을 일반적인 방식으로 작성하고 발송하는 것은 목표 달성을 불가능하

게 한다. 이때 정교사가 말했듯이 가정통신문을 쉬운 언어로 고쳐 쓰거

나, 발송 후 담임교사가 일대일로 전화하여 구두로 다시 알리고 확인하

는 방식을 쓰는 등 학부모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에 맞

게 대처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방식은 교사에게 번거로운 일이나 

구성원의 상호작용과 이해를 긍정적으로 조장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탈

북청소년의 학부모들은 자녀교육에 많이 관여하지는 못해도 교육열이 높

고 학교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큰 편이며 학부모는 학내 중요한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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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도 하다. 이들의 특수성과 상황을 반영하고 의사소통 및 대처 방안

을 구상하는 것은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학교 환경 

조성 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52>  

   정교사: (탈북청소년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다르게 봐야한다고 봐요. 걔네

들을 ‘한정된 기간’ 동안 ‘다른 집단’으로 놓고 별도의 교육을 했더

니 그 이후에는 남한 아이들과 경쟁이 되더라. 저는 그들을 계속 

다른 집단으로 놓고 끝까지 사회적인 다른 대우를 하자는 게 아니

라, 한정된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집단으로 놓고 특별한 기관에서 

다르게 접근을 했을 때 대한민국을 기본이라고 본다면 기본으로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와의 면담. 2020년 10월) 

 

 이처럼 H 학교는 교수-학습법과 교사 효능감이라는 교사 개인적 요소

와 더불어 교육과정 및 평가, 그리고 학교 환경이라는 학교 차원의 요소

가 종합적으로 어우러져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을 견인해가고 있었

다. 특별히 본 절에서 다루고 있는 학교 환경의 요인은 교사 개인의 신

념과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학교 차원의 다문화교육적 접근이 학생 

성장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무리 훌륭한 사공이 있

어도 물이 없으면 배가 나아갈 수 없듯이, 탁월한 교사가 있을지라도 학

교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교육의 성공을 이끌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

독 중도이탈자가 많이 발생하는 탈북청소년들이 학교에 머물며 안정적으

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교칙을 마련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책과 집행 과정을 안착시키는 등 전반적인 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이

러한 학교 환경의 조성은 탈북청소년의 수가 매우 적은 현재로서 일반학

교에 적용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환경 조성

이 가능한 탈북 대안학교에서 강점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의 교육적 성

장을 이뤄내는 일이 중요해 보인다. 위에 언급된 정교사의 말처럼 탈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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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중등교육을 받는 일정한 기간 동안만이라도 특수성을 부각하

며 집중적인 교육과 보살핌을 받아 성장한다면, 대학 진학 이후로는 특

수성보다는 보편성에 무게를 두고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자연스런 사

회 통합을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다. H 학교와 졸업생들은 이러한 사실

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가 되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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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의 공동체성

 

 본 연구는 ‘학교의 공동체성’이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에 중요한 요

인임을 발견하였다. 다문화교육적 접근이라는 분석의 틀 외에 개방형 질

문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범주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교의 공동

체성, 즉 이를 구성하는 가정의 기능 수행 측면과 핵심가치의 공유라는 

요인을 도출했다. 김효정 외(2019)는 공동체성(The Sense of Communi

ty)을 구성원들이 자신의 공동체에 대한 소속을 인식하며 그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공동체성에 관한 대표적

인 학자인 McMillan and Chavis(1986)는 공동체성의 네 가지 요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구성원이 느끼는 소속감, 자신이 공동체에서 

중요한 존재라고 인식하는 상호 영향 관계, 구성원 간의 친밀감,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헌신적 노력을 통해 구성원들의 욕구가 충족

될 것이라고 믿는 헌신의 믿음이다. 학교교육의 문제점이 논의될 때 대

안으로서 제시되기도 하는 공동체성은 H 학교 구성원인 교사와 학생, 

졸업생에게 매우 뚜렷하게 드러나는 특징이었다. 한 학교를 다른 학교와 

구별 짓고 구성원들의 행위에 영향을 주는 학교의 내부적 특성(김아영‧
김민정, 2002)이 학교풍토(school climate)라고 할 때, H 학교는 가정과 

학교가 결합된 듯 가족 같은 독특한 분위기의 학교풍토를 갖고 있다. 

 앞 장들을 통해 밝혔듯이 탈북청소년들은 가정 내 부모의 돌봄을 제대

로 받지 못하고 학습, 태도, 관계, 심리정서적인 측면에서 다듬어져야 할 

결핍의 요소들이 많다. 이러한 배경과 특성을 지닌 학생들의 변화와 성

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학교의 기능을 넘어선 특별한 조치가 요

구됨을 예상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H 학교의 공동체성을 구체적으

로는 학교가 가정의 기능을 보완하는 것, 그리고 구성원 간에 핵심가치

를 공유하는 것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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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정의 기능 보완

  

  H 학교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소속감, 친밀감, 믿음이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강한 공동체성을 지니고 있다. 학교는 사랑과 헌신으로 마치 부

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교사들과 그에 따른 세밀한 업무 분장, 그리고 

그룹홈 형태로 운영되는 10채의 가정형 기숙사 등 내적, 외적 조건들을 

통해 학생들에게 가정의 기능을 보완하는 안정감과 보호망을 제공하고 

있다. 학교가 학교로서의 일반적인 기능 외에 가정의 역할까지 감당하는 

이유는 국내 탈북청소년 대다수는 그들의 일상을 돌보고 책임져줄 부모

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무연고이거나 결손가정의 자녀일 가능성이 크고, 

부모가 있을지라도 경제활동을 위해 지방에 떨어져있거나 귀가가 늦는 

경우가 많다. 또는 부모가 탈북 및 중국에서의 체류, 한국 사회 정착 과

정에서 재결합가정을 이루어 자녀가 집에서 함께 살 수 없거나 살기 불

편해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또한, 탈북청소년들에게 부모의 돌봄에 대한 결핍이 있다는 사실은 단

지 한국에서의 정착 과정에서뿐 아니라 북한 혹은 제3국 체류 과정에서

의 과거 경험도 포함된다. 초기 북한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생산의 성장, 

사회의 진보에 따라 사유재산은 물론 가족제도도 소멸해야 한다는 마르

크스‧엥겔스의 가족이론(도홍열, 1999)을 바탕으로 하였다. 유교적인 가

족제도가 사회주의 혁명에 장애가 된다고 여겨 가정의 기능을 축소하여 

집단주의 체제에 맞는 형태로 변형시킨 것이다. 하지만 1980년대 말 이

후 극심한 경제 침체로 인해 자녀양육을 국가에서 가정으로 이전시켰으

며 전통적인 가족주의로 복귀했다(유명복, 2004). 그럼에도 불구하고, 1

990년대 이후에 출생한 탈북청소년들의 진술에 따르면 배급의 중단과 

경제적 어려움은 부모의 부재를 낳았다. 가정에서 남성을 대신하여 여성

이 장마당에서 상업 활동을 하고 혹은 지방이나 국경 멀리까지 나가 장

기간 체류하며 장사, 밀수, 외화벌이 등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이라고 한다. 자녀들은 모친대신 살림을 돌보고 부

친을 챙기느라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모친과 함께 생업 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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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뛰어드는 사례도 많다. 즉, 경제적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정에서

의 자녀 돌봄이나 교육이 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부모와 자

녀 관계의 천륜적인 끈끈함은 있겠지만 어린 시절 부모의 보호와 충분한 

사랑, 관심, 돌봄을 받지 못한 사례는 적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과 기억들은 여전히 탈북청소년들의 의식과 행동에 영향을 준다. 임

교사는 가정 내에서 채워지지 않은 사랑에 대한 결핍이 학교에서 채워지

고 있으며 학생들도 그러한 사랑을 받고자 교사를 찾고 의존한다고 보았

다. 김교사가 언급한 “어머니의 부재를 전제로 한 교육”은, 학교가 가정

의 기능을 보완해야 하는 교육 현장의 특수한 상황을 시사해준다.  

 <53>

 김교사: 저희는 기본적으로 어머니의 부재를 전제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 

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교육을 하고 

있고.  

                                            (교사와의 면담. 2020년 9월) 

 <54>

 임교사: 기본적으로 아이들만 봤을 때, 가정 안에서 충분한 사랑의 관계를 

못 누려봤어요. 사람이니까 욕구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욕구를 어디선가 채우고 싶은 마음이 크다면 보통 남한 친구들

은 가정 안에서 그걸 채우고 있고 저도 내 부모와 형제의 사랑이라

는 안정적인 기반이 있는데....(중략)....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사랑을 근본적으로 가정 안에서 받지 못해서 사회, 즉 학교에서라도 

받아야 되는 거 같아요. 아이들도 자기한테 사랑을 많이 줄 것 같은 

선생님에게 가는 거죠. 

                                            (교사와의 면담. 2020년 9월)

 이렇듯 한국 사회에서의 정착 과정에서 불안정한 가정의 상황과 북한 

사회에서의 가정 내 부모의 충분한 돌봄으로부터의 결핍이란 경험은 탈

북청소년을 위한 가정의 역할 보완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것이 지역 내 

센터, 그룹홈 시설, 종교 시설 등을 통해 충족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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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탈북청소년들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가정의 역

할을 보완하는 것이 그들의 변화와 성장을 도모하는 요인임을 제시하는 

것이다. H 학교 교사는 부모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대신하게 되고, 학교

는 실질적으로 집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게 되었다. 학교 

초기에는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인해 상근직 교사가 기숙사 담당을 겸직

하였으나 최근에는 기숙사 교사만 따로 채용하여 교사들의 업무 과중을 

줄이고 있다고 한다. 교사 1인과 학생 5인 정도가 함께 살아가는 가정형 

기숙사는 안락하고 따뜻한 가정의 경험을 통한 변화와 치유, 성장을 도

모하는 장이 되고 있다. 면담 시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통한 자신의 성장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부분이 기숙사 생활을 꼽았

다. 학생들의 가치관과 생활 태도를 바꾸고 세우는 일, 무엇보다 즐겁고 

따뜻한 공동체 경험을 통한 마음의 안정과 치유가 가정형 기숙사 생활을 

통해 일어나고 있다고 여겨진다.    

 교사가 학생을 사랑으로 대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교육자가 공감할 일반

적인 명제일 수 있다. 탈북청소년의 교육하는 교사들도 마찬가지다. 하

지만 이보다 더 나아가 헌신적인 행동으로까지 역할이 이어질 수밖에 없

는 탈북 학교의 현장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상자의 특수성에 기인한

다. 정교사는 “탈북청소년들은 일반 학생들보다는 조금 더 특별한 관심

을 가져야 할 존재”이며 그렇기에 담당 교사에게는 정신적인 사랑이든 

물리적인 시간의 투자든 자신의 시간을 그 학생에게 더 쏟아야만 되는 

필요가 불가피함을 언급하였다. 기숙사 생활이 아니고라도, 일상적인 학

교생활 가운데 교사들은 한국 사회에 적응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때로

는 병원, 은행, 식당, 쇼핑몰, 학원까지 동행하며 보호자의 역할을 해주

고 있었다. 

 학생들은 교사를 부모처럼 신뢰하고 따르며 무엇보다 그들을 모델링하

는 가운데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수미 졸업생의 말처럼 학생은 

교사의 바람직한 상을 보며 내면화하고 습관화하고 학교를 졸업한 이후

에도 그것이 체득되어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겪는다. 한교

사 역시 학생들이 교사의 언행을 민감하게 관찰하고 모방한다는 사실을 



- 120 -

인지하고 있었으며 책임감을 가지고 항상 주의하고 있음을 이야기하였

다. 가정 안에서 자녀는 부모를 보고 따라하며 그대로 닮는다는 말이 있

듯이 학교 내 탈북청소년들은 교사를 그와 같은 대상으로 삼고 배워가고 

있는 것이다. 

 

   <55>

   최수미 졸업생: 기본 습관이 형성될 때도 제가 착하게 형성됐겠어요? 하하. 

반항도 하고 저항도 했는데. 선생님이 기다려주고 끝까지 바

람직하게, 그니까 바른 상을 보여줬어요. (말로만 한 게 아

니라) 바람직한 상을 보여줬고.....(중략).... 선생님이 바른 모

델링을 보여주고 본인도 지켰다. 그걸 보면서 그 사람 자체

를 보면서 저도 내면화가 된 거죠. 선생님이 하니까 저한테

도 내면화가 되면서 습관화가 되고. 그게 이제 학교를 벗어

났을 때에도 체득이 돼 있는 거죠.

                                          (졸업생과의 면담. 2020년 9월)  

  <56>

   한교사: 기본적으로 여기 아이들은 선생님과 같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룹홈이 아니더라도, 삶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걸 선생님의 모습을 통

해 보는 거죠. 이제 막 한국에 온 친구들은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지? 북한에서처럼 하면 되나? 선생님은 오히려 

이렇게 반응하네?’ 이런 것들을 상황마다 봐요. 교과 수업뿐 아니

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가치관과 어떤 태도를 갖

고 어떻게 자기들을 대하는지...(중략)....그래서 (교사로서) 항상 조

심하는 부분은 있어요. 

                                            (교사와의 면담. 2020년 7월)  

  

 한편, 학교의 가정의 기능 보완에는 정서적인 가정의 의미도 포함된다.

H 학교는 학생들, 특히 졸업생들의 마음의 집과 같은 곳이다. 학교 발행 

소식지에서 졸업생들이 학교를 “나의 고향, 집, 뿌리”라고 표현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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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연구자는 H 학교 근무자로서 종종 경험한 

것이기도 하지만, 연구 수행 기간 동안에도 수많은 졸업생들이 학교를 

‘집 드나들 듯이’ 방문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아기를 낳고 남편과 

함께 인사드리러 오는 졸업생, 오후 출근이라 잠시 들렀다며 교사들과 

담소를 나누고 가는 졸업생, 직장에서 연차 내고 후배들을 위한 과일 상

자를 들고 오는 졸업생, 국가고시에 합격했음을 알리며 교사들의 축하는 

받는 졸업생 등 다양한 모습이다. 한국에 연고가 없는 그들에게 학교는 

한 졸업생의 표현대로 “친정집” 같은 곳이며 한교사의 말대로 “정서적인 

고향”과 같은 곳이다. 탈북 대안학교는 단지 교육의 장소일 뿐 아니라,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탈북청소년 및 청년들의 정신적인 기반이자 고향

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커뮤니티가 되어 있었다. 졸업 이후에도 계속되

는 그들의 변화와 성장을 이뤄가도록 돕는 버팀목인 것이다. 

    

  <57>

  한교사: 정서적인 고향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H 학교가. (졸업생) 은

영이가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졸업 전시회를 앞두고 굉장히 바

빴을 텐데 그냥 전화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생각이 나서. 울더라고

요....(중략)....(대학 졸업을 앞둔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부모님이 계셨다면 은영이 부모님이 해줬을 그런 얘기. 

그런 역할을 H 학교가 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애들은 인생의 

중요한 때마다 학교가 생각이 나고. 당연히 있는 가족처럼 학교가 

그런 존재가 돼주는 것 같아요.      

                                            (교사와의 면담. 2020년 7월) 

 

  이처럼 탈북청소년의 성장을 위한 중대한 요인 중 하나는 학교가 가정

의 기능을 보완해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지도해주는 교사를 모델링하고 그들의 가르침에 따르며 태도의 질

서화를 이뤄간다. 가족 같은 분위기가 아니고서는 어려운, 신뢰를 바탕

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며 그것을 들어주는 선생님과의 

신뢰 쌓기 연습을 통해 관계를 배운다. 학교와 기숙사 생활에서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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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학우들로부터의 수용의 경험을 하며 마음의 안정화를 찾아간다. 그리

고 이러한 안정을 기반으로 교실 안에서의 학업 성취감을 쌓아갈 수 있

게 된다. 일반적인 학교의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라는 역할만으로는 해결

될 수 없는 가정의 기능이 학교생활을 통해 보완되는 가운데 탈북청소년

들의 변화와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2) 핵심가치의 공유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체가 교사라는 

점에서, H 학교 교사들의 핵심가치의 공유는 학생 성장을 도모하기 위

한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김효정 외(2019)는 교사가 인식하는 학교

의 공동체성이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공동체성의 특성 중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유의한 요인임을 밝혔다. 그리고 학교의 교육

목표가 공유되고 교사가 그것을 내면화하여 수업에 반영할수록 조직몰입

이 높아지며 직무 만족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Wi, 2013)를 제시한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H 학교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곳으로14), 교사들이 공유하는 핵심가치는 성경을 기준

으로 하는 기독교 가치라 할 수 있다. 교육계획서에 의하면 교육 목표에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전인적 교육”이라는 문구가 표현되어 있다.  

 교사들의 H 학교에의 입사 동기를 비롯하여 면담과 관찰, 보고서에서 

드러나는 학생들에 대한 마음가짐과 태도는 그들이 공유하는 성경적 가

치관이 전반의 이유이자 동력이 되고 있었다. 교사들이 추구하는 학생에 

대한 헌신과 사랑, 인내와 긍휼과 존중, 희생, 그리고 성실한 업무 태도 

및 동료교사에 대한 성숙한 태도 등은 성경에서 중시하는 가치이다. 김

교사는 일반적인 봉사 정신만으로 학생들을 이렇게까지 돌보고 희생할 

14) 현재 탈북 대안학교의 다수는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민간단체로서의 열악한 

운영 조건을 여러 교회와 교인들의 재정, 인력, 시설 등의 후원을 통해 해결해 가고 있는 상황

이다. 소외된 자들과의 나눔과 섬김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인 탈북청소년들을 돕

고자 학교를 세우고 교회의 지원을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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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수고와 희생이라는 단어가 교사의 입에서 나

오는 것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탈북청소년을 돌보고 교육하는 것이 고된 

업무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버티는 힘이 성경의 가치라는 것이

다. 임교사 역시 자신의 신앙적 경험을 통해 신의 사랑으로 사람이 변화

될 수 있음과 그것으로 학생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의 변화를 돕는 교

사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교사교육의 측면으로 분류하

기는 어렵지만, 학교는 이러한 핵심가치들을 교사들과 공유하기 위해 매

일 아침 교사 기도 모임을 시행하고 있었다. 성경 구절을 다함께 나누

고, 각 반이나 기숙사에서 있었던 학생 사안들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섬김의 사랑을 실천한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했다. 송교사는 

이것이 교사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시간이라고 여기고 있다.     

   <58>

   김교사: (학생들의 성장 요인은) 하나님 말씀, 절대 가치라고 생각해요. 절

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교사들이 수고하고 희생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중략)..... 그런 게 없으면 (이런 일은) 안

하죠. 허허허. 왜냐면 정말 수고하는 거니까. 대면하지 않았으면 

하는 상황들을 대면해야 하니까. 그게 단순히 어떤 사람의 봉사정

신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것만으로는 번아웃 될 것 같아요. 

                                            (교사와의 면담. 2020년 9월)

   

  <59>

  연구자: 모든 교사가 학생들을 사랑할 준비로 교사가 되지는 않잖아요. 선

생님은 어떤 것 때문에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

요?

  임교사: 당연히 첫 번째는 신앙적인 이유죠. 여기 선생님들은 이미 하나님

의 사랑을 느껴봤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본인이 변화됐다는 것, 본

인이 성장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게 유일한 가장 정확한 변화

의 정답이라고도 생각하는 거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사

랑 안에서 가장 크게 변화됐고 그 동기로 첫 입사를 했고....... 

                                            (교사와의 면담. 202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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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연구자: 학교에서 교사들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하신 것 같은데, 

선생님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건 어떤 건가요?

  송교사: 저는 아침 교사 기도 모임과 교사 간의 협력인 것 같아요. 아침 교

사 기도 모임은 우리가 같은 이유로 살아낸다는 거를 보여주는 부

분이라서.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에 대한 기도제목을 같이 나누고 

같은 기도를 하고 같은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저희들

의 정체성이 분명해져서.  

                                            (교사와의 면담. 2020년 9월)

 다양성과 개인주의를 중시하는 시대에 한 기관 혹은 집단 내에서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무엇보다 현대사회는 학교와 종

교가 부합할 수 없다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연구자는 학교와 종교

의 공존에 대한 담론보다는 보다 넓은 의미로서의 핵심가치에 대한 공유

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는 교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학생들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가져옴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들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교육학자 Neil Postman(1999)은 학교들이 교육에 관

한 분명한 목적을 제공해주는 정신적인 이상(理想)을 가져야 한다고 주

장한 바 있다. 학교가 제대로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들이 믿고 따를 만한 공유된 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H 학교의 교사들이 교사로서의 정체성과 학교교육의 목표, 학

생에 대한 이해와 헌신 등에 관해 공통된 가치를 공유하고 있음은 분명

한 이점이 있어 보인다. 탈북청소년은 앞서 분석했듯이, 일반 학생들에 

비해 학습부진이 심각하고 기본생활습관이 잘 잡혀있지 않으며 관계 형

성이 어렵고 무기력, 우울증, 분노 등의 정서적인 불안정을 보이는 경우

가 많다. 또한 부모의 돌봄을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많아 교사가 그 

역할을 보완해야 한다. 따라서 단지 직업으로서, 일반적인 교사의 역할

로서의 범위를 넘어가는 정신적인 부담과 추가 업무들이 발생한다. 이러

한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자양분으로 삼아 학생들은 조금씩 변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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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한다. 교사들은 학생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며 위로하

고 격려한다고 했다. 그리고 교사 간의 활발한 협력과 논의를 통해 어려

운 사안들을 함께 해결하고 답을 찾아간다고 하였다. 핵심적인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서로가 비슷한 가치관과 관점으로 협력하는 것이 비교

적 용이할 것이고,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교사의 

치열한 자리를 지켜내고 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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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해석 및 논의

 본 연구의 핵심어인 교육적 성장은 개념 자체로 긍정적인 요소를 함축

하고 있다. 탈북청소년을 적응과 부적응의 여부나 기존 사회의 주어진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성찰하며 경험의 방향을 설정

해 나가는 과정의 주체로 바라보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탈북청소년들이 학교생활을 통해 “성장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교육적 성장의 양상에 대한 기술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들은 내면적, 사회적, 환경적 결핍과 어려움을 극

복하며 부단히 성장해가고 있다. 선행연구들이 탈북청소년의 어려움과 

부적응에 주로 초점을 두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상태나 상황이 열악함을 

반영하는 것이다. 반면,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했던 변화와 성장의 양

상은 탈북청소년들의 놀라운 성장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성장에 

대한 논의에서 연구 전체를 관통하는 세 가지 사안은 하나의 문화 집단

으로서의 탈북청소년, 그리고 그들의 성장을 돕는 교사와 학교이다.   

 첫째, 탈북청소년을 고유한 특성을 지닌 하나의 문화 집단으로 바라보

는 관점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그들은 한국 사회로 유입한 북한 출

신의 이주민이자 탈북 과정을 경험했고 결손가정 혹은 경제적 취약계층

으로서 살아가는 청소년이라는 복합적인 배경을 가진 문화 집단이다. 본 

연구 결과는 탈북청소년을 고유한 집단으로 규정하고 그들의 특성을 존

중하는 학교 현장이 그들의 변화와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탈북청소년들에 대해 민족주의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거나 남한 학생들

과 차이가 없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은 대상자에 대한 이해 부족 혹은 

이들을 특정 소외계층으로 낙인찍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수

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접근은 오히려 주류 사회에의 동화를 강요하는 

것으로 귀결되기도 한다. 탈북청소년 교육에 관한 기존 연구나 정책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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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학생 중심인 정규학교에서의 적응이라는 기준의 틀을 벗어나지 못

한다는 점은 이를 방증한다. 

 탈북청소년을 남한 학생들과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타문화권 학생으

로 바라보고자 하는(이향규, 2007; 장문강, 2008; 최원오, 2012; 남호

엽, 2013; 심양섭‧김현주, 2015) 학계의 새로운 논의들은 본 연구 결과

와 맥을 같이 한다. 김지수(2019)는 탈북청소년을 다문화 배경 학습자로 

바라볼 것과 그들 고유의 경험과 문화를 존중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

러한 관점은 다문화교육에서 소수집단 학생들을 바라보는 ‘문화적 차이

의 패러다임’과도 같은 것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교육적 접근이 탈북청

소년에게 실효성이 있음을 밝히며 문화적 다양성에 부합한 교육이 가져

오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탈북청소년을 하나의 문화 집단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연구, 교육과정, 원리 등의 성과물을 탈북

청소년의 교육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둘째, 교사는 탈북청소년의 성장을 돕는 핵심 매개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과 관리, 장기적인 양성과 교육 방안을 강구해

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 학생 성장의 양상과 요인을 분석할 

때 변인으로 다수 등장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다. 학생들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학업 성취감을 유도하고, 무질서한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어 준다. 관계 형성에 익숙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들어주는’ 선생님이 되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을 사랑하고 보살피며 

정서적 안정감을 갖게 한다. 또한 탈북청소년의 특성과 수준에 맞춘 평

가 방식, 교수-학습법 등을 개발하며 교육과정의 실행자로서 몫을 다하

고 있다. Harry K. Wong(2009)은 그의 저서에서 “교사는 학교의 가장 

위대한 자산이다. 교사의 성공이 다음 세대를 살아갈 학생들의 성공을 

결정할 것” 이라고 했다. 200편 이상의 연구들이 학생들의 학습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교사의 지식과 수업 기술임을 제시하고 있다며 교사의 중

요성을 거듭 강조한다. 

 일반론으로서도 그렇지만 특히 소수집단을 포함하는 다문화교육에서는 

교사의 중요성이 극대화된다. 더 나아가, 본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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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탈북청소년에게 있어 교사의 의미는 더욱 확장된다. 교수자를 넘어 

새로운 사회의 안내자이자 보호자이며, 사랑과 신뢰를 주는 부모 같은 

존재이기도 하다. 한편 학생들은 교사에 대한 존경이 매우 큰 편인데, 

이는 북한 문화의 영향도 있다고 여겨진다. 탈북청소년들의 진술에 따르

면, 북한에서는 교사의 권위가 높고 학생들은 교사에 대해 존경과 순응

의 자세를 갖는다고 한다. 한 예로, 선생님이 학급에 들어오면 모든 학

생이 기립하여 인사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교사에 대한 존경과 애착

을 갖는 탈북청소년을 교육함에 있어 교사라는 위치는 매우 유리한 편이

다. 문화적 충돌이 있을 때 반항적이긴 하나, 신뢰가 형성되고 나면 엄

청난 충성도와 존경심을 나타내곤 한다. 달리 말하자면, 탈북청소년에게 

있어 교사의 영향력이 지대하며 그들의 성장을 도모하는 핵심적인 역할

을 수행하게 됨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런 만큼 교사들의 업무는 과중하게 되고 탈북청소년들의 무질

서한 태도, 우울증과 무기력, 분노 등을 수용해주며 대응하는 정서적인 

피로감도 클 수밖에 없다. 이항재 외(1998)가 제시한 교사 역할에 대한 

분석의 틀에 의하면, 교사에게는 일반적으로 학급 경영, 학습지도, 생활

지도, 특별활동, 인간관계, 학부형과의 관계라는 역할이 주어진다. 탈북

청소년 담당 교사들은 이에 더해 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한 수업 개발과 

학생들의 건강, 브로커 비용 문제, 복잡한 가족 문제 등 생활 전반에 대

한 관리와 상담까지 도맡으며 상당히 확장된 범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다. 이는 교사의 소진을 유발하며(윤석주, 2015) 신입교사의 유입이 제

한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H 학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교사들

의 업무과중을 분산시키는 노력을 통해 안정적인 교사 운영 체제를 구축

하였고 근속연수가 이전에 비해 크게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힘든 여건 속의 탈북 대안학교들도 있다. 교사 개인의 헌신과 희

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학교, 혹은 정부 차원의 지원과 장기적인 교사 

양성 및 교육에 대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을 도모함에 있어 교사가 그 어떤 요소보다 강력한 매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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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탈북 대안학교는 탈북청소년의 변화와 성장을 도모하는 효율적

인 공간으로, 입국 초기 탈북청소년에게는 새로운 사회에 연착륙할 일정 

기간 및 공간의 확보가 불가피하게 요구된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H 학

교에서의 생활을 통해 탈북청소년이 전인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밝혔

다.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교육과정 및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들의 특성을 

존중하는 학교 환경과 가정형 기숙사가 주어지는 것은 탈북 대안학교라

는 ‘구분된 공간’이 제공하는 측면이라 할 수 있다. 탈북 대안학교는 일

반적인 대안학교들과는 설립의 취지나 배경이 다르다. 대안학교들은 기

존 학교체제에 대한 비판과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독자적인 교육철학의 

실천을 추구하는 지도자, 그리고 다소 예외적인 관심과 성향을 가진 학

생들이 입학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조용환, 1994)고 할 수 있다. 반면 

탈북 대안학교는 기존 학교체제에 대한 비판보다는 한국의 공교육체제를 

존중하되 탈북청소년들의 적응을 보다 적극적으로 돕고자 하는 과정에서 

설립된 경우가 많다. 기존 교육의 수준에 닿지 못하는 학생들의 실력과 

정서적 상태, 환경적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이들의 역량을 강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도자가 실현하고자 하는 

독자적인 교육철학이 있기보다는, 탈북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이나 실력 

향상을 도모하여 한국 사회에서 소위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

이 교육 목표가 된다. H 학교 역시 “탈북청소년의 건강한 사회 정착”이

라는 매우 기본적인 사안이 교육 목표 중 하나로 제시되어 있다. 학생들

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세금을 내는 일반 시민으로 바뀌는 것을 커다란 

교육의 성과로 보고 있기도 했다. 학생들도 특별한 성향과 관심 때문이 

아닌, 일반학교에의 입학이 두렵거나 혹은 탈북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

적, 환경적 혜택을 선호하여 입학하곤 한다. 

 이렇듯 탈북 대안학교는 일반학교와의 대체 기관이 아닌, 보완적 의미

의 성격이 강하다. 빠른 적응과 남한 학생들과의 통합이라는 면에서는 

일반학교가 지닌 장점을 경시할 수 없다. 다만, 탈북 대안학교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한 것은 학교교육이 탈북청소년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가장 명확한 답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이다. 본 연구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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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 교수법, 학교 환경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탈북청소년의 특성에 

맞추어 형성된 학교로 인해 학생들이 놀랍게 성장해가는 것을 밝히고 있

다. 그리고 일정 기간 집중된 교육을 받을 때 대학에 가서도 남한 대학

생들과 견주어 학업성취를 이룰 수 있고 사람들과 관계 형성도 해나갈 

수 있음을 H 학교 졸업생들의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 학교 교장은 이 학교를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인큐베이터’라고 표현

했다. 대학 혹은 사회로 나가기 전에 트라우마를 회복하고 기본적인 실

력을 갖추며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존감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

미다. 교사들은 일방적인 통합을 강요하기 전에 학생 개개인이 먼저 건

강하게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절대적인 시간

과 공간의 확보가 필요함을 제기했다. 평균적으로는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학교에서의 교육 기간이 길수록 학생의 학습 능력과 

태도, 관계, 정서적인 면에서의 성장의 폭이 크다고 보았다. 한 교사는 "

이런 학교는 반드시 필요해요. 탈북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정확히 이 학교

가 모범답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

가 제시한 탈북청소년들의 초기 입학 모습과 학교생활을 통해 변화하는 

모습은 한정된 기간 동안의 집중적인 교육이 그들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

을 미침을 보여준다. 입국 초기의 불안정한 기간을 효율적으로 보내는 

가운데 마음과 생각과 실력을 정비한다면, 그것을 자양분 삼아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대학 혹은 취업의 청년기와 그 이후는 남

한 사람과 어울리며 치열한 한국 사회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할 탈북청소

년들에게 일정 기간 그들만을 위한 교육의 공간을 확보해주는 것은 이 

사회가 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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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의 양상과 의미, 요인을 탐색하고

자 탈북 대안학교에서의 구성원들의 경험과 그 경험의 본질을 현상학적

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 요인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

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첫째, 탈북청소년은 탈북 대안학교에서 무엇을 경험하며 어떻게 변화하

고 성장하는지 그 양상을 기술한다.

 둘째, 탈북청소년에게 교육적 성장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 경험의 본질

을 이해한다.

 셋째, 다문화교육적 접근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며 탈북청소년

의 교육적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다.

 넷째,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에 미치는 추가적인 요인을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상학적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고 

경기도 ○○시 소재의 학력인가 탈북 대안학교를 연구현장으로 삼아, 심

층면담, 참여관찰, 현지자료 조사를 수행하였다. 심층면담에는 교사 6명, 

재학생 4명, 졸업생 2명이 참여하여 1회에 걸친 공식 면담과 다수의 비

공식 면담을 진행하였다. 참여관찰은 교실 수업에 대한 2회의 공식 관찰

과 기타 학교 전반에 관한 추가적 관찰을 3개월 동안 하였다. 현지자료 

조사로는 학교장의 허락 및 교사들의 협조하에 교육계획서, 학교 소식

지, 내부 주간 보고서, 교사 개인 메모 등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질적 자료의 분석과 해석은 각 연구문제마다 적절히 답할 수 있

는 방법을 달리 선택하였다. 탈북청소년이 탈북 대안학교에서 무엇을 경

험하며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하는지, 그 양상을 밝히기 위해 현상학적 

기술 방법을 사용하였다. 탈북청소년에게 교육적 성장의 의미는 무엇인

지 그 경험의 본질을 해석하기 위해 귀납적 범주화를 통한 주제어 찾기

를 하였다. 이때,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2016)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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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바 있는 교육적 성장에 관한 네 요소를 분석의 틀로 먼저 사용하

고, 이어서 연구자가 발견한 새로운 요소를 도출하였다. 교육적 성장의 

요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자료에 대한 범주분석을 실시했다. 우선 다문화

교육적 접근이 성장의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이것

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며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다문화교육적 접근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네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의 틀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다문화교육

적 접근 외에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에 미치는 추가적인 요인을 분석

하였다.

 이에 대한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적 성장의 양상에 대한 결과는 학습, 태도, 관계, 심리정서라

는 네 영역으로 구조화되었고, 변화의 양상을 드러내고자 입학 초기의 

전반적 모습과 학교생활 경험이 진행된 이후의 모습으로 나누어 기술하

였다. (1) 학습에서, 탈북청소년은 때로는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의 학습

부진을 보이지만, 학교생활을 통해 절대적인 학업성취도의 기준을 넘어 

성취감을 경험하며 성장해간다. (2) 태도에서, 기본생활습관이 잡히지 않

은 태도의 무질서를 보이지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사들의 지도를 

통해 태도가 질서화를 이루어간다. (3) 관계에서, 사람에 대한 불신이 전

제가 되어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보이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교

사들과의 신뢰 쌓기 연습을 통해 인간관계 형성의 확장을 이루어간다. 

(4) 심리정서의 측면에서, 우울증, 무기력, 분노로의 표출 등 정서적 불

안정을 보이지만, 학교생활을 통한 수용의 경험이 반복되며 마음의 안정

화를 찾아간다.  

 둘째, 탈북청소년에게 교육적 성장의 의미는 ‘자존감’이 형성되는 것이

라고 해석하였다. 자존감이라는 새로운 요소의 도출에 앞서 분석의 틀로 

사용한 선행연구의 교육적 성장 네 요소는 자신감, 개방적 태도, 몰입, 

책임감이다. 학생 참여자들은 이 네 가지 요소에 있어 본인이 성장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이어서 반구조적인 면담을 통해 발견한 바

는 학교생활을 통한 탈북청소년의 성장 경험의 본질은 자신의 가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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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긍정적 판단과 평가로 이어지는 자존감 형성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입학 초기 탈북청소년들은 자존감이 낮은 편이나 전인적 성장의 경험을 

통해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고 확신하며 그 안에서의 경험과 본인의 현재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자신감, 개방적 태도, 몰입, 책임감에 

더불어 자존감은 교육적 성장의 의미를 담아내는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셋째, 다문화교육적 접근은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네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면 (1) 교육과정 및 평가에 있

어, 한국 교육체제 내에 녹여낸 탈북청소년 맞춤형 교육과정과 평가방식

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성취감을 높이고 기본생활습관을 바로 잡는 

태도의 질서화를 유도한다. (2) 교수-학습에 있어, 탈북청소년의 문화와 

경험에 대한 교사들의 배움의 자세 및 학생 이해가 반영된 교수법은 학

생들의 만족감과 수업에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가져온다. 학습자에 대

한 명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함으로써, 탈북청소년의 학습 향상과 성취

감, 동기를 도모하는 교육적 성장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3) 교사

교육에 있어, 교사들은 탈북청소년을 현장에서 실제 가르치는 경험을 통

해 실천적 지식을 체득한다.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높은 효능감은 교사

에 대한 신뢰와 의존도가 큰 탈북청소년의 성취나 행동변화에 있어 직접

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핵심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4) 학교 환

경에 있어, 구성원의 특성을 인지하고 존중하는 분위기와 정책 및 집행

과정은 교사와 학생들이 교육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받쳐

주는 기초 토대가 된다.     

 넷째, 학교의 공동체성은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 요인이며 구체적으

로는 가정의 기능 수행 측면과 핵심가치의 공유를 들 수 있다. 부모의 

돌봄이 부재한 탈북청소년에게 학교가 가정의 역할까지 확장하여 기능함

으로써 학생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고 마음의 안정화를 이뤄가게 한

다. 또한 교사들은 핵심가치의 공유를 통해 학생들에 대한 사랑과 헌신

을 실천하고 교사 간의 협력과 공감을 도모하게 된다. 교사는 탈북청소

년의 교육적 성장을 위한 핵심 매개라는 점에서 교사공동체의 핵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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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는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교육 현장과 정책 및 후속 연구에 관한 제언은 다

음과 같다.

 첫째, 탈북청소년을 고유한 특성을 지닌 하나의 문화 집단으로 바라보

고 다문화교육의 이론, 원리 및 방법 등을 탈북청소년 교육 현장에 맞게 

적용하며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교육적 접근은 탈북청소년의 학습

적, 태도적인 측면의 성장을 도모하는데 기여한다. 제한적으로나마 탈북 

대안학교에서라도 다문화교육적 접근을 통한 탈북청소년 교육의 노하우

가 축적되어 간다면, 필요의 때에 일반학교로도 확장하여 일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통일시대가 온다고 가정한다면 이러한 

이론과 실행의 경험은 남북 통합교육의 고안에 있어 실질적인 자산이 될 

것이다. 남북 통합교육은 두 교과서의 병렬적 나열이나 두 집단을 한 교

실에 집합시키는 것만으로 구현되기 어렵다. 이는 남한 출신 학생과 북

한 출신 학생의 문화적 통합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 학습 구성 집단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전제로 준비되어야 함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학생의 성장을 돕는 핵심 축이 되는 탈북 담당 교사들에 대한 

지원과 관리, 장기적인 양성과 교육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교사들의 실천적 지식이 중요하다고 할 때, 실제로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경험이 있는 교사들의 수는 전국적으로 매우 소수다. 학력인가, 미

인가를 포함한 탈북 대안학교의 교사들은 현재 130명 이내로 예측된다. 

그 외에는 하나원에서 순환 근무를 하는 교사들과 일반학교에서 학생이 

북한 출신임을 밝히는 경우에만 접해볼 수 있는 소수의 교사들이 전부

다. 현장의 교사들에 대한 전문성 강화, 근무 조건 개선 등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장기적으로 어떻게 탈북 담당 교사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할

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탈북 대안학교들이 전문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

록 적극 지원하고 일반학교와의 공존과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입국 초

기 탈북청소년들은 그들만을 위해 특화된 공간에서 혼란한 정체성을 새

로 확립하며 기초 실력과 태도, 관계, 정서적 안정을 쌓을 수 있도록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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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탈북 대안학교는 작은 규모와 설립 목적의 특

성상 공동체성을 띄는 경우가 많아 가정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이 가능

한 편이다. 이는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형성, 탈북청소년의 정서적 안

정 도모에 기여한다. 사회 통합의 과제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이 독립된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지는 일임을 인

지할 필요가 있다. 

 한편 탈북 대안학교는 중‧고등학교 급의 소규모학교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탈북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탈북청소년들은 초등학

교에서의 생활은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중학교부터 학업적 차이, 또래 

관계 등의 어려움을 크게 겪기 시작한다. 또한 정체성의 혼란과 질풍노

도를 겪는 청소년기에 보다 집중적인 돌봄을 통한 정서적 안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중‧고등학교 급에서의 대안이 더욱 요구된다. 작은학교는 사

람의 학교를 만드는 중요한 조건이고(이관춘, 1996) 교육이 만남과 대화

의 과정이라고 할 때 익명성이 교육의 최대의 적(조용환, 1999)이라는 

점에서, 소규모학교는 교사와 탈북청소년의 관계 형성과 이를 통한 교육

에 용이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의 

성장을 위해 학교가 가정의 기능을 보완하고 교사 간 핵심가치를 공유하

는 일이 중요한데, 규모가 작을 때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본 연구는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연구 결과는 이들에

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일부 다문화 학생이나 저소득층 학생 등 교육

소외계층15) 학생들에게도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탈북청소년의 배경 

중 북한 출신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이주민으로서의 특성, 결손가정 혹은 

경제적 취약계층으로서 나타나는 특성, 발달과정에서 청소년기를 거친다

는 특성 등에서 일부 교집합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적 성장

의 의미를 자존감의 형성으로 해석하는 것이나, 문화적 배경과 경험 등 

학습자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법을 개발하는 

것, 학교가 가정의 기능을 보완하며 학생의 실질적 필요를 채우고 정서

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 등은 비단 탈북청소년뿐 아니라 다른 학생 집단

15) 교육부(2004)는 교육소외계층을 장애인, 저소득 계층, 농어촌 지역학생, 외국인 근로자 자녀, 

저학력 성인, 기초학력 미달자, 북한이탈청소년, 학업 중단자, 귀국학생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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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의 존립과 위기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는 요즘의 때에,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

다”는 교육청의 최우선 정책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H 학교의 사례

와 연구 결과를 각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한다면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또 다른 학생들을 돕는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섯째, 후속 연구와 관련하여, 특정 사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추구하

는 질적 연구는 일반화에 대한 제한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

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방면에 관한 실증적 연구들이 수행

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탈북청소년의 성장 요인으로 제시한 다문화

교육적 접근의 여러 요소들 중 한 가지를 선정하여 그것이 실제로 학생

들의 어떤 측면을 얼마나 향상시키는지 인과관계를 알아볼 수도 있을 것

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집중하기 위해 북한 부모에게서 

출생한 제3국 출신 탈북청소년의 특이점은 다루지 않고 포괄하여 진행

했는데, 두 집단 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연구가 추후 수행되어

도 좋을 것이다. 제3국 출생 학생은 부모가 북한 출신이라는 점 외에는 

정체성이 중국인에 더욱 가까우며 어려운 탈북 과정을 경험하지도 않았

다. 그리고 북한 출신 학생들과는 다른 차원의 상처와 언어적인 어려움, 

부모와의 갈등 문제 등을 갖고 있어 또 다른 대응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

다. 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본 연구

가 세세하게 담지 못한 사안들을 후속 연구를 통해 진행할 수 있기를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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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 참여 동의서_ 교사용(면담)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일반사회 전공 석사수료 강윤

희입니다. 탈북청소년의 교육적 성장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를 진행하

고 있습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 대한 참여 동의를 구하고자 

글을 드립니다. 

 이 연구는 한 학교의 사례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탈북청소년의 교육

적 성장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그 의미와 양상, 교육

적 성장을 가져오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탈북청소년들은 사회 

통합 문제나 향후 통일 시대의 주역으로서의 역할 외에도 다문화된 

우리 사회에서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아야 할 대상자로서 교육적

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지원과 연구가 이뤄지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북청소년들의 교육적 성장을 위한 과제가 무

엇이며 성과가 무엇인지, 현장을 깊이 있게 분석하여 제시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탈북청소년을 위한 교육은 민간단체 주도의 대

안학교를 통해 시작되었고 현재 전국 11개의 학교들을 통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탈북청소년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함으로써 이들의 

교육적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

을 것입니다.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3년 이상 탈북청소년 지도 경험이 있는 6명의 

교사와 탈북청소년인 4명의 재학생, 그리고 2명의 졸업생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선생님께서는 2시간 내로 진행

되는 심층면담에 총 2회 정도 참여하게 되실 것입니다. 동의를 얻기 

전 미리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보여드리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

와 면담을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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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

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선생님의 이름 및 기타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

니다.

 선생님께서 참여에 동의해주신다면 원하시는 때에 찾아가 면담질문

지를 보여드리고 최종 확인을 받은 후 일정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

다. 이 연구가 탈북청소년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또한 이를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들과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일반사회전공 강윤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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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Study on North Korean Migrant 

Youths’ Educational Growth

Yoonhee Kang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phenomenologically approaches North Korean migrant 

students’ growth experience at an alternative school for North 

Korean migrant youths to understand their educational growth. For 

this, the present study separately described North Korean migrant 

youths’ general behavior in their early days at school and their 

aspects of change and growth and attempted at understanding 

what significance growth experience had in these students. Based 

on the findings from above, factors in school life that enabled the 

growth of North Korean migrant youths were derived.

 North Korean migrant youths have great educational significance 

in the issue of social integration, for their role as leading 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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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unification era, and as our society’s cultural minority. They 

face difficulties in adapting to the Korean society and school, and 

it is necessary to prepare measures for this. But in the field of 

education, there are few research findings on achievements or 

alternatives related to North Korean migrant youths, and a 

majority tend to only present problems and limitations of 

adaptation.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possibility of 

change and the positive aspect of the functions of school 

education by casting light upon North Korean migrant youths who 

have experienced growth and overcome difficulties through school 

life. The research questions set up for this are as follows:

Research question 1. What are the aspects and meanings of 

educational growth for North Korean migrant youths?

1-1. What do North Korean migrant youths experience at an 

alternative school for North Korean migrant youths and how do 

they change and grow?

1-2. What is the meaning of educational growth for North Korean 

migrant youths?

Research question 2. What are the factors contributing to North 

Korean migrant youths’ educational growth?

2-1. How is multicultural education approach implemented in the 

school field and how does it affect the educational growth of 

North Korean migrant you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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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What are some additional factors that contribute to North 

Korean migrant youths’ educational growth?

 To find answers to the above research questions, a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research, consisting of in-depth 

interviews, participant observation, and field data reports was 

conducted at an accredited alternative school for North Korean 

migrant youths located in Seongnam, Gyeonggi Province. For the 

in-depth interview, six teachers, four enrolled students, and two 

alumni participated, with one formal interview and a number of 

informal interviews. Participant observation was conducted through 

two in-classroom formal observations and additional observations 

from around the school. For field data reports, the school’s 

educational plan, newsletter, weekly reports, teachers’ personal 

memos were collected with the principal’s permission and 

teachers’ cooperation.

 Different methods for analyzing and interpreting collected 

qualitative data were used for each research question to best 

answer the question. First, to find aspects for North Korean 

migrant youths’ education growth, phenomenological description 

method was used. Second, to interpret what educational growth 

means to North Korean migrant youths and what is essential to 

their experience, topic word search through inductive 

categorization was conducted. For this, four factors related to 

educational growth presented by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s “The Second-cycle Longitudinal Study on the Education 

of North Korean Migrant Youths” were used as the frame of 

analysis, and new factors that the researcher discovered were 

later added in the process. Third, to find factors for educational 



- 152 -

growth, category analysis on data was conducted. Based on the 

hypothesis that multicultural education approach serves as the 

main factor for growth, this study analyzed how this approach is 

implemented in the school field and how it affects North Korean 

migrant youths’ educational growth. Through literature review, this 

study divided multicultural education approach into four categories 

and used them as the frame for analysis. Fourth, in addi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approach, any additional factors that affect 

North Korean migrant youths’ educational growth were also 

analyzed.

 The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 for the pattern of educational growth was 

structuralized into four categories, learning, conduct, relationship, 

and psychological emotion. In learning, although North Korean 

migrant youths sometimes show underachievement that is beyond 

expectations, through school life, they grow beyond the absolute 

standards of academic achievement and experience a personal 

sense of accomplishment. In conduct, students show unruly 

behavior with no basic life and learning habits, but through the 

teacher’s instruction at eye level, their conduct becomes more 

orderly. In relationships, they have difficulty building relationships 

because of their underlying lack of trust on people, but eventually 

they manage to expand relationships through practicing building 

trust with teachers who listen to them. In psychological emotions, 

they show emotional instability such as depression, lethargy, and 

expression of anger, but they manage to gain mental stability as 

they repeatedly experience acceptance at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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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ond, the essence of North Korean migrant youths’ growth 

experience through school life is that it is a process of building 

self-esteem that leads to positive self judgement and evaluation. 

During the first days at school, North Korean migrant youths tend 

to have low self-esteem, but through holistic growth experience, 

they feel certain of their own growth and positively evaluate this 

experience and their current situation. Along with directness, 

open-mindedness, single-mindedness, and responsibility, self-esteem 

is also one key element that conveys the meaning of educational 

growth.

 Third, multicultural education approach serves as the main factor 

that promotes North Korean migrant youths’ educational growth. 

There are four aspects to it: customized curriculum and evaluation 

methods for North Korean migrant youths that are incorporated 

within the Korean education system, teachers’ learning attitude 

toward students’ culture and experience and a teaching-learning 

method that reflects a deep understanding of them, teachers’ 

sense of efficacy acquired through practical knowledge from 

teaching North Korean migrant youths in the field, and a school 

environment that maintains the kind of atmosphere, policy, and 

executive process that recognizes and respects the characteristics 

of its members. 

 Fourth, a sense of community at school serves as a factor for 

North Korean migrant youths’ educational growth, specifically its 

performance of the basic functions of family and sharing of core 

values. North Korean migrant youths lack parental care, and the 

school expands its functions and takes the role of family to care 

for the needs of students and help them gain a sense of stability. 

Furthermore, through sharing of core values, teachers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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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 and dedication for their students and promote empathy and 

cooperation among themselves. Considering that teachers serve as 

the main media through which North Korean migrant youths’ 

educational growth is enhanced, the community of teachers’ 

sharing of core values is an important factor.

 The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suggest the possibility that 

school education that has been properly designed, considering 

North Korean migrant youths’ characteristics, can promote their 

change and growth. Also, it suggests that the meaning of 

educational growth for North Korean migrant youths is the 

process of building self-esteem. Therefore, when setting the 

direction and goal for educating North Korean migrant youth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t as a process of building self-esteem 

and take into account holistic factors, such as conduct, 

relationship, and psychological emotions, rather than emphasizing 

only academic aspects. Lastly, because multicultural education 

approach, the school’s expanded function as family, and sharing of 

core values among the members serve as important factors for 

North Korean migrant youths’ growth, they can be used as a 

developmental alternative in school field and policy.

keywords : alternative school for North Korean migrant youths, 

multicultural education,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study,

educational growth, school community, self-esteem

Student Number : 2016-26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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